

Bahá'í Prayers — Korean



  Additional Prayers Revealed by ‘Abdu’l‑Bahá

  
  
    AB07155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여! 저의 주여! 제가 주님을 찬양하옵고 주님께 감사올리옵나이다. 주님은 이 보잘것 없는 시녀를, 주님께 빌고 애원하고 있는 주님의 이 종을 각별히 보아 주셨사옵고, 저를 분명한 주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와, 이 불확정의 세계에서 제가 주님의 높으신 부름을 듣게 하셨사옵고, 만유(萬有) 위에 주께서 높이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거를 보게 하셨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하오니 그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왕국에서 칭찬받을 만한 아이로 길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관용의 혜택을 받고 주님의 교육아래 성장 발달케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고마우신 분이시옵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08489

    저는 집을 나왔사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사랑의 밧줄을 굳게 부여잡고 저의 집을 나왔사오며 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맡겼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완고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완강한 박해자와 주님을 멀리한 악행자들로 부터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간원하옵나니,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써 저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위력과 권능으로써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자이시옵고 위난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오며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dditional Prayers Revealed by Bahá’u’lláh

  
  
    AB03082

    *(압돌바하께서 계시하신 아래의 기도문은 압돌 바하의 영묘에서 낭송된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로도 사용된다.) 누구나 이 기도를 겸손과 열정의 마음으로 낭 송한다면 이 종(압돌바하)의 가슴을 기쁘고 즐겁 게 해 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마치 압돌바 하를 면 대 면으로 만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압돌바하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엎드려 눈물로 제가 주님께 손을 들어 애원하옵고, 학식 있는 이들의 지식을 초월해 계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의 찬송을 넘어서 계신 주님의 문턱에서, 먼지 속에 제 얼굴을 파묻사옵나이다. 주님의 문전에 겸손하고 초라하게 엎드려 있는 주님의 종을 자비의 눈길로 보아 주시옵고, 그를 주님의 영원한 은총의 대양 속에 잠기게 해 주소서.

주여! 그는 불쌍하고 초라한 주님의 종이옵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 매혹되고 주님께 간청드리오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용안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 열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와 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게 해 주시옵고, 제가 주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저를 튼튼히 하여 주시오며, 신성의 궁전에 대한 찬양과 장엄의 왕국을 향한 기도의 빛으로 저의 이마를 환하게 비추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시와 주님의 하늘나라 대문 입구에서 제가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스러운 경내에서 제가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무아(無我)의 잔으로 마시게 하시옵고, 무아의 옷으로 저를 입혀 주시오며, 무아의 바다에 제가 잠기게 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길에 뿌릴 흙으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의 발자국으로 축복받은 흙으로 쓰시도록 저의 영혼을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여.

이 기도로 주님의 종은 새벽으로, 밤 중으로 주님을 부르옵나이다. 주여! 그의 가슴 속 소망을 채워 주소서. 그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고, 그의 가슴을 기쁘게 해 주시오며, 그의 불을 켜 주시와, 그가 주님의 대업과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인정 많으시고, 가장은혜로우시며, 은총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ahá’í Reference Library

  
  
    AB08489

    저는 집을 나왔사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사랑의 밧줄을 굳게 부여잡고 저의 집을 나왔사오며 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맡겼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완고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완강한 박해자와 주님을 멀리한 악행자들로 부터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간원하옵나니,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써 저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위력과 권능으로써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자이시옵고 위난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오며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irth of Bahá’u’lláh

  
  
    BB00047

    하느님께서는

말하라: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더할 수 없이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시오니 천지 간에 하느님 밖에 달리 충족자가 없사옵나이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스스로 아시는 분이시고, 부양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Canada

  
  
    AB00169

    저는 죄인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있으옵소서! 주님의 선택받은 분들에 의지하여 제가 비옵고, 주님의 신임을 받은 분들과 주님의 예언자들과 주님의 사자(使者)들의 인장(印章)으로 주께서 정하신 분에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주님에 대한 기억을 저의 동무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의 목적으로, 주님의 용안을 저의 목표로, 주님의 이름을 저의 등불로, 주님의 소망을 저의 소원으로, 그리고 주님의 의지를 저의 의향으로 하여 주소서.

저의 주여, 저는 죄인이오며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알아뵈온 순간 저는 주님의 자애의 높은 궁전에 도달하려고 서둘렀나이다. 저의 주여, 제가 주님의 뜻의 길을 걷는 데 방해가 된 저의 죄와 주님의 일체성의 바닷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의 주여, 제가 얼굴을 향할 수 있고, 저를 은혜로 대해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사옵고, 제가 자비를 간구하고 저에게 인애로 대해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은혜의 어전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님의 관용과 은총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의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께 서 정해 주신 것을 저에게도 정해 주시고,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기록해 주신것을 저에게도 기록해 주소서. 저의 눈길은 언제나 주님의 인자하신 섭리의 지평선을 지켜보았으며 저의 눈은 주님의 인애의 궁전을 들여다 보았나이다. 저를 주님 뜻대로 해 주소서. 힘의 하느님, 영광의 하느님, 모든 사람이 도움을 빌어 마지않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AB00169

    이 젖먹이에게

저의 하느님, 주님은 그 이름들을 통하여 병든 이들은 치유하시고, 앓는 이들은 회복시키시며, 목마른 이들은 목을 축여 주시고, 심히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어긋난 이들은 인도하시고, 비천한 이들은 높여 주시며, 가난한 이들은 부하게 하시고, 무지한 이들은 깨우쳐 주시며, 침울한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슬픈 이들은 위로하시며, 추운 이들에게는 온기를 주시고, 짓밟힌 이들은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활기를 얻었고, 하늘이 펼쳐졌으며, 땅이 자리를 잡았고, 구름이 일어나 땅위에 비가 내리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진실로 주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의 증표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신격(神格)을 현시하셨고, 모든 피조물 위에 주님의 대업을 선양하셨으니, 그 이름에 의지하여 비옵고, 주님의 가장 뛰어난 칭호들과 가장 존엄한 속성들 하나 하나에 의하여, 그리고 주님의 초월적이며 가장 높으신 존재를 찬양받게 한 그모든 덕성들에 의지하여 비오니, 오늘 밤 이 젖먹이에게 주님의 자비의 구름으로부터 주님의 치유의 비를 내려주소서. 이 아이는 주께서, 주님의 창조의 왕국에서, 가장 영광되신 주님 당신과 연을 맺으셨던 아이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그러니 주님의 은총으로 이 아이에게 행복과 건강의 옷을 입혀 주시옵고, 모든 괴로움과 장애로부터, 그리고 주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저의 임이시여. 주님의 권능은 진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가장 강력하시며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나아가 이 젖먹이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좋은 것들과 이 아이의 조상들과 후세들에게 좋은 것들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권능과 지혜는 진실로 이 일을 해 낼 수 있사옵나이다.


    
  

  




  Children

  
  
    AB09040

    저는 어린 아이옵니다

하느님! 저는 어린 아이옵니다. 주께서 주신 가슴이 위안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여 주시 옵고 주님의 사랑의 꿀과 젖으로 저를 키워 주시오며, 피와 살이 되는 주님의 지식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소서. 제가 어릴 동안에 자유를 주시옵고, 제가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비할 데 없는 분, 주님이시여! 보이지 않는 분의 왕국에서 저로 하여금 허물없이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신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9040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막 돋아난 이 새싹을

하느님, 이 어린 아이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키워 주시옵고, 주님의 섭리의 가슴으로 젖을 먹여 주소서. 이제 막 돋아난 이 새싹을 주님의 사랑의 장미원에서 키워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의 소나기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아이를 왕국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하늘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은 강력하시고 친절하시옵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관대하신 분이시며,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10685

    주님의 이 어린 시녀를, 그를

가장 영광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 어린 시녀를 축복되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일체성의 문턱에서 그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오며,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잔을 깊이 들이키게 하시와, 그가 환희와 열락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권능하시옵고 강력하시오며, 주님은 전지하시고 영명하시옵나이다.


    
  

  




  Departed

  
  
    AB11094

    그들을

저의 하느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여!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여! 고난을 쫓아 주시는 분이시여!

제가 진실로 주님께 간원하옵나니,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세계에 오른 이들의 죄를 사하여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그들을 죄악에서 정화(淨化)시켜 주시옵고 그들의 슬픔을 물리쳐 주시오며, 그들의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들로하여금 행복의 꽃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가장 정결한 물로 씻어 주시오며 그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산 위에 빛나는 주님의 성스러운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Detachment

  
  
    BB00560

    제가

모든 현시자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근원의 근원되신 분이시여, 모든 계시의 창시주이시고 모든 빛의 원천이신 하느님이시여!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의 이름에 의하여 이해의 하늘이 장식되었사옵고, 말씀의 바다가 일렁이게 되었사오며 주님의 섭리의 시혜가 모든 종교의 추종자들에게 널리 선포되었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주님 말고는 아무 것도 필요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말고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도록 저를 부유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구름으로부터 저에게 비를 내려 주시와 그 비가 주님의 모든 세계들 중 어느 세계에서나 저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주는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저를 도우시와 제가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 주님의 대업에 봉사하게 하시고, 그로써 주님 당신의 왕국이 지속하는 한, 주님의 통치가 계속하는 한, 끝까지 제가 기억되도록 할 그 무엇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이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 주님의 은혜의 지평선과 주님의 은총의 바다와 주님의 선물의 하늘을 향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관용과 주님의 은총으로 저를 대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기도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위력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전지하시고 영명하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BB00560

    주님의 빛을 제 눈으로 보게, 그들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성자들을

그분은 기도 들으시고, 기도에 답하시는 하느님이시옵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세계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은 저를 태워버리는 불꽃이었사오며, 제가 부주의함으로써 제가슴이 녹아 없어져 버렸나이다. 제가 주님의 가장 크신 이름에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세계의 소망이시며, 인류의 임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영감의 미풍이 제 영혼을 지탱해 주시와 주님의 놀라운 옥음(玉音)이 제 귀에 이르고, 주님의 이름들과 주님의 품성들 속에 계시된 주님의 표적들과 주님의 빛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소서. 만물을 한 손에 잡고 계신 분이시여!

주님은 보시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총애하시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흘리는 눈물과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이 주님의 성스러운 궁전에서 멀어짐으로써 생기는 두려움을 보시옵나이다. 유형무형의 만물을 흔드는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지상의 악한 자들과 핍박자들의 손에 핍박 받는 믿는 이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주님은 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도시들과 주님의 영토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주님은 사자(使者)들과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과 주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의 신성한 통일의 깃대를 꽂게 하신 그분께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은총과 자비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제가 다시 주님께 비옵나이다. 주님의 은총의 단비와 주님의 은혜의 바닷물결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님의 성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눈에 위 안이 되고 그들의 가슴에 위로가 되는 것들을 정해 주소서. 주여! 주님은 보시옵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일어서서 봉사하기를 엎드려 열망하는 이를 보시옵고, 죽은 이가 주님의 은총의 바다에서 영원한 삶을 기구하고 주님의 풍요로운 하늘로 솟아오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시오며, 낯선 이방인이 주님의 은총의 천막 아래 영광의 집을 찾고, 구하는 이가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문으로 급히 나아가며, 죄지은 이가 용서의 큰 바다를 향하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광의 주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절대통치권에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저는 제 자신의 뜻과 소망을 저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의 성스러운 뜻과 소망이 저를 다스리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원한 천명(天命)의 펜이 제게 내린 명령에 따라 제가 움직이게 하소서. 주여, 이 종은 무력하오나 주님의 권능의 태양을 향하고 있사옵고, 비천하오나 영광의 동천을 향하여 나아가오며, 모자라오나 주님의 은총의 대양을 갈구하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저를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용서하시며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시옵나이다.


    
  

  
  
    AB00553

    저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저의 하느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증거이시며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의 표시로 주님의 소생시키는 산들 바람을 밤낮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이시여.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의 용안을 쳐다볼 수 있을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사옵고,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제가 죽지 않고 살더라도 그런 은총을 입을만한 일을 해 내지 못할 것임을 익히아옵나이다. 종의 지위란 주께서 계신 성스러운 곳에 접근 할 수 없는 것이옵고, 다만 주님의 은총이 저에게 내려오고, 주님의 자애가 저에게 미치며,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 주시기를 기다릴뿐이옵나이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온 줄 아오니, 주님께 모든 찬송 올리옵나이다. 은혜롭게 저를 도우사, 제가 주님께로 올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까이서 살 수 있는 영예를 내려 주시오며, 오로지 주님과 영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 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한 종에게 주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기로 뜻하신다면, 주님은 그의 가슴에서 주님 당신께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씀도 지워 버리실 것이오며, 어느 종이 주님의 면전에서 공정치 못한 행실을 해서 주께서 그에게 벌을 명하신다면, 주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득으로 그를 시험하시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속된 이득에 집착토록 하실 것이옵나이다.


    
  

  




  Evening

  
  
    BH00009HOW

    제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을 애모하는 이들이 주님과 멀리 이별해 있음으로 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이 시간에, 제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사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애태우고 있는 이 때에, 제가 어찌 누워 쉴 수 있겠나이까?

저의 주여, 저는 저의 정신과 저의 전존재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보호의 오른 손 안에 맡기오며, 주님의 위력을 통하여 저의 머리를 베개 위에 눕히옵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에 따라 머리를 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오며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말씀드리오니, 제가 잠이 드나 깨어있으나 간에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요구하지 않사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시종이오며 전적으로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저를 인자하게 도와주시와 제가 주님의 좋으신 뜻의 향기를 퍼뜨릴 일을 하게 해 주소서. 이것이 진정 저의 소망이오며,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의 희망이옵나이다. 여러 세계들의 주여, 주님께 찬송올려지이다.


    
  

  




  Firmness in the Covenant

  
  
    AB06211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들을

주여,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복종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 주소서. 저희들의 얼굴을 주님의 유일성의 아름다움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스러운 유일성의 표적으로 저희들의 가슴을 기쁘게 해 주소서. 저희들의 몸을 주님의 은총의 옷으로 치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의 눈에서 죄악의 장막을 걷어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의 잔을 내려 주시와 만물의 본질이 주님의 장엄하신 모습 앞에서 주님을 칭송케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의 자비로우신 말씀과 주님의 성스러운 존재의 신비에 의하여 주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와 저희들의 영혼을 기도의 성스러운 환희로 가득 채워 주소서. 그 기도는 낱말과 글자를 뛰어 넘고 음절과 소리를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 드러난 주님의 광휘 앞에서 만물이 무(無)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주여! 이들은 주님의 대업의 밧줄을 계속하여 튼튼히 붙들고, 주님의 장엄한 옷자락에 매달려, 주님의 성약을 굳건하게 지키는 종들이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와 주시옵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확실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복종함에 그들의 허리를 튼튼히 하여 주소서.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이시옵나이다.


    
  

  




  Forgiveness

  
  
    BB00617

    저희들의 죄를,저와 저의 부모를 용서,주님의 사랑의 거처로 들어온 이들을 모두 용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용서를 비오며 주님의 종들이 주께 향하기를 주께서 몸소 원하시는 줄 아옵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저와 저의 부모를 용서해 주시오며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사랑의 거처에 들어온 이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와, 주님의 초월적 주권에 걸맞고, 주님의 높으신 권능의 영광에 적합한 은사를 베풀어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께 간청 올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주님을 부르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옵나이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주께서 당신을 저에게 계시해주셨사온즉 제가 주님께 찬미올리옵고, 제가 주님을 알아볼 임무를 온전히 수행치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걷지 못하였사온즉 주님께 용서를 비옵나이다.


    
  

  




  Healing

  
  
    BH04475

    저희들의 죄를, 믿은 이들을

주여, 찬송은 주님께 돌아가야 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와 저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 밖에는 어떤 무엇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고 소망하시며 주님께 잘 어울리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진실로 믿은 이들의 지위를 높여 주시옵고 주님의 하해 같은 아량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Intercalary Days

  
  
    BH05849

    윤일 기도

월26일부터 3월1일까지의 윤일은 단식을 위 한 준비기간이고, 이 동안에 접대와 자선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한다.





저의 하느님, 저의 불, 저의 빛이시여! 주여, 모든 이름의 왕이시여, 주님의 책에서 주께서「아이얌-에-하」(「하」의 날, 즉 윤일)라고 명명하신 날들이 시작되었아오며, 주님의 최상의 펜으로 주께서 주님의 창조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단식일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저의 주여, 제가 이 날들의 힘과 이 기간에 주님의 계명의 끈에 매달려 주님의 가르침의 손잡이를 붙든 이들의 힘을 입어 간원하오니, 모든 영혼 각자에게 주님의 궁정 경내에 처소를 마련해 주시옵고, 주님의 찬란한 얼굴 빛이 드러나는 곳에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이들은 주님의 책에 내려주신 것을 멀리하게 하는 부패한 성향에 물들지 않은 주님의 종들이옵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대업 앞에 엎드려 주님에게서 나온 단단한 각오로 주님의 경전을 받아들었사오며, 주께서 내려주신 가르침 을 지켰사옵고 주께서 내려주신 것이면 무엇이 나 따르기로 결정하였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경전에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하고 믿고 있음을 굽어 보시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자애로운 손에서 이들이 주님의 영원의 물을 마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臨在)의 바다에 자신을 잠그고 주님과 만나는 열락을 맛본 이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이들에게 내려주소서.

주여, 왕 중의 왕이시며 짓밟힌 이들의 동정자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원하옵나니, 이들을 위하여 현세와 내세의 좋은 것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피조물들 중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들을 위하여 기록해 주시옵고, 주님 주위에 둘러 선 이들과 같이 여겨 주시오며, 주님의 여러 세계들 중 어느 세계에서나 주님의 왕좌 주변에 같이 사는 이들로 보아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일에 정통하신 분이시옵나이다.


    
  

  




  Medium Obligatory Prayer

  
  
    BH03447

    ##중편 필수기도

매일 오전, 오후, 저녁에 각기 낭송함

기도할 사람은 손을 씻으면서 낭송하라.



저의 하느님, 저의 손에 힘을 주시와, 세계의 군력(軍力)으로도 당할 수 없는 확고한 힘 으로써 주님의 경전(經典)을 받들게 하소서. 그리고 이 손이 그 일 이외의 다른 일에는 일체 관 여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 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얼굴을 씻으면서 낭송하라



저의 주여! 저의 얼굴을 주님께로 돌렸사오니 주님의 얼굴 빛으로 저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이 얼굴을 주님 이외의 아무에게도 돌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다음, 께블레(예배의 방향, 즉「악카」의「바아지」)를 향하고 서서 낭송하라.



하느님께서 증언하셨으되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계시와 창조의 왕국은 그분의 것이옵나이다.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계시의 태양이신 분을 현시하셨으니 그분은「시 내」산상에서 대화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가장 높은 지평선이 밝아졌으며, 지나갈 수 없는 「로트」나무가 그분을 통하여 발언하시게 되었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보라, 만유(萬有)의 소유주께서 오셨도다. 하늘과 땅, 영광과 주권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은 만인의 주이시고 높이 있는 왕좌와 그 아래 땅의 소유주이시니라!”고 선언하셨사옵나이다

다음, 허리를 구부려 두 손을 무릎 위에 받치고 낭송하라.



주님은 저희가 아무리 찬송해도 다 찬송할 수 없고 저와 천지 간의 모든 이들이 아무리 표현하려 해도 도저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옵나이다.

다음 기립하여 두 손바닥을 얼굴 쪽으로 들고 낭송하라



저의 하느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옷자락에 매달려 간원하는 이를 실망케 하지 마소서. 자비로운 분 가운데서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이제 앉아서 낭송하라



저는 주님의 유일성과 단일성을 증언하옵고 주께서 바로 하느님이시며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입증하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주님의 대업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성약을 실현하셨사오며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나이다. 축복과 평화와 경의 (敬意)와 영광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그들은 변화무상한 세상의 변동 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했으며, 주께서 가지신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에서,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바친 이들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 깊으신 분이시옵나이다.

(긴 구절 대신 다음의 싯귀를 낭송해도 좋다: “하느님께서는 증언하셨으되,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다고 하셨사옵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위난에서 도와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시는 분이시옵나이다.”또 앉아서 낭송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도 좋다: “저는 주님의 유일성과 단일성을 증언하옵고, 주께서 바로 하느님이시며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입증하옵나이다.”)


    
  

  




  Naw-Rúz

  
  
    BH01001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세계의 주이시며 열국의 소망이신 주님이시여, 최대의 이름으로 현시되신 분이시여, 그 최대의 이름에 의하여 주님의 지식의 대양에 있는 조개들로부터 지혜와 말씀의 진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사옵고, 그 이름에 의하여 주님의 용안의 태양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거룩한 계시의 하늘이 장식되었사오니 주님께 영광올려 지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완성되었사옵고, 주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의 증언이 완결되었사옵나이다.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와 그로써 대업의 얼굴이 주님 의 영토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권능의 깃대가 주님의 종들 가운데 꽂아지게 하시 오며, 주님의 인도의 깃발이 주님의 영토 곳곳에 휘날리게 하소서.

저의 주여!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은총의 밧줄에 매달려 있고, 주님의 은혜의 두루마기 자락을 굳게 부여잡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그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들과 그들로 하여 금 주님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해줄 것들을 정해 주소서. 존재의 왕이시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대업에 봉사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이들은 누구나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바다같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성스러운 나무에 붙은 불로 이글거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와 주님의 천의(天意)의 지평선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대하신 분이시오니 온 세상의 힘이나 열국의 세력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사옵나이다. 다만 한 분이시고 무비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자존하시는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Nearness to God

  
  
    BBU0015

    이들은, 저희들은

그 분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주여,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이들은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옥음을 들었사옵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 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사옵고 주님의 놀라움을 목격하였사오며 주님의 증거를 알아보고 주님의 표적을 증언하였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인도를 따랐사오며, 주님의 신비를 발견했사옵고, 주님의 책의 비밀과 주님의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싯귀와 주님의 서한 속의 복음을 이해했사옵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옷자락에 매달렸사옵고, 주님의 광휘와 장엄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았나이다.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의 성약에 굳건해 졌사옵고 그들의 심장은 주님의 성약에 강건해 졌사옵나이다.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매혹의 불을 붙여주시옵고 사랑과 이해의 새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지저귀며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시옵고, 빛나는 깃발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해 주소서. 그들로 하여 주님의 대업을 드높여 주시옵고, 주님의 깃발을 펴게 하시오며, 주님의 놀라움을 멀리, 널리 알리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 주님의 말씀이 승리케 하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허리를 튼튼하게 해 주소서. 그들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그들에게 영감을 내리시와 주님의 성스러운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신성의 왕국에서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고, 주님의 대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와 그들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게 하소서.

주여! 저희들은 약하오니, 저희를 강하게 해주시와 저희가 주님의 신성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는 불쌍하오니, 주님의 신성하신 일체성의 보물창고로써 저희를 부하게 해 주소서. 저희는 헐벗었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저희를 입혀 주소서. 저희는 죄인이오니, 주님의 은총과 총애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은혜로우시고 강대하시며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충실하고 확고한 이들 위에 영광 중의 영광이 강림하여이다.


    
  

  
  
    AB06012

    저를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가장 너그러우신 분이 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시옵고 저를 알고 계시오며, 주님은 저의 안식처이시고 저의 피난처이시옵나이다. 주님 말고 제가 찾은 이가 아무도 없사옵고, 앞으로 찾을 이도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의 길외에 제가 걸은 길이 없사옵고, 앞으로 걸을 길도 없사옵나이다. 제가 깊은 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의 눈은 기대와 희망에 차,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아침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사오며, 이른 새벽에는 저의 시들은 영혼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을 기억하면서 생기와 힘을 얻사옵나이다. 주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도움 받는 이는 비록 그가 한 방울의 물이라 하더라도 끝없는 대양이 될 것이며, 주님의 자애의 도움을 받는 이는 그가 하나의 원자일지라도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날 것이옵나이다.

주여, 순결하신 영이시며 가장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여, 매혹되고 불붙은 주님의 이종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안에 거두어 주소서. 이 존재계에서 그를 도우셔서, 주님의 사랑에 확고 부동하고 굳건하게 남아있게 해 주시옵고, 이 날개 꺾인 새가 하늘의 나무 위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둥지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해주소서.


    
  

  




  Praise and Gratitude

  
  
    BH09960

    저를 도우사 제가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 아무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 중요성을 헤아리지 못한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비옵고, 주님의 계시의 동천이시고 주님의 표적의 태양이신 분께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제 가슴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제 가슴을 주님의 가장 큰 바다에 연결시키시와, 거기서 주님의 지혜의 생명수와 주님께 대한 찬송과 찬미의 맑은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해 주소서.

저의 수족이 주님의 통일성을 증언하옵고, 제 모발이 주님의 주권과 권능의 힘을 선언하옵나이다. 저는 전적으로 저 자신을 말살하고 온전히 저 자신을 부정한 연후에 주님의 은총의 문전에 섰사옵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주님의 선물의 지평선에 저의 시선을 고정하였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에게 주님의 주권의 위대함에 알맞는 것을 내려 주시옵고, 힘을 더해 주는 주님의 은총으로 저를 도우사, 제가 주님의 대업을 가르치게 하시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주님께 나아가고,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대업과 주님의 계시의 동틀 녘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옵나 이다.


    
  

  




  Protection

  
  
    BH10578

    사방에서 영혼들을 공격하는 병을,

그들의 시선을 낙원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병을,

저를 휘감고 있는 질병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도시들을 세우신 주님의 가장 위대한 이름에 의지하여 간원하옵고, 주님의 가장 훌륭한 칭호와 가장 존귀한 특성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수많은 은총이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도와 주시옵고, 그들의 얼굴을 주님의 지혜의 성소로 돌리게 해 주소서. 사방에서 영혼들을 공격하는 병을,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의 이름의 안식처에 있는 낙원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병을 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천상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의 왕이 되도록 정하셨사옵나이다.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옵나이다. 모든 이름의 왕국이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강력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주여, 보잘 것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저는 주님의 부유함의 옷자락에 매달렸사옵나이다. 심히 앓고 있는 저는 주님의 치유의 밧줄을 굳게 붙들었사옵나이다. 저를 휘감고 있는 질병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주님의 인애와 자비의 물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통하여 저에게 건강의 옷을 입혀 주소서. 저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고, 제가 주님밖에 어떤 다른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저를 도우사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흡족한 것을 이루게 해 주소서.

주님은 참으로 현세와 내세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BH10578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칭송하도록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영광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하느님의 최대의 명칭이신 분이시며, 주님의 진리를 거부한 하느님의 피조물들에 의하여 심한 고초를 당하시고, 아무도 표현할 수없는 슬픔 속에 파묻혔던 분께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역했사오며, 모두가 주님의 대업을 계시하신 분을 거만하게 외면해 버린 오늘날,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칭송하도록 해 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 당신 밖에는 주님을 도울 이가 없사옵고, 주님 당신의 힘 말고는 주님을 구할 힘이 없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억에 굳건히 매달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것은 진실로 제 능력으로 가능하오며, 주님은 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옵나이다. 저의 주여, 온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저에게서 빼앗지 마소서.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항상 용서하시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Ridván

  
  
    BH00379

    ##24시간에 한번씩 낭송함



*이 기도문을 낭송할 사람은 누구나 일어서서 하느님을 향하고, 제자리에 선 채 가장 자비로우시고 온화로우신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좌우를 둘러보면서 다음을 낭송하라.



모든 이름의 주이시며, 천국의 창조주이신 분이시여!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되신 주님의 보이지 않는 본체의 여명이신 분들을 통하여 간원하오니, 저의 기도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리운 장막을 태워 버리는 불이 되고 바다 같은 주님의 어전(御前)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하소서.

*이제 축복 받으시고 찬미 받으시는 하느님을 향하여 간원하는 자세로 두 손을 들고 낭송하라.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 만인의 임이시여! 주님은 제가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시오며, 주님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끊어 버리고, 주님 의 밧줄에 매달려 있음을 보시오니, 그 밧줄이 움직일 때 전 피조물이 흔들렸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이오며 주님의 종의 아들이 옵나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망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저를 굽어보소서. 주님의 자비의 바 다와 주님의 은총의 태양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주님의 종을 주님 뜻대로, 주님 원대로 하여 주소서. 어떠한 말과 찬양으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을 두고 말씀드리오니, 주께서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나 제 가슴의 소망이오며, 제 영혼의 사랑이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희망과 저의 행실을 보지 마시 옵고 그 보다도 하늘과 땅을 포괄한 주님의 뜻을 보소서. 주여, 만백성의 주여, 주님의 가장 크신 이름에 의지하여 말씀드리오니, 저는 오직 주께서 소망하신 것 만을 바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만을 사랑하옵나이다.

*이제 꿇어 앉아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음을 낭송하라.



주님은 주님 이외의 아무도 표현할 수 없고 주님 이외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옵나이다.

*이제 일어서서 다음을 낭송하라.



저의 주여, 저의 기도가 생명수의 샘이 되게하여 주시와, 주님의 주권이 지속하는 한 제가 그 물을 마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하여 주님의 여러 세계 어디에서나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원하는 자세로 두 손을 들고 다음을 낭송하라.



주여! 주님을 멀리하여 가슴과 영혼이 녹아 버렸사옵고, 주님의 사랑의 불길은 온 세계를 불붙게 하셨사옵나이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시여! 모든 피조물을 굴복시키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주께서 갖고 계신 것을 저에게도 내려 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은 이 나그네가 주님의 장엄의 하늘 아래, 주님의 자비의 성역(聖域)안에 있는 그의 가장 고귀한 집으로 서둘러 가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이 죄인이 주님의 용서의 대양을 찾고 있음을 보시옵고, 이 비천한 자가 주님의 영광의 궁전을 찾고, 이 불쌍한 피조물이 주님의 부귀의 진주를 찾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주님은 무엇이나 뜻하시는 바를 명령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옵나이다.주께서 하시는 일은 칭송받아 마땅하고 주님의 명령에는 복종이 따라야 하며, 주님의 분부에는제한이 없음을 저는 증언하옵나이다.

*이제 두 손을 한번 들어 올린 상태에서「최대의 명칭」(알라 호 압하)을 세 번 반복하여 외우라. 그리고 축복받으시고 찬미 받으시는 분, 하느님 앞에 허리를 구부려 두 손을 무릎에 기대고 다음을 낭송하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의 정신이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동경으로 저의 육신 안에서 얼마나 격동했는지를 보시오며, 주님의 명령의 입이 주님의 말씀의 왕국과 주님의 지식의 하늘에서 증언하신 것을 저의 정신이 어떻게 입증했는지를 보시옵나이다. 저의 주여,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주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제가 저의 가난을 드러내 보이고 주님의 풍요와 주님의 부를 찬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무력함을 고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제 일어서서 탄원하는 자세로 두 손을 두 번 들어 올리고 다음을 낭송하라.



전능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시초에나 종말에나 규정자이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용서는 저를 대담하게 하였고 주님의 자비는 저를 강하게 하였으며 주님의 부르심이 저를 일깨워 주었고, 주님의 은총은 저를 일으켜 주님께로 인도하였나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께 가까운 이 도시의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저의 얼굴을 주님의 뜻의 하늘에서 빛나는 불빛으로 향할 수 있겠나이까? 저의 주여, 주님은 이 비천한 피조물이 주님의 은총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보시오며, 이 덧없는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손에서 영원한 생명의 강물을 구하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모든 이름의 주여, 주님은 항상 명령하시는 분이시오니, 저는 주님의 뜻에 따라 단념하고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우주의 창조주이시여!

*이제 두 손을 세 번 들어 올리면서, 그때마다 다음 구절을 낭송하라.

하느님은 모든 위대한 분들보다 더욱 위대하시옵나이다!

*이제 꿇어 앉아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음을 낭송하라.



주님은 너무 높이 계시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의 찬송조차 주님 측근의 하늘에 닿지 못하오며, 주님께 헌신적인 이들의 마음이 아무리 높이 솟아올라도 주님의 대문 앞에 도달할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은 모든 속성 위에 성별되어 계시오며 모든 이름 위에 거룩히 계심을 증언하옵나이다.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이제 바로 앉아 다음을 낭송하라.



모든 피조물과 높은 곳에 모여 계신 분들과 가장 높은 낙원의 거주자들, 그리고 그들보다도 먼저 장엄의 입 스스로 가장 영광스러운 지평선에서 증언하신 것을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은 하느님이시옵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오며 현시되신 분은 숨겨진 신비이시옵고, 비장된 상징이시오니, 이 분을 통하여「있」자와「어」자와「라」자가 결합되어「있어라」는 말이 이루어졌사옵나이다. 제가 증언하오니, 이분은 가장 높이 계신 분의 펜으로 씌어진 이름을 가지신 바로그분이시며, 천상의 왕좌의 주이시고, 아래에 있는 지상의 주이신 하느님의 책에 언급된 분이시옵나이다.

*이제 일어서서 다음을 낭송하라.



만유의 주여, 유형무형한 만물의 소유주이시여! 주님은 저의 눈물과 저의 한숨을 보고 들으시며 저의 신음소리와 저의 울부짖음과 제 가슴의 비탄을 들으시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을 우러러 말씀드리오니, 저의 잘못이 저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며 저의 죄는 주님의 신성한 궁정에서 저를 멀리하게 하였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사랑은 저를 부하게 하였건만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저에게는 파멸이 왔사오며 주님을 멀리한 저는 지쳐버렸나이다. 이 황야에 있는 주님의 발자국과, 이 무한한 공간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이“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한 말씀과 주님의 계시의 숨길과 주님의 현시의 새벽을 알리는 미풍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원하오니, 제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보고 주님의 책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지킬 수 있도록 정해 주소서.

*이제「최대의 명칭」을 세 번 반복하여 외우고 허리를 구부려 두 손을 무릎 위에 받치고 다음을 낭송하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 올리옵나이다. 주님은 저를 도우시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셨사오며, 저로 하여금 주님의 징표의 태양이신 분을 알게 하셨사옵고, 주님의 통치권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셨사오며, 주님의 신성(神性)앞에 제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주셨사옵고, 주님의 장엄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게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바로 서서 다음을 낭송하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의 등은 제가 지은 죄악의 짐으로 굽어졌사오며 저의 경솔함은 저를 파멸시켰나이다. 저의 악행(惡行)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가슴은 안에서 녹아 내리고 저의 피는 혈관 속에서 끓어 오르나이다.세계의 소망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두고 말씀드리오니, 저는 주님을 향하여 저의 얼굴을 들어 올리기가 부끄럽고, 저의 열망하는 손을 주님의 은총의 하늘을 향하여 뻗기가 부끄럽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의 눈물이 어떻게 하여 제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주님의 미덕을 찬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를 보시나이다. 높은 곳의 왕좌와 아래에 있는 지상의 주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왕국의 징표와 주님의 영토의 신비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주님의 은총에 어울리도록 하여 주소서. 전 존재의 주여!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도록하여 주소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임금이시여!

*이제「최대의 명칭」을 세 번 반복하여 외우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다음을 낭송하라.



저희들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 드리옵나이다.주님은 저희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셨사오며 주님의 경전과 주님의 성서에 기록된 모든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셨나이다. 저의주여, 저희들을 부질없는 공상과 헛된 상상의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강력하시고 전지하시옵나이다.

*이제 머리를 들고 바로 앉아 다음을 낭송하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분들이 증언하신 것을 저도 증언하오며 가장 높은 낙원의 거주자들과 주님의 위대한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인정한 것을 제가 또한 인정하나이다. 여러 세계의 주여, 땅과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Spiritual Growth

  
  
    BH06296

    제가

주님의 달콤한 영원의 강물을 제가 마시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존재의 나무열매를 제가 맛보게 하소서, 저의 소망이시여! 주님의 사랑의 맑은 샘물을 제가 들이키게 하소서, 저의 영광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섭리의 그늘 아래 제가 살게 하소서, 저의 빛이시여! 주께서 계신 곳 가까이서 제가 노닐게하소서, 저의 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자비의 왕좌 오른 편에 저를 앉혀 주소서, 저의 열망이시여! 주님의 기쁨의 향기로운 바람을 저에게 한 줄기 보내 주소서, 저의 목표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실체의 높은 낙원으로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제가 애모하는 분이시여! 주님의 일체성의 비둘기 노래소리를 제가 듣게 하소서, 눈부시게 빛나는 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힘과 권능의 정신으로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저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여! 주님의 사랑의 정신 안에서 제가 확고하게 하소서, 저의 구원자이시여!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제 발걸음을 굳건히 해 주소서, 저를 만드신 분이시여! 주님의 불멸하는 꽃밭에서, 주님의 면전에 제가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저에 게 자비로운 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를 앉혀 주소서, 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여! 주님의 자애의 하늘로 저를 솟아오르게하소서, 저를 소생시키는 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인도의 태양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이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정신의 계시 앞으로 저를 불러 주소서, 저의 근본이시고 저의 가장 높은 소망이신 주님이시여! 그리고 주께서 현시하실 주님의 아름다움의 향기를 향하여 제가 돌아가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주님에게는 스스로 뜻하시는 것을 행할 힘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옵나이다


    
  

  




  Steadfastness

  
  
    BH07775

    저를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회개하여 주님을 향하였사오며, 진실로 주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향하였사오며, 진실로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의 자비의 밧줄을 붙들었사옵고, 주님에게는 천지에 있는 만물의 창고가 있사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께로 서둘러 나아 갔사옵고, 진실로 주님은 용서하시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주님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하늘의 술과 같은 주님의 은총을 찾아 목마르오며, 진실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은 주님의 대업을 계시하셨사옵고,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셨사오며, 주님의 은총의 하늘에 서 주께서 총애하시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리게 한 것들을 내려 주셨사옵나이다. 주님의 튼튼한 밧줄과, 주님의 빛나는 옷자락을 부여잡은 이에게 복이 있사옵나이다!

만유(萬有)의 주이시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의 임금이신 분이시여, 저는 주님의 힘과 권능과 통치권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제 이름을 주님의 영광의 펜으로 기록해 주시와 저도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해 주소서. 그들은 얼굴을 주님의 용안의 빛으로 굳건하게 향하고 있어서 악한 자들의 두루마리로도 그들의 얼굴을 그 빛에서 돌리게 할 수 없었던 이 들이옵나이다. 기도 들으시고 기도에 답하시는 하느님이시여!


    
  

  




  Tablets of Visitation

  
  
    AB03082

    *(압돌바하께서 계시하신 아래의 기도문은 압돌 바하의 영묘에서 낭송된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로도 사용된다.) 누구나 이 기도를 겸손과 열정의 마음으로 낭 송한다면 이 종(압돌바하)의 가슴을 기쁘고 즐겁 게 해 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마치 압돌바 하를 면 대 면으로 만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압돌바하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엎드려 눈물로 제가 주님께 손을 들어 애원하옵고, 학식 있는 이들의 지식을 초월해 계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의 찬송을 넘어서 계신 주님의 문턱에서, 먼지 속에 제 얼굴을 파묻사옵나이다. 주님의 문전에 겸손하고 초라하게 엎드려 있는 주님의 종을 자비의 눈길로 보아 주시옵고, 그를 주님의 영원한 은총의 대양 속에 잠기게 해 주소서.

주여! 그는 불쌍하고 초라한 주님의 종이옵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 매혹되고 주님께 간청드리오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용안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 열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와 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게 해 주시옵고, 제가 주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저를 튼튼히 하여 주시오며, 신성의 궁전에 대한 찬양과 장엄의 왕국을 향한 기도의 빛으로 저의 이마를 환하게 비추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시와 주님의 하늘나라 대문 입구에서 제가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스러운 경내에서 제가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무아(無我)의 잔으로 마시게 하시옵고, 무아의 옷으로 저를 입혀 주시오며, 무아의 바다에 제가 잠기게 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길에 뿌릴 흙으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의 발자국으로 축복받은 흙으로 쓰시도록 저의 영혼을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여.

이 기도로 주님의 종은 새벽으로, 밤 중으로 주님을 부르옵나이다. 주여! 그의 가슴 속 소망을 채워 주소서. 그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고, 그의 가슴을 기쁘게 해 주시오며, 그의 불을 켜 주시와, 그가 주님의 대업과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인정 많으시고, 가장은혜로우시며, 은총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신 분이시옵나이다.


    
  

  




  Tests and Difficulties

  
  
    BH05071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자애로우신 저의 주님이시여, 주님께 영광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성스러운 발언의 대양이 격동하고, 주님의 최고 통치의 표적이 무수하며, 주님의 신격(神格)의 증거가 압도적이고, 주님의 지식 안에 숨겨진 신비들이 엄존하옵나이다. 이 모든 사실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와 제가 주님과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님의 책에 명하신 주님의 호꾹(권리)을 제가 의무를 다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소서.

저의 주여,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역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며 주님의 아량의 옷자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이옵나이다. 만물의 주이시며 이름들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원드리오니, 주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저에게 거부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에게 명하신 것을 저에게 불허하지 마소서.

모든 이름들의 주님이시여, 천국들의 창조주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주님의 힘을 더해주는 은총을 통하여 저를 도우사 제가 주님의 대업에 확고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세상의 허영으로 인하여 제가 장막 속에 갇히도록 저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위하여 일어선 악행자들의 폭동으로 제가 방해받지 않게 해 주소서. 그래서 제 마음의 소망이시여,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좋은 것을 저에게 정해주소서. 진실로 주님께는 주님 뜻대로 하실 힘이 있사옵나이다.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BB00630

    저를

주여! 주님은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시옵고, 모든 고뇌를 씻어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모든 슬픔을 쫓아주시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시는 분이시오며, 모든 영혼을 죄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자비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를 구원을 얻은 주님의 종들 중 하나로 생각해 주소서.


    
  

  
  
    BB00623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에 하느님 밖에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에 하느님 밖에 누가 또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여라: 하느님께 찬송드리옵나이다! 그분은 하느님이시옵나이다! 모두가 그분의 종이오며, 모두가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있사옵나이다!


    
  

  




  The Fast

  
  
    BH01125

    저의 이 고통과 질환과 허약을, 제가 간원하오니 그가 간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소서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치유의 대양과, 주님의 은총의 햇빛과 주님의 종들을 복종시키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지존하신 말씀의 침투하는 힘과, 주님의 존귀하신 붓의 힘과, 천지만물 창조 이전의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의 물로써 저의 이 온갖 고통과 질환과 모든 허약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은총의 문전에서 기다리는 이 간원자를, 주님의 관용의 밧줄에 매달려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그를 주님은 굽어 보시옵나이다. 제가 간원하오니, 주님의 은총의 바다와 자애의 태양으로부터 그가 간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무엇이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고,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지극히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Triumph of the Cause

  
  
    BH08838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옵나이다! 어둠이 모든 땅 위를 뒤 덮었고, 악의 세력이 모든 나라를 에워 쌌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이를 통하여 저는 주님의 지혜의 빛을 보오며 주님의 섭리의 환한 빛을 분별 하옵나이다.

주님으로부터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주님의 불을 끄고 주님의 은총의 바람을 잠재울 힘이 있다고 상상해 왔사옵나이다. 아니옵니다. 주님의 권능이 저에게 증언하옵나이다! 모든 고난에 주님의 지혜가 깃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모든 고초에 주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의 권력들이 우리를 대항해 서 힘을 합칠 수 있었더라도, 아무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옵나이다. 제 앞에 펼쳐진 주님의 지혜의 경이로운 신비를 제가 내 보인다면 주님의 적들의 통제 수단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그러하오니 영광은 주님의 것이 옵나이다. 주님의 최대의 명칭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율법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슴에 확신을 줄 그 무엇을 내려 주소서.

주님께는 뜻대로 하실 능력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Unity

  
  
    BH01352

    모든 사람들의 이마 위에

주여! 통합의 빛이 지구를 전부 감싸고, ‘왕국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새긴 도장이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 위에 찍히게 하여주시옵소서.


    
  

  
  
    BH10505

    주님의 이 종과 이 시녀는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영광올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이 종과 이 시녀는 주님의 자비의 그늘에 모여 주님의 은총과 관용을 통하여 결합하였나이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왕국에서 이들을 도와 주시옵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모든 좋을 것들을 정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으로서 이들을 확고히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올리는 이들의 봉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세나 내세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선물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들은 주님의 자비의 왕국을 향하여 기원하오며 주님의 유일성의 성역(聖域)을 향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진실로 이들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결합하였사오니, 이들로 하여금 시간의 끝까지 조화(調和)와 일치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지극히 강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H10505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통합시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통합시켜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그들의 노력을 도와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께 봉사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느님! 그들을 그대로 버려 두지마시옵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지식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구조자이시며 그들의 주님이시옵나이다.


    
  

  




  Women

  
  
    BH06201

    제가 고백하오니 주님께는 온 세계를 다시 소생시키는 일과 인류통합을 확립하는 일과

왕 중의 왕이신 분이시여!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은 모든 창조계의 주님이시옵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교육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의 위력은 온 우주를 감쌌사오며 지상의 대군이 주님을 놀라게 할수 없사옵고 모든 백성과 나라의 주권도 주님의 목적수행을 방해할 수 없나이다. 제가 고백하오니 주님께는 온 세계를 다시 소생시키는 일과 인류의 통합을 확립하는 일과 지상에 사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일 밖에 다른 소망이 없사옵나이다.


    
  

  
  
    BH08828

    저를 도우시와 주님의 종들의 일이 번성케 하는 일과 주님의 여러 도시가 융성케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에 의지하여 간청 드리오니, 저를 도우시와 주님의 종들의 일이 번성케 하는 일과 주님의 여러 도시가 융성케 하는 일을 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는 진실로 모든 일을 이루는 힘이있사옵나이다.


    
  

  
  
    BH08828

    저와 주님의 종교를 떠받드는 이들을 , 잘 모르고 있는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신교를 기꺼이 받아들인 가정에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영광 올리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와 주님의 신앙을 떠받드는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용서하시며, 가장 관대하신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잘 모르고 있는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주님의 대업으로 들어가게 해 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한 번 알아본다면 심판의 날이 진실임을 증언하게 되오며 주님의 은총의 계시를 반박하려 들지 않사옵나이다. 그들 위에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려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에 살던 간에, 주님의 종들 가운데 경건한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정해두신 것을 그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최고의 통치주이시며,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시여! 주님의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의 증표로, 그리고 주님의 자애의 표시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용서하심에 있어서 비길 데 없는 분이시옵나이다. 누구에게나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주님의 날에 신앙의 추종자로 헤아려질 수 있었겠나이까?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를 축복해 주시옵고, 아울러 정해진 날에 주님의 증적을 믿을 이들과 저의 사랑을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그 사랑조차 사실은 주께서 그들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정의의 주님이시옵고, 가장 높이 계신분이시옵나이다.


    
  

  




  Youth

  
  
    AB02825

    주님의 종들을, 저희들에게

하느님, 주께서 인류에게 사랑을 현시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영광올려지이다! 저희들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길에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하여 금 주님 안에서 부하게 해 주시오며 주님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소서. 하느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체성을 가르쳐 주시옵고 주님의 단일성을 알게 해 주시와, 저희가 주님 밖에는 아무도 보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옵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주님의 연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시와 그 불이 주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태워버리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귀한 영원을 계시해 주소서. 주께서 항상 계셔왔고, 항상 계실 것 임을, 그리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계시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은 위안과 힘을 찾을 것이옵나이다.


    
  

  
  
    AB10492

    이 불쌍한 어린이를, 이 그릇되고 불행한 영혼에게

무비하신 주여! 이 불쌍한 어린이를 위하여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고, 이 그릇되고 불 행한 영혼에게 친절하고 용서하시는 분이 되어 주소서. 주여! 우리는 보잘 것 없는 풀잎이오나 그래도 주님의 장미원에 있사옵니다. 아직 잎도 꽃도 없는 어린 나무이오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의 과수원의 나무이옵니다. 주님의 자애의 구름 에서 비를 내려 이 나무를 키워주시옵고, 정신적 인 봄철의 소생시키는 입김으로 생기를 불어 넣 어 주소서. 이 아이가 조심성과 분별력과 품위를 갖추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얻 어 영원토록 주님의 왕국 안에 살도록 허락해 주 소서.


    
  

  




  
  
  
    AB00049

    저를

선교하기 위하여 각처로 여행하는 사람이면 누 구나, 산이나 사막에서, 육지나 바다에서, 이 기 도문을 봉독하라.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제가 주님의 피조물들 앞에서 약하고 비천하며 보잘 것 없음을 보시옵나이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임 하였사옵고, 주님의 힘과 권능에 의지하여 주님의 강퍅한 종들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침을 펴기 위하여 일어섰사옵나이다.

주여! 저는 날개가 상한 새이오나 주님의 가없는 공간을 날아오르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신의(神意)와 은총을 통하지 않고, 주께서 저를 확신케 하지 않으시며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어찌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저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에게 힘을 주소서. 주여! 저의 무력함을 가련히 여기시고 주님의 권세와 위력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아무리 약한 피조물이라도 성령의 숨길이 확신을 심어 주신다면,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달성하게 될 것이오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소유하게 될 것이옵나이다. 실제로 주께서는 과거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도우신 바 있었사오니, 그들이 비록 주님의 피조물 중 가장 나약하였고, 주님의 종들중 가장 낮은 이들이었으며, 지상에 살았던 이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이었어도 주님의 허락과 권능을 통하여 일약 주님의 백성들 중 가장 영광스럽고, 인류 가운데 가장 고매한 이들을 능가하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들이 이전에는 나방 같았지마는 나중에는 가장 훌륭한 매와 같이 되었사오며, 이전에는 작은 개울물이었으나 주님의 혜택과 주님의 자비를 통하여 바다가 되었사옵나 이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그들은 인도의 지평선 위에 빛나는 별이 되었사옵고, 불멸의 장미원에서 노래하는 새가 되었사오며,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포효하는 사자가 되었사옵고, 생명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고래가 되었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영명하시옵고 강력 하시오며 권세막강하신 분이시옵고 자비로운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00059

    저의 영혼을

거룩하신 섭리시여! 제가 지금 육적인 욕망을 끊고 식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있듯이, 저의 가슴을 주님이 아닌 어느 누구와의 사랑으로부터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오며, 저의 영혼을 썩어빠진 욕망과 악마적 인 특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와, 저의 정신이 거룩함의 숨길과 교통하게 하시옵고, 주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언급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AB00065

    저로 하여금.... 하게 하셨사오니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올리옵나이다! 저로 하여금 주님 당신의 현시자를 알아보게 하셨사옵고, 저를 주님의 적들로부터 단절시켜 주셨사오며, 제 눈 앞에 주님의 날에 저지른 그들의 범죄와 악행을 적나라하게 벗겨 보여 주셨사옵고, 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은총과 풍성한 은혜만을 향하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저에게 주님의 의지의 구름으로부터 단비를 내려 주시와 그 비로 저를 불신자와 오신자(誤信者)들의 암시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써 제 마음을 주님께 굳게 밀착시켜 주셨사옵고, 주님의 용안의 빛을 거부한 자들로부터 멀리 피하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다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아가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굳건할 수 있게 해 주셨사옵고, 제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덕을 칭송하게해 주셨사오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보다 월등한 주님의 자비의 잔을 저에게 내려 주시와 그로써 제가 목을 축이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지존하시며 가장 영광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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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옷에 감싸인 채 제가 비오니, 이 축복받은 기도문을 가진 이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누구든지 이 기도문을 접하는 이와 이 기 도문이 있는 집 근처를 지나치는 이를 보호하여 주시...

모든 병자와 불쌍한 이를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고쳐 주시옵고, 모 든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낫게 하여 주시오며, 누구나 주님의 인 도의 길과 주님의 용서와 은총의 길에 들어서기를 희원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분은 치유자이시고, 충족자이시며, 조력자이시고, 항상 용서하시며, 가장 자비로우 신 분이시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높으신 분이시여, 믿을만한 분이시여, 영광된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주권자이시여, 일으 켜 세우시는 분이시여, 심판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비길 데 없는 분이시여, 영원한 분이시여, 유일한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최상의 찬송을 받을 분이시여, 성스러운 분이시여, 도우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여,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여,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온후하신 분이시여, 장대하신 분이시여, 명령하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소중하신 분이시여, 황홀하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가장 강대하신 분이 시여, 지탱해주시는 분이시여, 유력한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자존하시는 분이시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정신이시여, 빛이시여, 가장 밝히 드러나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모두가 늘 찾는 분이시여, 모두에게 알려진 분이시여, 모두에게 숨겨진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숨겨진 분이시여, 승리자시여, 주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전능자이시여, 구원자시여, 숨겨주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만드시는 분이시여,만족을 주시는 분이시여, 뿌리를 뽑으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일어서시는 분이시여, 모으시는 분이시여, 높이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여, 제약받지 않는 분이시여, 은혜 많은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정이 깊으신 분이시여, 보류하시는 분이시여, 창조하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여, 아름다우신 분이시여, 풍족히 주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공정하신 분이시여,인자하신 분이시여, 관대하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모두를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여,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장대하신 분이시여,가장 오랜 분이시여, 도량이 크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가장 신중하신 분이시여, 기쁨의 주이시여, 소망의 표적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신 분이시여, 모두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가장박애로우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모두를 위한 안식처이시여, 모두의 피난처이시여,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만유의 구원자이시여, 모든 이들의 애소를 받는 분이시여, 소생시키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펼치시는 분이시여,파괴자이시여, 가장 온후하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저의 영혼이시여, 저의 임이시여, 저의 믿음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마른 목을 적셔 주시는 분이시여, 초월해 계신 주님이시여, 가장 소중하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가장 위대하신 기억이시여, 가장 고상하신 이름이시여, 가장 오랜 도(道)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가장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여, 가장 성스러운 분이시여, 성별(聖別)되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풀어주시는 분이시여, 상담자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반려이시여, 의사이시여, 매혹적인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영광이시여, 아름다움이시여, 은혜 많으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가장 신임 받는 분이시여, 가장 훌륭하신 애인이시여, 새벽의 주님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불을 붙이시는 분이시여, 밝혀주시는 분이시여,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박애의 주이시여,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여,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항구불변하신 분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만유의 근원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만유를 관통하시는 분이시여,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이시여, 말씀의 주님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밝히 드러났사오나그래도 숨겨진 분이시여, 보이지 않으면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시여, 만인이 찾는 방관자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니다. 연인을 살해하시는 분이시여, 사악한 자들에게 은총의 하느님이시여! 충족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충족자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나이다. 충족자시여!치유자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나이다. 치유자시여!영존자이시여,

제가 주님을 부르옵나이다. 영존자시여!

항상 영속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여!

주님은 성별되셨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비옵나이다. 주님의 관대하심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님의 이 관대하심으로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사옵고, 그로서 주님의 신성하신 사원이 영원의 왕좌 위에 섰사옵나이다.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비오니, 그자비에 의하여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님의 선물과 혜택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사옵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비오니, 그로써 주님의 통치권과 주님의 장대하신 모습이 계시 되었을 때에, 주님의 통치의 권능이 밝히 드러났던 그 새벽에,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하여 주님 당신께서 마음속으로“그렇다”고 대답하셨사옵나이다. 또 다시 제가 주님께 비옵나이다.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에 의지하고, 이들 가장 고귀하고 장엄한 품성들에 의지하며, 주님의 가장 높은 기억에 의지하고, 주님의 순결무구한 아름다움에 의지하며, 주님의 가 장 깊숙히 숨겨진 저택 속에 가장 깊숙히 숨겨진 불빛에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매일아침 저녁으로 고통의 옷에 감싸인 채 제가 비오니, 이 축복받은 기도문을 가진 이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누구든지 이 기도문을 접하는 이와 이기도문이 있는 집 근처를 지나치는 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병자와 불쌍한 이를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씻은 듯이 고쳐주시옵고, 모든 지긋지긋한 괴로움과 슬픔으로 부터 낫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인도의 길과 주님의 용서와 은총의 길에 들어서 기를 희원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강력하시고, 충족하시며,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며, 주시고, 자애로우시며,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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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들이 이 서한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핏줄 속 에 세계들을 활활 타게 할 불씨가 지펴질 것이니라

가장 오래고 가장 위대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성실한 이들은 진실로 주님과 너무 떨어져 있어 가슴이 타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용안의 빛이 환히 비치고 있나이까? 세계들의 임이시여.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이 폐허의 어둠 속에 버림을 받았나이다. 어디에 주님과 재회하는 아침의 여명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소망이시여.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이 머나먼 모래땅에서 떨며 누워 있사옵니다. 어디에서 바다같은 주님과의 대면을 이룰수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애인이시여!

갈구하는 손들이 주님의 은총과 관용의 하늘을 휘젓고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께서 내려주시는 단비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회답자이시여.

믿음없는 자들이 사방에서 폭군이 되어 일어섰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명령하는 펜의 위력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정복자이시여.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 시끄럽사옵니다. 주님의 위력의 숲에 사는 사자가 어디에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응징자이시여.

추위가 온 인류를 엄습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불이시여.

재난이 극에 달하였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구원의 표적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구원이시여.

사람들은 거의 모두 어둠 속을 헤매고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밝은 광채가 있사옵니까?세계들의 빛이시여.

사람들은 악의에 차 호시탐탐 노리고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복수의 칼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파괴자이시여.

굴욕이 이에 더할 수가 없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영광의 징표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영광이시여.

슬픔이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계시자를 괴롭혔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계시의 새벽에 맛보는 기쁨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기쁨이시여.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은 고통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기쁨의 표지가 보이옵니까? 세계들의 환희이시여.

주님의 표적이 동터오르는 곳이 사악한 중상모략 때문에 가리워져 있음을 주님은 보시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권력이시여.

심한 갈증이 만인을 짓누르고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은총의 강물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자비이시여.

온 인류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어디에초월의 화신(化身)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이 부당하게 학대받는 이가 외로이 귀양살이 하는 모습을 보시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군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통치주이시여.

저는 이국땅에서 버림을 받았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믿음의 징표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믿음이시여.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고뇌에 사로잡혔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파도치는 영생의 바다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생명이시여.

사탄의 속삭임이 모든 피조물을 기만하고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불타는 유성(流星)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빛이시여.

대다수 인류가 욕정에 취해서 타락했사옵니다.어디에 순결의 여명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소망이시여.

주님은 이 부당하게 핍박받는 이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횡포에 가려져 있음을 보시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동터오르는 빛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빛이시여.

주님은 제가 말 못하게 금지당하고 있음을 보시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님의 곡조가 들려오겠사옵니까? 세계들의 나이팅게일이시여.

대다수 백성들은 공상과 헛된 상상으로 혼미해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확실성을 설명해 주는 이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보증자이시여.

바하가 고난의 바다에 빠져들고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구세주이시여.

주님은 창조계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태양을 보시옵니다. 주님의 은총의 하늘 어디에 태양이 있사옵니까? 세계들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여.

진리와 순수, 충절과 영예의 등불이 꺼졌사옵 니다. 어디에 주님의 격노한 복수의 징표가 보이옵니까? 세계들을 움직이는 분이시여.

주님 당신을 옹호해서 앞장서 싸운 이를 한 사람이라도 보셨사오며,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당신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는 이를 한 사람이라도 보셨나이까? 이제 저의 붓이 멈추옵니다. 세계들의 임이시여.

성스러운「로트」나무의 가지들이 운명의 모진 바람을 맞고 꺾어져 누워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구원의 깃발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옹호자이시여.

이 얼굴은 중상과 욕설의 먼지로 더러워져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자비의 산들바람이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자비이시여.

신성의 의복은 기만하는 사람들이 더럽히고 있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신성의 의복이 있나이까? 세계들의 치장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은총의 바다는 사람들의 손으로 죽어 잠자고 있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은총의 파도가 있사옵니까? 세계들의 소망이시여.

하느님의 어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주님의 난폭한 적들이 잠가 버렸나이다. 어디에 주께서 주시는 열쇠가 있나이까? 세계들의 문을 여는 분이시여.

선동의 독한 바람으로 잎사귀는 시들어 버렸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은혜의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나이까? 세계들의 증여자이시여.

온 우주가 죄악의 먼지로 어두워졌나이다. 어디에 주님의 용서의 미풍이 불어오나이까? 세계들의 용서자이시여.

이 젊은이는 황폐한 땅에서 외롭사옵니다. 어디에 주님의 은총의 단비가 내리나이까? 세계들의 수여자이시여.

최상의 펜이여, 짐은 영원한 영토에서 그대의 가장 달콤한 부름을 들었느니라. 그대는 장엄의 입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세계들의 부당한 핍박을 받는 이여.

그 추위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대 말씀의 열기가 세상에 전파되리오? 세계들의 해설자여.

그 재난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대의 인내의 태양이 빛을 발하리오? 세계들의 빛이여.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비탄하지 말라. 그대는 참고 견디도록 창조되었느니라. 세계들의 인내여.

선동을 일삼는 자들 가운데에서 성약의 지평선 위로 그대가 떠오르는 모습이 실로 가상하고, 그대가 하느님께 열망하는 모습이 실로 훌륭하도다. 세계들의 사랑이여.

그대로 인하여 독립의 기치가 가장 높은 봉우리들 위에 꽂혔고, 은총의 바다에 파도가 일었도다. 세계들의 환희여.

그대가 혼자임으로 하여 일체성의 태양이 빛을 발하였고 그대가 귀양길에 오름으로써 통합의 땅이 장식되었느니라. 인내하라. 그대 세계들의 유형자여.

짐은 굴욕을 영광의 의복으로, 고난을 그대의 사원의 치장으로 삼았느니라. 세계들의 긍지여.

그대는 사람들의 가슴이 증오로 충만함을 보나,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그대의 몫이니라. 그대 세계들의 죄악을 은폐하는 이여.

칼날이 번득이면 앞으로 나아가라! 화살이 날아오면 앞으로 돌진하라! 그대 세계들의 희생자여.

그대가 통곡하는가, 짐이 한탄하랴? 오히려 짐은 그대의 옹호자가 적음을 비탄하노라. 그대 세계들을 비통케 한 이여.

진실로 짐은 그대의 부름을 들었느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임이여. 이제 바하의 얼굴이 고난의 열기와 그대의 빛나는 말씀의 불길로 타오르고, 바하는 그대의 의지를 바라보고 희생의 자리에 믿음직스럽게 우뚝 섰느니라. 세계들의 명령자여.

알리-아크바르여, 이 서한을 내려준 그대의 주님께 감사하라. 이 서한에서 그대는 짐의 온유함의 향기를 호흡할 수 있고, 모든 세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느님의 길에서 짐(朕)이 당한 일들을 알 수 있느니라.

모든 종들이 이 서한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핏줄 속에 세계들을 활활 타게 할 불씨가 지펴질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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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의 거대한 표적에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은총의 계시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를 주께서 계신 도시의 문에서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님의 피조물들에 나타난 주님의 은총의 징표에 걸었던 저의 희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이 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가장 달콤한 옥음(玉音)과 주님의 가장 높으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를 항상 주님의 문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자비의 그늘과 주님의 박애의 하늘 지붕 아래서 멀리 쫓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마의 현란한 광휘와 가장 높은 지평선에서 비쳐오는 주님의 용안의 밝은 빛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성의(聖衣)의 향기에 제가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좋은 술을 제가 마시게 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지고(至高)한 붓이 주님의 서판(書板)위를 움직여 주님의 창조계에 숨은 뜻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저를 일으켜 주님의 대업에 봉사할 수 있게 하셨듯이 주님의 용안을 가로질러 흩날린 주님의 모발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물러서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일일이 트집을 잡고, 주님의 얼굴로부터 돌아선 자들의 언행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뭇 이름들 중에 왕으로 삼으신 주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이 그로써 황홀해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주님의 아름다움의 태양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시옵고 저에게 주님의 말 씀의 술을 내려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 위에 쳐진 주님의 장엄의 천막과 가장 높은 언덕 위에 펼쳐진 주님의 계시의 하늘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께서 뜻하신 바와 주께서 목적하신 바를 제가 행할 수 있게 저를 인자롭게 도와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영원의 지평선 위로 비쳐 나오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계시된 순간, 뭇 아름다움의 왕국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소리높이 찬양을 올린,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소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께 속한 것이면 무엇이나 그것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의 현시자이시며, 그로 인하여 주님의 연인들의 가슴이 탔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던 가장 사랑하는 임께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를 도우시와, 제가 주님의 피조물들 사이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을 찬양케 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성스러운「로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주님의 이름들의 왕국에 서 부는 주님의 말씀의 산들바람 소리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서 제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표적들의 태양이신 분께서 그 빛을 발하신 그 지위로 저를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 글자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그 글자가 주님의 의지의 입에서 발언되자마자 대양이 파도치게 되고, 바람이 불며, 열매가 열리고, 나무가 솟아나며, 과거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리고, 모든 장막이 찢어져 버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로 하여금 제한 받지 않으시는 그들의 주님의 용안에서 비쳐나오는 광채를 향하여 서둘러 나아가게 하였사옵나이다. 그 글자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님의 지식 의 보고(寶庫)에 숨겨져 있고, 주님의 지혜의 창고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제가 알게 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 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과 주님의 사랑받는 이들의 눈에서 잠을 빼앗아 가버린 주님의 사랑의 불길과, 새벽에 그들이 주님 을 기억하고 찬양함에 힘입어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책에 계시해 주신 것과 주님의 의지 를 통하여 밝혀 주신 것들에 도달한 이들 가운데 저도 넣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 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의 창끝을 달게 받게 하셨 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적들의 칼날을 마주하게 하신 주님의 용안의 빛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께서 신임하시는 이들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것을, 저를 위하여 주님의 가장 고귀한 펜으로 기록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연인들의 부름을 들으셨고, 주님을 찾아 토해내는 그들의 한숨소리와 주님 곁에 가고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 희망을 건 이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셨으며,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열망을 들어 주셨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의 대양이 주님의 얼굴 앞에 일렁이게 되었으며, 주님의 관용의 비가 주님의 종들을 적셔 주셨사옵나이다. 그러한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처방하신 단식을 지킨 이들이면 누구에게나, 주님의 허락 없이는 말하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버린 이들을 위하여 정해 두신 보상을 내려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 당신께 의지하고, 주님의 증적에 의지하며, 주님의 명백한 증표에 의지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의 찬란한 햇빛에 의지하며, 주님의 가지들께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율법에 굳게 매달렸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책에 처방하신 것을 지킨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사면하여 주소서. 저의 하느님 이시여,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지금 가장 성스러우시고, 가장 광휘로우시며,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사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두가 매달려 있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AB00073

    여기 모인 저희들은 주님의 종들

친절하신 주님이시여! 여기 모인 저희들은 주님의 왕국을 향하여 주님의 베푸심과 축복을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이옵나이다. 하느님 이시여! 생명의 모든 실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일체성의 표시를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옵고, 주께서 이들 인간의 실체 속에 잠재시키고 숨겨 두신 덕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느님이시여, 저희들이 초목이라면 주님의 은혜는 비와 같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이 초목들이 생기를 얻고 성장 발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종이오니 저희들을 물질적 존재의 쇠사슬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오니 저희들을 슬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죽었사오니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물질이오니 저희들에게 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잃은 자이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신비를 알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가난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보물창고로부터 저희들을 부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이시여! 저희들을 소생시켜 보는 힘과 듣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와, 주님의 왕국의 비밀이 이 존재의 세계에서 저희들에게 계시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의 일체성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축복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주님은 강대하시옵나이다!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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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종들과 시녀들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 사람들은 주님의 연약한 종들이옵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시종들로서, 그리고 시녀들로서 주님의 지존하신 말씀 앞에 허리를 굽혔사옵고 주님의빛의 문턱에 겸손히 섰사오며,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 찬연히 빛을 발하게 한 주님의 일체성을 증언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감추어진 영역에서 울려퍼진 주님의 소명(召命)을 듣고서 사랑과 환희로 떨리는 가슴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나이다.

주여, 그들 위에 주님의 자비를 흠뻑 쏟아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그들이 하늘나라 꽃밭의 아름다운 화초같이 자라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선물의 구름에서, 그리고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가득한 연못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이 정원이 꽃으로 가득하게 하시옵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게, 항상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권능하시고 지존하시며 막강하신 분이시오며 하늘들과 땅에 있는 만유 중에 변하지 않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옵나이다. 명백한 증표와 징후의 주님이신 주님 당신 밖에 달리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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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남편의 눈을 뜨게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 시녀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비오니, 저에게 주님의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옵고, 주님의 영적 신비를 보여주시오며, 주님의 신성(神性)의 광채를 비춰 주소서.

저의 주여! 제 남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그의 가슴을 주님의 지식의 빛으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마음을 주님의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주시오며, 주님의 밝은 광휘를 그에게 계시하시와 그의 정신을 즐겁게 해 주소서.

저의 주여! 그이의 눈 앞에 드리운 장막을 걷어 주소서. 그이에게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술로 그이를 취하게 해 주시오며, 그이로 하여금 주님의 천사들 중 하나로 만들어 주시와, 그들의 영혼이 그 높은 하늘을 날아 오르듯이, 이 땅 위를 그렇게 걷도록 해 주소서. 그이로 하여금 찬연히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와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의 빛을 환히 비추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소중한 분이시옵고, 항상 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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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기도





「케탑-에-악다스」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대들이 성년(15세)이 되면서부터 기도와 단식을 하도록 명하였노니, 이것은 그대들의 주이시며, 그대들 선조의 주이신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여행자, 환자, 임산부,유모는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라. 그리고 욕망이 그대들에게서 성서에 정해진 이 은총을 빼앗아 가지않도록 조심하라.”

단식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다.





저와 저의 동반자,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저와 주님의 종들 을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어둠이 광명으로 변하고 인적이 끊이지 않는 성전(聖殿)이 세워졌으며 기록된 성한이 계시 되고 펼쳐진 족자가 드러나게 한 이 계시에 의지하여 간원하옵나니, 저와 저의 동반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초월적 영광의 하늘들에 오를 수 있게 할 것들과, 의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일체성의 성전(聖殿)으로 들어감에 방해가 되게 했던 의심의 오점(汚點)을 씻어버릴 수 있게 할 것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저는 주님의 자애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옷자락에 매달린 사람이옵나이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현세와 내세의 좋은 것들을 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창조물 중의 선량(選良)들을 위하여 감추어 두신 선물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지금은 주께서 종들에게 단식을 지키도록 명하신 날들이옵나이다.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초탈하여 단식을 지키는 이는 복이 있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는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사옵나이다.

전지하시고 영명하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모든 세계의 주이신 하느님께 무상(無上)의 찬미를 드리옵나이다.


    
  

  
  
    AB00128

    이 두 밝은 달이, 이 결혼이

주여, 저의 주여! 이 두 밝은 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혼하였고, 주님의 성스러운 문턱을 넘어 들어가 결합했사오며, 주님의 대업에 봉사함에 하나가 되었사옵나이다. 이 결혼을 주님의 풍족한 은총의 등불로 만들어 주소서, 저의 주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그리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의 밝은 광선으로 만들어 주소서, 항상 베푸시고, 항상 주시는 주님이시여.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의 구름에서 비오듯 내려오는 선물을 통하여, 이 큰 나무에서 가지들이 뻗어 나와,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도록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자애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00128

    이 종들은, 그들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진실로 이 종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자비의 왕국을 바라보고 간절히 비옵나이다. 진실로 그들은 주님의 성스러움에 이끌리고, 주님의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며, 주님의 경이로운 왕국으로부터 확증을 구하고, 주님의 천국에 도달하기를 희구하고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그들은 실재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환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선물이 내려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들로 하여금 빛나는 등불이 되고 자비로운 증표가 되게 하시며, 열매 많은 나무와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불빛을 희구하며,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주님과 단단히 연결하게 하소서. 주여! 그들로 하여금 인도의 표적이 되고, 주님의 불멸하는 왕국의 깃발이 되며, 주님의 자비의 바다에 파도가 되고, 주님의 장엄의 햇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진실로 주님은 관대하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자비로우시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존귀하시고, 가장 사랑받는 분이시옵나이다.


    
  

  
  
    AB00169

    저는 죄인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있으옵소서! 주님의 선택받은 분들에 의지하여 제가 비옵고, 주님의 신임을 받은 분들과 주님의 예언자들과 주님의 사자(使者)들의 인장(印章)으로 주께서 정하신 분에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주님에 대한 기억을 저의 동무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의 목적으로, 주님의 용안을 저의 목표로, 주님의 이름을 저의 등불로, 주님의 소망을 저의 소원으로, 그리고 주님의 의지를 저의 의향으로 하여 주소서.

저의 주여, 저는 죄인이오며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알아뵈온 순간 저는 주님의 자애의 높은 궁전에 도달하려고 서둘렀나이다. 저의 주여, 제가 주님의 뜻의 길을 걷는 데 방해가 된 저의 죄와 주님의 일체성의 바닷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의 주여, 제가 얼굴을 향할 수 있고, 저를 은혜로 대해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사옵고, 제가 자비를 간구하고 저에게 인애로 대해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은혜의 어전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님의 관용과 은총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의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께 서 정해 주신 것을 저에게도 정해 주시고,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기록해 주신것을 저에게도 기록해 주소서. 저의 눈길은 언제나 주님의 인자하신 섭리의 지평선을 지켜보았으며 저의 눈은 주님의 인애의 궁전을 들여다 보았나이다. 저를 주님 뜻대로 해 주소서. 힘의 하느님, 영광의 하느님, 모든 사람이 도움을 빌어 마지않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AB00169

    이 젖먹이에게

저의 하느님, 주님은 그 이름들을 통하여 병든 이들은 치유하시고, 앓는 이들은 회복시키시며, 목마른 이들은 목을 축여 주시고, 심히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어긋난 이들은 인도하시고, 비천한 이들은 높여 주시며, 가난한 이들은 부하게 하시고, 무지한 이들은 깨우쳐 주시며, 침울한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슬픈 이들은 위로하시며, 추운 이들에게는 온기를 주시고, 짓밟힌 이들은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활기를 얻었고, 하늘이 펼쳐졌으며, 땅이 자리를 잡았고, 구름이 일어나 땅위에 비가 내리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진실로 주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의 증표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신격(神格)을 현시하셨고, 모든 피조물 위에 주님의 대업을 선양하셨으니, 그 이름에 의지하여 비옵고, 주님의 가장 뛰어난 칭호들과 가장 존엄한 속성들 하나 하나에 의하여, 그리고 주님의 초월적이며 가장 높으신 존재를 찬양받게 한 그모든 덕성들에 의지하여 비오니, 오늘 밤 이 젖먹이에게 주님의 자비의 구름으로부터 주님의 치유의 비를 내려주소서. 이 아이는 주께서, 주님의 창조의 왕국에서, 가장 영광되신 주님 당신과 연을 맺으셨던 아이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그러니 주님의 은총으로 이 아이에게 행복과 건강의 옷을 입혀 주시옵고, 모든 괴로움과 장애로부터, 그리고 주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저의 임이시여. 주님의 권능은 진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가장 강력하시며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나아가 이 젖먹이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좋은 것들과 이 아이의 조상들과 후세들에게 좋은 것들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권능과 지혜는 진실로 이 일을 해 낼 수 있사옵나이다.


    
  

  
  
    AB00189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도우시와 그들이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도우시와 그들이 주님의 신앙 안에서 확고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대업에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와, 그들이 이기심과 열정(熱情)의 맹습(猛襲)에 견디고 성스러운 인도의 빛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력하시고 인자하시며, 자존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며, 자비로 우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00209

    그들을 도와 주시와

저의 하느님, 주님은 저를 보시옵나이다. 제가 주님의 명령 앞에 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의 권능 앞에 몸을 떨고, 주님의 분노를 피하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주님의 용서에 의지하며, 주님의 격노에 무서워 떨면서 초라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저를 보시옵나이다. 저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흐르는 눈물과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초탈한 채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연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광선과 같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선택받은 종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게 도우시와,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나게 하시옵고 그들의 가슴이 신비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각자가 모두 죄의 짐을 벗어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공격자로부터, 그리고 철면피하고 불경스러운 악행자가 되어버린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진실로 주님의 연인들은 목이 마르오니 그들을 은혜와 은총의 샘으로 인도해 주소서. 진실로 그들은 배가 고프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하늘나라 음식을 차려 주소서. 진실로 그들은 헐벗었사오니 그들에게 배움과 지식의 옷을 입혀주소서. 저의 주여, 그들은 영웅들이오니 그들을 전장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들은 안내자들이오니 그들이 입을 열어 변론과 논증을 말하게 하소서. 그들은 시봉하는 종자들이오니 그들로 하여금 확신의 술로 가득한 술잔을 돌리게 하소서. 저의하느님 그들을 아름다운 정원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숲 속에 누워있는 사자가 되게 하시오며, 광대무변한 심해 속을 뛰노는 고래가 되게 하소서.

진실로 주님은 은혜 넘쳐흐르는 분이시옵나이다. 강대하시고 강력하시며 항상 주시는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0212

    저를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저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와 제가 주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게 하셨사옵고, 저를 주님의 유일성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며, 주님의 사랑의 불로 저를 불타게 해 주셨사옵고, 제가 주님께 대한 말씀을 올리고 주님의 종들과 시녀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케 하셨사오니 주님께 영광올리옵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사 제가 겸손하고 순종하게 해주시옵고, 저에게 힘을 주시와 제가 모든 인연을 끊어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에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이시여! 주님 말고는 모든 것에서 저를 깨끗이 하시고, 저의 땟자국을 씻어 주시와 제가 영적인 심성과 양심을 지니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진실로 주님은 만인이 도움을 청하는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0212

    저와 저의 친족들을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영광되시옵나이다! 주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의 새벽이시고, 주님의 은총의 여명이시며, 주님의 대업의 보고(寶庫)이신 분을 알게 해 주셨사온즉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의 얼굴이 백옥같이 희어졌고, 주님께 헌신적인 이들의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날아올랐사오니 그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옵나이다. 제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나 주님의 밧줄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 밖의 어느누구에 대한 애착도 모두 없애버리도록 해 주시옵고, 저의 눈을 주님의 계시의 지평선으로 향하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경전에 저를 위하여 명하신 것을 실행하도록 해 주소서.

저의 주여, 저의 내적, 외적 존재에 주님의 은혜와 자애의 옷을 입혀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오며, 저와 저의 친족들을 자비롭게 도우시와 주님께 복종하게 해 주시옵고, 저의 마음 속에 사악하고 부정한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면 무엇이나 피하게 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모든 인류의 주님이시옵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소유주이시옵나이다. 전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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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혼들은 주님의 하늘나라 군대

무비하신 하느님! 왕국의 주이시여! 이 영혼들은 주님의 하늘나라 군대이옵나이다. 그들을 도우시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군대로써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 각자가 모두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용맹을 떨치어, 하느님의 사랑과 성스러운 가르침의 빛으로써 이 나라들을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주님은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 주시옵고,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황야에서, 산중에서, 계곡에서, 임야에서, 초원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흉금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시와, 그들이 천국의 권능과 성령의 숨길을 통하여 소리쳐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영명하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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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에게...,주님을 믿은 이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 저의희들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에 찬양올려 지이다! 주님은 진실로 보이지 않는 것들 을 아시는 분이시옵나이다.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주님의 지식으로 판단하시어 좋은 것을 저희 들에게 정해 주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사랑받으시는 최상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주여, 주님께 모든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는 약속된 날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겠사오며, 저희의 주이신 당신을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믿겠 사옵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 영광있으옵소서! 저희에게 유익하고 잘 어울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와 저희가 주님 밖에는 어떤 것도 필요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모든 세계 들의 주님이시옵나이다.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날에 참을성있게 견디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옵고, 진리의 길에서 그들이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소서. 주여, 그들에게 훌륭한 선물을 내려주시와 그들이 가장 복된 주님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주,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찬양올리나이다. 주님을 믿은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진실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주님을 능가할 존재가 없나이다. 하느님, 주님의 믿음직한 종들이 승리하도록 할 군대를 보 내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명령의 힘을 통하여 원하시는대로 피조물을 만드시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임금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느님께서는 진실로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시옵나이다. 그분은 누구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는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주시옵나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형성자, 전능자이시오며, 조물주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칭호들을 지니신 분이시옵나이다. 어떤 것이든, 누구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땅과 하늘의 모든 거주자들이 그분께 찬양을 올리오며 모두가 그분께 되돌아 가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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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를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올리옵나이다! 주께서 주님의 영원한 주권의 힘으로 높이 일으켜 세워 주신 그이를 낮추지 마시옵고, 주께서 주님의 영원의 신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이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내쫓지 마시옵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주권의 그늘 아래 거두어 주셨던 그이를 물리치시겠사옵나이까?

저의 소망이시여, 이제까지 주께서는 그이에게 피난처이셨사온데, 이제 그이를 외면하시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이를 낮추실 수 있사오며, 그이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셨사온데, 이제 그이를 잊으실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은 영광되시고 한없이 영광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전 피조물의 임금이셨고, 전 피조물의 최초의 작동자이셨사오며, 앞으로도 영원히 전 피조물의 주님이시고, 그 주재자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있으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끊으신다면, 누가 그들에게 자비를 보일 것이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주께서 구제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있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은 영광되시고 한없이 영광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진리로 경애 받으시오니, 진실로 저희는 모두 주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정의로 밝히 드러나시오니, 진실로 저희는 모두 주님께 이를 증언하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없이 사랑받으시옵나이다.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바하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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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진실한 애인들의 이마를, 그들에게 풍족히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진실한 애인들의 이마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고, 틀림없는 승리의 천사군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소서. 주님의 곧은 길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굳건히 해 주시옵고 주님의 오랜 은총으로 그들 앞에 주님의 축복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은 주님의 길에서 쓰고 있사옵고, 주님의 신앙을 보호하고 있사오며, 주님을 기억함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사옵나이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함에 마음을 바치고 있사오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도를 찾는 데에 그들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그들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시고 틀림없는 배상과 확실한 보상을 내려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지지자이시며 조력자이시고, 너그럽고 은혜로우시며 항상 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적더라도 할 수 있는 데 까지 헌금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도 그 능력 밖의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런 헌금은 모든 공동체와 모든 신자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하느님의 지지자들이여! 이런 헌금으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상업이 축복을 받아 여러 배의 이득을 얻고 하늘의 좋은 선물들을 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의 선행을 한 사람은 그 열배의 포상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영험(靈驗)을 가득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AB00384

    *“성스러운 수부의 서한을 연구하여 그대들이 진리를 알도록 하고, 축복받은 아름다움께서 앞 일을 충분히 예언하셨음을 생각하라. 알아보는 이들은 조심할 지어다!” -압돌바하





그분은 인자하시고, 사랑받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성스러운 수부여!

천상에 모여계신 분들 앞에 그대의 영원의 방주를 드러내 보이시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 방주를 가장 경이로우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태고의 바다 위에 띄우시고,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가장 높이 계신 분, 하느님의 이름으로 천사 같은 정령들을 그 안으로 들게 하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닻을 올려 영광의 대양을 항해하도록하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어쩌면 승객들이 영원한 영토에 있는 가까움의 은거처에 도달할 수 있으리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성스러운 물 가, 진홍 바다의 해변에 도달하면,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승객들을 내리게 하여 이 영묘한 불가시(不可視)의 자리에 오르게 하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 자리는 주께서 불사(不死)의 나무 안에 그 분의 아름다움의 불꽃으로 출현하신 곳이며,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 자리에서 그분의 대업의 화신(化身)들이 스스로 이기심과 격정을 씻어 내었으며,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 주위를 모세의 영광이 영존하는 군사들과 함께 둘러싸고 있으며.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곳은 하느님의 손이 당신의 장엄의 가슴에서 뻗어 나온 곳이며,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곳은 그 거주자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모두 알려 준다 하더라도 대업의 방주는 흔들리지 않는 곳이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수부여! 짐이 신비의 장막 뒤에서 그대에게 가르쳤던 것을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어쩌면 그들이 백설같이 흰 성소에서 지체하지않을 수 있을 것이고,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래서 그들이 영의 나래를 타고 높이 솟아 주께서 아래 세계들에서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높이 치하하셨던 그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며,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영원한 재회의 영토에 사는 총애 받는 새들처럼 창공을 가로질러 날아 갈 수 있고;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빛의 바다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알 수도 있으리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런데 그들이 세속적 한계를 여러 단계 뛰어 넘어 천상의 인도의 중심이 되는 신성 일체성의 단계에까지 손을 내밀었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들은 주께서 정해 주신 그들의 지위를 뛰어 넘어 그 위로 올라 갈 욕심을 내었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러자 불타는 유성(流星)이 그들을 쳐서 당신께서 계신 왕국에 사는 이들로부터 멀리 던져 버리었고,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이 때 그들은 높은 영광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각 뒤에서 울려오는 장엄의 옥음(玉音)을 들었으니 그 말씀은 이와 같았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수호천사들이여! 그들을 아래의 세계에 있는 그들의 처소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들은 이제까지 천국의 비둘기도 날아오르지 못한 곳까지 오르려고 하였도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러자 환상의 배(船)가 멈추어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이해력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도 이해 할 수 없노라.”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러자 하늘의 소녀가 높이 있는 그의 방에서 밖을 내다보고서,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천상에 모여 계신 분들에게 얼굴 표정을 지어 신호를 보냈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소녀의 얼굴에서 빛이 쏟아져 나와 천지를 비추어,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의 아름다움이 티끌의 백성들 위에 그 빛을 발하니,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모든 존재가 그들의 죽음의 무덤 안에서 격동 하였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런 후 소녀는 영원토록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선언해 가로되: “주님께 의지하여 말씀 올리오니! 높으시고 영광되신 아라비아 청년의 사랑의 향기를 가슴에 지니지 못한 이는,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아무리 해도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까지 오르지 못한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는 그녀의 시녀들 중 한 이를 불러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명하여 가로되: “영원의 저택으로부터 공간으로 내려가서,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대는 그들이 가슴 속 깊이 숨겨온 것을 향하도록 하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사악한 자들의 손이 저지른 소행 때문에 빛의 천막 속에 숨겨져 왔던 그 젊은이의 의복의 향기를 그대가 맡거든,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대 마음속으로 외쳐 낙원의 여러 방에 사는 모든 주민들, 곧 영원한 부(富)의 화신(化身)들이 이해하고 경청하도록 하고,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들이 모두 영원한 방들로부터 내려와 떨게하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들이 높은 믿음성의 경지까지 솟아 오른 것을 경하하여 그들의 손과 발에 입 맞추어 주도록 하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옷에서 가장 사랑하는 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러자 선택받은 시녀의 얼굴이 천상의 방들 위로 빛을 발하였으니, 그것은 마치 그 청년의

얼굴에서 비쳐나온 빛이 그의 멸해 버릴 사원 위를 비추듯 하였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런 후 그녀는 눈부시게 차려입고 내려왔으니, 그 빛이 천국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환히 비추었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녀는 스스로 몸을 흔들어 신성(神聖)과 장엄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향기를 뿌렸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녀가 그곳에 도달하여 창조계의 한 가운데에 우뚝 일어서서,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한 순간에 그들의 향기를 맡으려 하였으나,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녀가 원하던 것을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그분의 여러 놀라운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러자 그녀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자신의 가장 높은 저택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 갔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녀는 달콤한 입으로 소리를 낮추어 한 마디 신비로운 말씀을 속삭이고 나서,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천상에 모여 계신 분들과 하늘에 사는 불멸의 처녀들에게 외쳐 가로되,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맹세코! 저는 이들 게으르게 주장만 하는 자들에게서 믿음직스러움의 미풍을 찾아볼 수 없었사옵나이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맹세코! 그 젊은이는 유형의 땅에서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로 외로이 버림 받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통곡하였으니, 천상에 모여 계신 분들이 비명을 울리며 몸을 떨었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런 후 그녀는 땅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오.

그녀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있는 그분의 낙원 한가운데에서 사랑의 정수로 그녀를 빚어내신 그분께 찬양 올리옵나 이다!

저의 주, 가장 영광되신 주님께 영광을!

그러자 하늘의 소녀들이 그들의 방에서 서둘러 뛰어나왔으니, 이제껏 가장 높은 낙원의 주민들중 아무도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오.

가장 높으신 분, 저희의 주님께 영광 올리옵나이다.

그들이 모두 그녀를 둘러싸고 모였으나, 보시오! 그녀의 몸은 흙먼지 위에 쓰러져 있었다오;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저희의 주님께 영광 올리옵나이다.

그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 젊은이가 해주신 이야기 중 한마디 말씀을 알아듣고는, 모자를 벗고, 옷을 찢으며, 얼굴을 때리고, 기쁨을잊은 채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뺨을 치니, 이는 진실로 신비롭고 비참한 고난 중 하나이도다.

가장 높으신 분, 저희의 주님께 영광 올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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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천하고 약한 자이오나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은 저를 굽어 보시옵나이다. 저는 미천하고 약한 자이오나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크나큰 사업에 종사하고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성령의 입김으로써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이옵나이다. 원컨대,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 군대의 도움에 의하여 제가 승리를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방으로 하여금 독수리가 되게 하고, 한 방울의 물 로 하여금 강물과 바다가 되게 하며, 원자(原子)로 하여금 빛과 태양이 되게 하는 주님의 확증들 을 쏟아 내려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모든 것을 이기는 효험있는 힘으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오면 저의 입은 주님의 찬미와 칭송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저의 영혼은 주님의 사랑과 지식의 술로써 충만할 것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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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저의 하느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증거이시며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의 표시로 주님의 소생시키는 산들 바람을 밤낮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이시여.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의 용안을 쳐다볼 수 있을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사옵고,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제가 죽지 않고 살더라도 그런 은총을 입을만한 일을 해 내지 못할 것임을 익히아옵나이다. 종의 지위란 주께서 계신 성스러운 곳에 접근 할 수 없는 것이옵고, 다만 주님의 은총이 저에게 내려오고, 주님의 자애가 저에게 미치며,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 주시기를 기다릴뿐이옵나이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온 줄 아오니, 주님께 모든 찬송 올리옵나이다. 은혜롭게 저를 도우사, 제가 주님께로 올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까이서 살 수 있는 영예를 내려 주시오며, 오로지 주님과 영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 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한 종에게 주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기로 뜻하신다면, 주님은 그의 가슴에서 주님 당신께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씀도 지워 버리실 것이오며, 어느 종이 주님의 면전에서 공정치 못한 행실을 해서 주께서 그에게 벌을 명하신다면, 주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득으로 그를 시험하시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속된 이득에 집착토록 하실 것이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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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로 하여금 한 바다의 파도, 모든 인류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진실로 제가 주님께 비옵고, 주님의 문전에서 간청드리오니, 이들 영혼들 위에 주님의 자비를 듬뿍 내려주소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진리를 이들에게 각별히 내려 주소서.

주여!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고, 모든 영혼을 하나로 엮어 주시오며, 그들의 정신을 주님의 신성하심과 유일하심의 증거를 통하여 기쁘게 해 주소서. 주여! 이들의 얼굴을 주님의 유일성의 빛으로 환히 빛나게 해 주소서. 주님의 왕국을 섬김에 있어, 주님의 종들의 허리를 튼튼히 해 주소서.

주여, 한량없는 자비의 소유주이시여! 용서와 은사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시오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온후하심의 왕국을 향하여, 주님의 사당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증거의 영광 앞에 엎드려 권능과 위력의 왕국에 빌도록 해 주소서.

주, 하느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한 바다의 파도와 같고, 한 정원의 꽃들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통하여 통합하고 화합하게 해 주소서. 주여! 주님의 일체성의 증거를 통하여 가슴 부풀게 해 주시옵고, 모든 인류를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생 명의 나무 위에 자라는 훌륭한 과일이 되게 하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존하시며, 주시고, 용서하시며, 은사를 베푸시고, 전지하시오며, 다만 한 분이신 창조주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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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들에게

저의 하느님, 주께서 이 큰 날을 현시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나이다.

이 날은 여러 날들 중에 왕이옵고, 이 날은 주님의 가장 빼어난 서한들에서 주님의 선택받은 분 들과 주님의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바로 그 날이오며, 이 날은 주님의 모든 이름들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 위에 비추어 주신 날이옵나이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어전에 들어선 이와, 주님의 옥음(玉音)을 들은 이는 누구나 복이 크옵 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이름들의 왕국으로 둘러싸여 찬양받고 있는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인자하게 도와주시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들 가운데 찬미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 널리 주님을 찬양토록 하여 주시와 주님의 계시의 황홀경을 주님의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맛보게 하여 주소서.

저의 주여, 주께서 은총의 생명수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써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뒤로 물러서 있게 하지 마소서. 또한 주께서 그들을 주님의 왕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자애로써 그들을 주님의 어전에서 물러나게 하지 마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말고는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초월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 곁으로 날아오르게 해 주시와, 압제자들의 우세도, 가장 당당하시고 가장 강대하신 주님을 불신한 자들의 모함도,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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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의 하느님, 주께서 저를 잠에서 깨우시와 제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혼미로부터 저를 일으켜 세우시니 주님께 찬송올 리나이다. 저는 오늘 아침 제 얼굴을 주님의 계시의 태양광선을 향하고 깨어났사오니 이 태양을 통하여 주님의 힘과 주권의 하늘이 밝아졌나이다.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의 증표를 알아보옵고 주님의 책을 믿사오며 주님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았나이다.

주님의 의지의 힘과 거역 못할 주님의 의도의 힘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의 수면 중에 주께서 저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저택들을 짓는 가장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과 자애의 징표를 계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삼아 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가장 존귀하신 붓으로 저를 위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정해주소서. 제가 증언하오니 만물의 고삐는 주님 손안에 잡혀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만물을 주님 뜻대로 바꾸시옵나이다. 강력하시고 신의 두터우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은 명령 한 마디로 굴욕을 영광으로, 허약을 위력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공포를 평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옵나이다. 강력하시고 은혜 무한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은 없사옵나이다.

주님을 찾은 이를 주께서 실망시키시는 일이 없사옵고, 주님을 원한 이를 주께서 멀리하시는 일도 없사옵나이다. 저에게 주님의 관용의 하늘과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어울리는 것을 정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0749

    주님의 사랑받는 이들을

저의 주, 저의 희망이시여! 주님의 사랑받는 이들을 도우시와 주님의 강력한 성약에 굳건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명명백백한 대업에 계속 충성케 해 주시오며 주님의 광휘의 책에 그들을 위하여 정해두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인도의 깃발이 되고 천상에 모여있는 이들의 등불이 되며, 주님의 무한한 지혜의 샘물이 되고, 최상의 하늘에서 비쳐오는 길잡이 별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0774

    그대들은 합금이 아닌 순금의 기쁨 속에 함께 모여서, 회의 서두에 이 기도를 낭송하라:



왕국의 주여! 저희의 몸이 여기에 함께 모였사오나 저희의 매혹된 가슴은 주님의 사랑으로 황홀하오며, 주님의 빛나는 용안의 광채로 취해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허약하오나 주님의 권능과 위력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옵나이다. 저희가 가진 것도, 수단도 없이 가난하오나, 그래도 주님의 왕국의 재화로부터 부(富)를 취하옵나이다. 저희가 몇 방울의 물에 불과하오나, 주님의 대양에서 물을 가져오고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티끌에 불과하오나, 그래도 주님의 찬란한 태양의 영광 안에서 빛을 내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여! 주님의 도움을 내려 주시와 여기 모인 각자가 모두 하나의 촛불이 되고, 각자가 끌어당기는 힘의 중심이 되며, 각자가 주님의 하늘 나라들로 사람들을 불러 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 결국에는 저희가 이 낮은 세계를 거울에 비친 주님의 낙원의 모습으로 만들게 해 주소서.


    
  

  
  
    AB00846

    그들을

주여, 저의 하느님이시여, 찾아 헤매는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길 잃고 눈 먼 영혼을 지옥의 폐허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시여, 성실한 이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시여, 두려운 이들을 주님의 난공불락의 피난처 안에 지켜주시는 분이시여, 주님께 눈물로 올리는 애소에는 주님의 가장 높은 지평선 위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여, 주님께 찬미올리옵나이다! 주께서는 길 잃은 이들을 불신의 죽음에서 인도해 주셨사옵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이들을 여정의 목적지로 이끌어 주셨사오며, 주님의 종들 가운데 확신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셨사옵고, 주님의 아름다움의 왕국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의 면전에 재결합의 문을 열어 주셨사오며, 박탈과 상실의 불로부터 그들을 구하시어 그들이 주님께로 서둘러 나아가 주님의 면전에 도달하게 하셨사옵고, 주께서 환영하시는 문 앞에 도달하여 선물을 듬뿍 받게 하셨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그들이 목이 탈 때 주께서는 그들의 타는 입술을 재결합의 물로 적셔 주셨나이다. 친절하시고 주시는 분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약으로 가라앉혀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주님의 자비의 영약으로 고쳐 주셨나이다. 주여, 주님의 바른 길 위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확고히 해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바늘구멍을 크게 넓혀 주시오며, 그들이 왕 실의 의복을 입고, 영광 중에 무궁세세토록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관대하시고 항상 주시오며 소중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강대하시고 강력하시며, 지존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0956

    저희들과 그들에게....., 제가 비오니,

…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높이 끌어 올려 줄 것을...,

저의 하느님, 지금은 주께서 주님의 종들에 게 단식을 지키도록 명하신 날들이옵나이다. 그로써 주님은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율법서의 머릿말을 장식하셨사오며, 주님의 하늘과 주님의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앞에 주님의 명령의 창고를 장식하셨나이다. 주님은 이 날들의 시간마다 특별한 공덕을 부여하셨사오니, 이는 전 피조물을 감싸 안는 지식을 구비하신 주님 밖에는 누구에게도 불가사의한 것이옵나이다. 주님은 또한, 주님의 명령의 책과 주님의 취소할 수 없는 판단의 경전에 따라, 영혼들에게 각기 응분의 공덕을 할당해 주셨나이다. 더욱이 이들 서책들과 경서들 중에 한 장씩을 지상의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할당하셨나이다.

통치자 중의 통치자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열렬한 연인들에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매일 새벽에 주님의 기억의 잔을 예비해 주셨나이다. 이들은 주님의 온갖 지혜의 술에 취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덕을 칭송하려는 열망으로 잠자리를 벗어나고, 주님의 면전에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은전을 받으려는 열망에서 잠을 자지 않는 이들이옵나이다. 그들의 눈은 항상 주님의 자애의 여명을 바라보고,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영감의 원천으로 향하고 있나이다. 그러니 저희들과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의 구름에서 하늘같은 주님의 은총과 후덕하심에 걸맞는 비를 내려 주소서.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에 찬송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주님의 피조물들의 면전에 주님의 후한 선물의 문을 열어주신 시간이오며, 주님의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의 자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시간이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옵나이다. 주님의 길에서 피를 흘린 모든 이들,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주님의 피조물 중 어떤 것에 대한 애착도 끊어버린 이들에 의지하여 비옵고, 주님의 영감의 달콤한 향기로 넋을 잃어 모든 신체 부위가 하나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억을 읊조리는 이들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께서 이 계시 안에 취소할 수 없이 정하신 것들을 저희에게 보류하지 마소서. 이 계시는 그 힘이, 이전에 주님과 대화하셨던 모세에게 불타는 나무가 선포했던 것을, 이제 모든 나무 하나 하나가 소리높이 외치도록 한 계시이오며, 주님의 동반자, 모하멧의 시절에 돌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이제는 모든 작은 자갈들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한 그런 계시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이들은 은혜롭게도 주님과 사귈수 있고, 주님 당신의 계시자와 친교할 수 있는 은전을 주님 당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이들이옵나이다. 주님의 의지의 바람이 그들을 멀리 흩어져 있게 하였다가 주께서 그들을 주님의 그늘아래에 모으셨고, 주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의 차양(遮陽) 그늘 아래에 살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존엄한 지위에 어울리는 것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저의 주여,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용안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주님을 만나면서도 주님의 현존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헤아려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저의 주여, 이들은 주님과 함께 이 최대의 감옥에 들어 왔고, 주께서, 주님의 법전과 주님의 계명서에 명하신 대로 그 옥중에서 단식을 지킨 주님의 종들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그들 위에 주께서 혐오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이 정화시켜 줄 것을 내려주시와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 당신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저의 하느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에 걸맞고 주님의 아량에 어울리는 것을 비오듯 쏟아 내려 주소서. 그리고 저의 하느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기억 속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죽을 수 있게 해 주시오며, 앞으로 올 주님의 여러 세계들, 주님 밖에 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사의한 세계들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선물을 내려 주소서. 주님은 저희의 주님이시옵고, 모든 세계들의 주님이시오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은 주님의 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왔는지 보시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저에게 증언하옵나이다!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주님의 전 영역에 울렸사옵나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땅에서 불신자들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의 궁정에 도달하지도 못하게 방해 받았나이다. 다른 이들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는 있었으나 주님의 용안을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받았나이다. 또 다른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피조물들의 헛 된 상상의 장막과 주님의 사람들 중에 있는 박해자들에 의하여 자행된 부당한 죄악의 장막이, 그들과 주님 사이를 갈라 놓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옵나이다.

저의 주여, 지금은 주께서 어떤 다른 시간보다 뛰어나도록 하신 시간이오며, 주님의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이들과 맺어주신 시간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 당신과 그 빼어난 이들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올 해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높이 끌어 올려 줄 것들을 정해 주소서. 나아가 금년 안에 주님의 위력의 태양이, 주님의 영광의 지평선 위에 눈부시게 빛나게 하고, 주님의 주권의 권세에 의하여 온 세계를 밝힐 수 있게 할 것들을 명하여 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대업이 승리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적들에게 굴욕을 내리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이 삶과 앞으로 올 삶에서 좋은 것들을 기록해 주소서. 주님은 비밀을 알고 계시는 진리이신 분이시옵나이다.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후덕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1023

    신성회 회의 폐회시에 올리는 기도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일체성의 보이지 않는 왕국에서 저희가 이 신성회에 모였음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증적을 확신하며, 주님의 성약에 굳건하고, 주님께 이끌리며, 주님의 사랑의 불길로 빛나고, 주님의 대업에 성실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포도원의 종들이옵고, 주님의 종교의 전파자들이오며, 주님의 용안을 우러러 경배하는 이들이옵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앞에서 겸손하오며, 주님의 문전에서 순종하옵나이다. 간구하오니, 주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저희가 봉사함에 있어 저희들을 확고히 해 주시옵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로써 저희들을 도와주시오며,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저희들의 허리를 튼튼히 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하여금 순종하고 경모하는 신하가 되어 주님과 영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여! 저희들은 약하오나 주님은 강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저희들은 죽은 몸이오나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정신이옵나이다!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주님은 강력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저희들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얼굴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용안으로 향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하늘나라 식탁에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오며, 주님의 지고(至高)한 천사군(天使群)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고, 압하 왕국의 성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큰 은혜의 소유주이시오며,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1023

    회의장에 들어가서는 항상 하느님께 대한 사랑 으로 고동치는 가슴과 하느님에 대한 기억 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 순결한 입으로 이 기도문을 낭송하라. 그리하면 전능자께서는 그대들이 최대 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친절히 도우실 것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희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들 로 하여금 주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신 주님의 성스러운 얼굴을 전심을 다하여 향하였나이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의견과 생각에 있어 화합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인류 사이에 드높이기 위한 융합된 목적을 가지고 이 신성회에 모였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하느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스러운 인도(引導)의 표적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고귀한 신앙의 깃발이 되며 주님의 강대한 성약(聖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저희들의 주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압하 왕국에서 주님의 신성(神性) 일체성의 발현이 되고, 모든 지역을 비추는 찬란한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파도로 물결치는 대양이 되고, 주님의 가장 영광된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시내가 되며, 주님의 거룩한 대업의 나무에 열리는 좋은 열매가 되고, 주님의 하늘나라 포도원에서 주님의 은혜의 미풍에 흔들리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의 신성한 단일성의 시(詩)에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넘쳐 흐르는 은총으로 즐겁게 해 주시와, 저희들이 한 바다의 파도와 같이 화합하고, 주님의 찬란히 빛나는 광선과 같이 융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의견, 저희들의 감정이 하나의 실체가 되어 세계를 통하여 화합의 정신을 시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총이 많으시고, 은혜가 깊으시며, 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시며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1093

    저의 손을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탄식과 주님 모습을 우러러 보기를 애타게 바라는 이들의 눈물로써 제가 비오니,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애를 저에게 보류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 앞에서 주님의 일체성을 찬양하는 비둘기의 곡조를 저도 듣게 하소서. 하느님, 저는 고통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소유 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굳게 매달려 있는 저를 굽어보소서. 저는 반드시 죽을 몸이옵나이다. 불멸 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매달린 저를 굽어보소서. 존귀하시고 지고(至高)하신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저를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저의 더러운 욕망에 내 맡기지 마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와 저의 공상과 헛된 생각의 골짜기에서 저를 구해 주시옵고, 주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저에게서 깨끗이 씻어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저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두어, 주님을 저의 피난처로 찾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게 하소서. 진실로 주님은 권능의 힘으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하실 수 있고, 의지의 힘으로 결정하신 것이면 무엇이나 명령 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사옵고, 주께서 정하신 일이면 아무도 바꿀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가장 영광되시며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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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비오니, 길을 잘못 든 이들을... 주님의 종들을

저희가 하느님께 비오니 길을 잘못 든 이들을 은혜로이 도와주시와 마음이 공명정대하게 하시옵고, 그들이 부주의했던 것을 알게 해주소서. 진실로 그분은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은총의 문 앞에서 막지 마시옵고, 그들을 주께서 계신 궁정에서 내쫓지 마옵소서. 그들을 도우사, 게으른 공상의 안개를 걷어 주시옵고 헛된 공상과 부질없는 희망의 장막을 찢어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시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1388

    저희들로 하여금, 저를

주,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에 찬미올리옵나이다. 모든 피조물을 감싼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비옵고, 전 창조계를 초월해 계신 주님의 통치권에 의지하여 비오며, 주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졌으며, 그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주님의 뜻에 대한 저희들의 복종을 확고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의 용안에 고정시켜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하느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와 주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주님의 증표를 널리 퍼뜨리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신앙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주님의 어느 피조물이 무어라고 하든 간에 항상 독자적으로 계셔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원세세토록 존재하실 것이옵나이다.

주님께 저의 모든 믿음을 걸었사옵고, 주님께 저의 얼굴을 향하였사오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신의(神意)의 밧줄에 제가 매달렸사옵고, 주님의 자비의 그늘을 향하여 제가 서둘러 갔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문 앞에서저를 물리치지 마시옵고, 제가 주님 만을 찾사오니 저에게 주님의 은총을 불허하지 마시옵소서.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을 알아본 이들에게 애인이신 주님께 찬미올려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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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우러러 사랑한 이에게, 각자에게

저의 하느님이시여, 얼마나 많은 얼었던 가슴들이 주님의 대업의 불길에 타올랐으며, 얼마나 많은 잠자던 사람들이 주님의 달콤한 음성에 잠을 깨었으리까. 또 얼마나 많은 나그네들이 주님의 유일성(唯一性)의 나무 그늘에 쉬기를 원했으며, 얼마나 많은 목마른 이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생명수의 샘을 찾아 헤매었으리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얼굴빛의 여명에 다가가려고 서두른 이에게 축복이 있사옵고, 주님의 계시의 동천(東天)이며 주님의 영감(靈感)의 원천이신 그분을 우러러 사랑한 이에게 축복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총애를 통하여 주께서 내려주신 것을 주님의 길에 바친 이에게 축복이 있사옵고, 주님을 향한 강렬한 그리움에서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을 물리친 이에게 축복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과의 밀접한 영교(靈交)를 기뻐하고 주님 이외의 어느 누구에 대한 애착도 끊어 버린 이에게 복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통하여 당신의 감옥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신 분이시며 주님의 이름이신 분께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각자에게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정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힘은 모든 것을 이기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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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은,  저의 아버지를

주여 이 최대의 현시기에 주님은 부모를 위한 자식의 중재를 받아들이시옵나이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무한한 선물 중에 하나이옵나이다. 하오니 친절하신 주여, 주님의 유일성의 문턱에서 주님의 이 종이 올리는 간청을 받아 주시와 저의 아버지를 주님의 은총의 바다에 잠기게 해 주소서. 이 아들은 주님께 봉사하려고 일어섰사오며, 항상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노력하고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용 서하시며 친절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2180

    이 사람들은

그분은 하느님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스러움의 향기에 매혹 되었사옵고, 주님의 불타는 성스러운 나무에서 점화되었사오며,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옵고,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미풍에 잠이 깨었사옵고, 주님의 달콤한 향기를 맡았사오며, 주님의 증표를 바라보옵고, 주님의 싯귀를 이해하오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옵고, 주님의 계시를 믿사오며, 주님의 자애를 믿어 의심치 않는 종들이옵나이다. 주여, 그들의 시선은 주님의 눈부신 영광의 왕국에 고정되어 있사옵고, 그들의 얼굴은 높이 있는 주님의 영토를 향하였사오며, 그들의 심장은 주님의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으로 고동치고, 그들의 영혼은 주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오며, 그들의 삶은 주님을 향한 갈망의 열기로 들끓고 있사옵고, 그들의 눈물은 주님을 생각하며 쏟아져 내리옵나이다,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계의 주님이시여.

그들을 주님의 보호와 안전의 성채 안에 지켜주시옵고, 잘 보살펴 주시오며, 주님의 섭리와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만방에 환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신성한 통일성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장엄의 저택 위에 나부끼는 주님의 권능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의 둥근등 안에서 주님의 지혜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우거진 낙원의 가장 높은 가지 위에서 노래하며 주님의 지식의 정원에 사는 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최상의 자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이 깊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노는 거대한 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 종들은 비천하오니 드높은 주님의 왕국으로 높여 주소들을 강하게 해 주소서. 이들은 욕되오니 주님의최상의 영토에서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내려주소서. 이들은 가난하오니, 주님의 위대한 영토 에서 이들을 부하게 하소서. 그리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여러 세계들에서 주께서 마련해 두신 좋은 것들을 모두 이들을 위하여 지정해 주시옵고, 이 낮은 세상에서도 이들을 번성케 해 주시오며, 주님의 영감으로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여!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전해오는 주님의 복음으로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약속된 은총으로 주님의 최대의 성약에 이들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확고한 성약에 이들의 허리를 튼튼히 해 주소서, 은혜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진실로 주님은 자애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02490

    이 사람들은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올려지이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의 향기에 이끌렸사옵고, 주님의 일체성의 나무에서 타오르는 불로써 점화되었사오며, 주님의 일체성의「시내」산에서 비치는 광채를 봄으로써 눈이 밝아진 주님의 시종들이옵나이다.

주여! 그들의 입을 열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에 대하여 말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총과 자애를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천사단으로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봉사하는 그들의 허리를 튼튼히 하여 주시오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가장 강력하시고 지존하시며 항상 용서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02634

    저를, 저희로 하여금

저의 하느님, 저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와, 제가 주님의 궁정 안에 살게 해 주소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은 저를 거의 소멸케 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의 은총의 나래 아래 제가 쉬게 하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짐은 타오르는 불꽃이어서, 저의 가슴이 녹아 버렸나이다. 생명의 강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의 영혼은 끝 없이 주님을 찾아 헤매다 목이 타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한숨은 제 고뇌의 쓰라림을 토해내고, 제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의 증표이옵나이다.

주께서 주님 당신을 찬미하시는 그 찬송과 주께서 주님 당신의 본질을 칭송하시는 그 찬양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날에 주님을 알아뵙고 주님의 통치권을 인식한 이들 가운데 저희도 넣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애의 생명수를 자비의 손으로 마시게 해 주시와 저희가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주님 한 분께 매달리도록 해 주소서. 주님에게는 스스로 뜻하시는 바를 행할 힘이 있사옵나이다. 강력하시고, 위험에서 도와주시며, 자존하시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옵나이다.


    
  

  
  
    AB02779

    제가 확고부동하게 할 것을 내려 주시와

주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옵고, 주님과 함께 함이 저의 희망이오며, 주님을 기억함이 저의 소원이옵고, 주님의 영광의 궁정이 저의 목표이오며, 주님의 거처가 저의 목적지이옵고, 주님의 이름이 저의 치유이오며,주님의 사랑이 제 가슴의 빛이옵고, 주님께 받들어 올리는 봉사가 저의 가장 높은 포부이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 본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가장 높은 지식에까지 날아오르게 하셨사옵고, 주님을 열렬히 경배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스러운 은혜의 궁정 안으로 올라갈 힘을 주셨사오니, 제가 주님의 그러한 이름에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저를 도우사 저의 얼굴 이 주님의 용안을 향하게 하시옵고, 저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오며, 제가 주님의 영광을 말하게 해 주소서.

저의 주여, 저는 주님 밖에 모든 것을 잊고, 주님의 은총의 여명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오며, 주님의 궁정에 가까이 가려는 희망으로 주님 당신 밖에 모든 것을 저버린 사람이옵나이다. 주님의 용안에서 비쳐나오는 광채로 빛나는 어좌(御座)를 우러러 보고 있는 저를 보시옵소서. 저의 임이시여, 주님의 대업 안에서 제가 확고부동하게 할 것들을 내려 주시와, 불신자들의 의심으로 인하여 제가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력의 하느님이시옵고, 위험에 서 도와 주시는 분이시오며, 가장 영광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2825

    주님의 종들을, 저희들에게

하느님, 주께서 인류에게 사랑을 현시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영광올려지이다! 저희들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길에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하여 금 주님 안에서 부하게 해 주시오며 주님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소서. 하느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체성을 가르쳐 주시옵고 주님의 단일성을 알게 해 주시와, 저희가 주님 밖에는 아무도 보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옵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주님의 연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시와 그 불이 주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태워버리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귀한 영원을 계시해 주소서. 주께서 항상 계셔왔고, 항상 계실 것 임을, 그리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계시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은 위안과 힘을 찾을 것이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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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그를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이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이끌리고 주님 계신 곳에 다가간 주님의 행복한 종이옵고 주님의 영적인 노예이옵나이다. 가장 관대하신 주님이시여! 그는 주님의 일체성을 알아보고 주님의 일체성을 고백하면서 그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였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국 가운데, 백성들을 외쳐불러 주님의 자비가 흐르는 강물로 인도하였나이다. 그 분은 달라고 청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의 술로 넘쳐 흐르는 인도의 잔을 내려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나 그를 도와 주시옵고 잘감추어진 주님의 신비를 그가 알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숨겨진 진주를 그에게 쏟아내려 주소서. 그로 하여금 성채의 정상에서 천상의 도움의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이 되게 하시옵고, 그로 하여금 수정같이 맑은 물이 샘솟는 샘이 되게 하소서.

용서하시는 저의 주님이시여! 밝은 등불에서 쏟아내는 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와 주께서 은혜로이 총애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만유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강대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모든 자비의 주님이시옵나이다.


    
  

  
  
    AB03082

    *(압돌바하께서 계시하신 아래의 기도문은 압돌 바하의 영묘에서 낭송된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로도 사용된다.) 누구나 이 기도를 겸손과 열정의 마음으로 낭 송한다면 이 종(압돌바하)의 가슴을 기쁘고 즐겁 게 해 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마치 압돌바 하를 면 대 면으로 만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압돌바하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엎드려 눈물로 제가 주님께 손을 들어 애원하옵고, 학식 있는 이들의 지식을 초월해 계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의 찬송을 넘어서 계신 주님의 문턱에서, 먼지 속에 제 얼굴을 파묻사옵나이다. 주님의 문전에 겸손하고 초라하게 엎드려 있는 주님의 종을 자비의 눈길로 보아 주시옵고, 그를 주님의 영원한 은총의 대양 속에 잠기게 해 주소서.

주여! 그는 불쌍하고 초라한 주님의 종이옵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 매혹되고 주님께 간청드리오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용안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 열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와 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게 해 주시옵고, 제가 주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저를 튼튼히 하여 주시오며, 신성의 궁전에 대한 찬양과 장엄의 왕국을 향한 기도의 빛으로 저의 이마를 환하게 비추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시와 주님의 하늘나라 대문 입구에서 제가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스러운 경내에서 제가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무아(無我)의 잔으로 마시게 하시옵고, 무아의 옷으로 저를 입혀 주시오며, 무아의 바다에 제가 잠기게 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길에 뿌릴 흙으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의 발자국으로 축복받은 흙으로 쓰시도록 저의 영혼을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여.

이 기도로 주님의 종은 새벽으로, 밤 중으로 주님을 부르옵나이다. 주여! 그의 가슴 속 소망을 채워 주소서. 그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고, 그의 가슴을 기쁘게 해 주시오며, 그의 불을 켜 주시와, 그가 주님의 대업과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인정 많으시고, 가장은혜로우시며, 은총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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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주여,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괴로움을 쉬게 할 안식처이시여! 제가 당한 재난의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시여! 제가 곤궁할 때 제가 쉴곳이며, 제가 고독할 때 저의 동무이시여! 저의 고통에는 위안이시며 제가 혼자일 때 사랑하는 친구이시여! 제 슬픔의 고통을 없애 주시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여!

제가 당신께만 향하여, 저의 가슴과 마음과 입을 다하여 열심으로 비오니, 주님의 신성한 통합의 이 시대에 제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고, 모든 더러움에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와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의 나무 그늘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주여, 약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옵고 병든 이를 온전케 해 주시오며 타는 목을 생수로 적셔 주소서.

주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고 연기만 피우고 있는 가슴에는 기쁨을 주시와 주님의 천상의 사랑과 정기(精氣)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 게 해 주소서.

하느님의 일체성의 성채를 성스러운 옷으로 입혀 주시옵고, 저의 머리에 주님의 은총의 왕관을 씌워 주소서.

주님의 은혜의 천체 광선으로 제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고, 주님의 성스러운 문턱에서 봉사하는 저를 도와 주소서.

제 가슴이 주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게 해 주시와, 제가 주님의 자비의 증표가 되고, 주님의 은총의 표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가운데 화합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향한 경하의 말씀을 올리게 해 주시옵고, 자기를 잊고 주님의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 주소서.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에게서 주님의 용서와 은총의 미풍을 거두지 마시옵고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저에게서 빼앗지 마소서. 주님의 보호하는 날개 그늘 아래 제가 편히 눕게 하시옵고, 자애로우신 눈으로 저를 지켜보아 주소서.

저의 입을 열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와, 큰 집회들에서 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고 제 입에서 주님의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인자하시고, 영광되시오며,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3310

    저를

그분은 친절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저를 불러이끌어 주셨사오며 주님의 영광의 펜이 저를 불러 일깨워 주셨나이다. 주님의 성스러운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그로써 제가 황홀해 졌사오며, 주님의 영감의 술이 저를 취하게 하였나이다. 주여, 제가 주님을 제외한 만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은혜의 밧줄에 매달리고 주님의 경이로운 은총을 갈구하고 있음을 주께서 보고 계시옵나이다. 영원한 주님의 자애의 파도와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은총의 광채에 의지하여 비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이끌리게 하시옵고 주님의 부(富)로 저를 풍요롭게 해 줄 것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입과 저의 펜과 저의 전존재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옵고, 주께서 바로 하느님이시오며,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증언하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저의 무력함과 주님의 통치권을, 그리고 저의 연약함과 주 님의 강력하심을 증언하옵나이다. 저는 무엇이 저에게 득이 되며 무엇이 해가 되는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진실로 전지하시고 영명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 저의 소유주시여, 주님의 영원한 명령에 제가 만족하게 할 것들과 주님의 모든 세계들에서 제가 잘 되게 할 것들을 저를 위하여 명해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인자하시고 은혜 많으신 분이시옵나이다.

주여! 저를 주님의 부의 바다와 주님의 자비의 하늘로부터 외면하게 하지 마시옵고, 저에게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정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계신 주님이시옵나이다. 다만 한 분이시고 전지하시며 영명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4004

    이 젖먹이를

무비하신 주여! 이 젖먹이를 주님의 자애의 젖으로 키워 주시옵고, 주님의 안전과 보호의 요람 안에 지켜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자라도록 해 주소서.


    
  

  
  
    AB04240

    ##망자

*망자를 위한 이 기도(20번 기도)는 회중(會衆) 앞에서 낭송하는 유일한 바하이 필수기도이다; 회중이 모두 조용히 기립해 있는 동안 한 신자가 낭송한다. 바하올라께서 명시하신 바 이 기도는 망자가 십오세 이상일 경우에만 해야하며, 낭송은 매장 전에 해야하고, 낭송 중에 께블레로 향할 필요는 없다. "알라 호 압하"를 한 번 말하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구절 중 첫번째 구절을 열아홉 번 낭송한다. 다음에 다시 "알라 호 압하" 라고 말하고, 이어서 두번째 구절을 열아홉 번 낭송하며, 이렇게 끝까지 계속한다.



이 사람은 주님의 종/시녀이오며

저의 하느님! 이 사람은 주님의 종이오며 주님의 종의 아들이옵나이다.* 그는 주님과 주님의 증거를 믿었고 주님 밖의 모든 것에서 온전히 초탈하여 얼굴을 주님께로 향했던 사람이 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숨겨 주시는 분이시여, 주님의 은혜의 하늘과 주님의 은총의 대양으로 그를 대해 주소서. 하늘과 땅의 기반이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주님의 초월적 자비의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허락해 주소서.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너그러우신 주님 밖에는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다음에는“알라 호 압하”인사 말씀을 여섯 번 반복하고 다음 구절들을 각기 열아홉 번 씩 반복 하라.



우리는 모두 진실로 하느님을 예배하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로 하느님앞에 경배하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로 하느님께 헌신하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로 하느님께 찬송드리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로 하느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로 하느님 안에서 인내하옵니 다.

*(망자가 여자면 이렇게 낭송하라: 이 사람은 주님의 시녀이오며 주님의 시녀의 딸이옵나이다.)


    
  

  
  
    AB04427

    저를 이끌어 주시옵고

하느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고, 저를 빛나는 등불로, 그리고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 주소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4707

    저희들은 모두 죄인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이 모든 종들의 피난처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비밀을 알고 계시오며, 만물을 감지하고 계시옵나이다. 저희들은 모두 무력하오며, 주님은 강력하시고 전능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은 모두 죄인이옵고,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자비로우시고 온화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보지 마시옵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점이 많사오나 주님의 용서의 대양(大洋)은 끝이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의 결점은 중대(重大)하오나 주님의 원조의 증거는 분명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받아주실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밝혀 주시옵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은 소생시켜 주시옵고 병자는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화평과 안녕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들을 주님의 왕국 안으로 받아 들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인도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력하시고 전능하시옵나이다. 주님은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온유하시옵나이다.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4980

    저로 하여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은 저의 희망 이옵고 저의 사랑이오며 저의 가장 높은 목표이고 소망이옵나이다!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드리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영지(領地)안에 우뚝 솟은 사랑의 높은 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 주님의 지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왕국에 높이 휘날리는 신성한 박애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종들 중의 한 사람으로 하여주시와, 주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단절하여 이 세상의 덧없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성화시키고 무익한 공상을 말하는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국에서 나오는 확증의 정신을 통하여 저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대한 영광의 왕국에서 계속하여 저에게로 내려오는 하늘나라의 원군(援軍)을 보게 하심으로써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자이시오며 무적의 강자이시옵나이다.


    
  

  
  
    AB05009

    이 사람은 날개가 꺾인 새, 저를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이 사람은 날개가 꺾인 새이오며 그 나르는 속도가 매우 느리오니, 그를 도우시와 그가 번영과 구원의 정점을 향하여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없는 기쁨과 행복에 감싸여 끝없는 공간을 종횡으로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지역에서 주님의 가장 높으신 이름을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부름을 듣는 귀를 열광시켜 주시오며, 이 인도의 표적을 보게 함으로써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고독하고 보잘 것 없는 자이옵나이다. 저에게는 주님 밖에 아무런 지지자도 없사오며, 주님 밖에 아무런 원조자도 없사옵고 주님 밖에 아무런 부양자도 없사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데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천사군으로 저를 지원하여 주시오며,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제가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약자를 도와주는 분이시옵고 어린 사람들을 지켜주는 분이시오며, 진실로 주님은 강력하시고 위대하시며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옵나이다.


    
  

  
  
    AB05019

    저로 하여금

그분은 강력하시고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종들이 파멸과 과오의 구렁에 빠져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옵나이다. 주님의 성스러운 인도의 불빛이 어디에 있사옵나이까? 세계의 열망이시여, 그들이 무력하고 연약함을 주님은 보고 계시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이 어디에 있사옵나이까? 천지의 권력을 한 손에 잡고 계신 분이시여.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휘황한 자애의 불빛과 주님의 파도치는 지식과 지혜의 바다와 주님의 영토에 사는 사람들을 휘두르신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책에 명하신 바를 지킨 이들 가운데 하나로 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신임하신 이들을 위하여 정해두신 것을 저에게도 내려주소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의 잔으로부터 신성한 영감의 술을 마셨사옵고 서둘러 나아가 주님의 뜻을 행하였사오며, 주님의 성약을 지켰사옵나이다. 주님은 뜻하시는 바를 행하심에 있어서 강력하시옵나이다. 전지하시고 영명하신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비오니,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제가 잘 되도록 할 것들과 저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을 정해 주소서. 만인의 주여, 한 분이시고 강력하시며, 영광되신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AB05498

    제가

저의 하느님, 은혜와 자비의 하느님! 주님은 임금이시오니, 주님의 명령 한 말씀으로 우주가 생겨났사옵고,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이시오니, 주님의 종들이 어떤 짓을 해도 주님의 은총은 방해 없이 내려왔사오며, 주님의 혜택은 한 번도 쉬임없이 계시되었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이 종으로 하여금 주님의 모든 세계들에서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시오며,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옵나이다.


    
  

  
  
    AB06008

    주님의 이 종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 종은, 진실로, 주님의 신성하신 주권의 위 엄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일체성의 문 앞에 엎드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었사옵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사오며, 주님의 사랑의 불로 타올랐사옵고, 주님의 지식의 바다 속에 깊이 잠겼 사오며, 주님의 미풍에 이끌렸사옵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사오며, 주님께 얼굴을 향하였사옵고, 주님께 간청드렸사오며, 주님의 용서와 사면을 믿어 왔사옵나이다. 그이가 이 필멸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불멸의 왕국으로 날아 갔사옵나이다.

주여, 그이의 지위를 영예롭게 해 주시옵고, 그이를 주님의 높으신 자비의 천막 아래에 거두어 주시오며, 그이가 주님의 영광된 낙원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숭고한 장미원에 그 이가 영원히 살게 해 주시와 그이가 신비의 세계에서 빛의 바다에 뛰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관대하시고, 강력하시오며,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06012

    저를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가장 너그러우신 분이 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시옵고 저를 알고 계시오며, 주님은 저의 안식처이시고 저의 피난처이시옵나이다. 주님 말고 제가 찾은 이가 아무도 없사옵고, 앞으로 찾을 이도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의 길외에 제가 걸은 길이 없사옵고, 앞으로 걸을 길도 없사옵나이다. 제가 깊은 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의 눈은 기대와 희망에 차,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아침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사오며, 이른 새벽에는 저의 시들은 영혼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을 기억하면서 생기와 힘을 얻사옵나이다. 주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도움 받는 이는 비록 그가 한 방울의 물이라 하더라도 끝없는 대양이 될 것이며, 주님의 자애의 도움을 받는 이는 그가 하나의 원자일지라도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날 것이옵나이다.

주여, 순결하신 영이시며 가장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여, 매혹되고 불붙은 주님의 이종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안에 거두어 주소서. 이 존재계에서 그를 도우셔서, 주님의 사랑에 확고 부동하고 굳건하게 남아있게 해 주시옵고, 이 날개 꺾인 새가 하늘의 나무 위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둥지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해주소서.


    
  

  
  
    AB06211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들을

주여,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복종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 주소서. 저희들의 얼굴을 주님의 유일성의 아름다움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스러운 유일성의 표적으로 저희들의 가슴을 기쁘게 해 주소서. 저희들의 몸을 주님의 은총의 옷으로 치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의 눈에서 죄악의 장막을 걷어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의 잔을 내려 주시와 만물의 본질이 주님의 장엄하신 모습 앞에서 주님을 칭송케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의 자비로우신 말씀과 주님의 성스러운 존재의 신비에 의하여 주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와 저희들의 영혼을 기도의 성스러운 환희로 가득 채워 주소서. 그 기도는 낱말과 글자를 뛰어 넘고 음절과 소리를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 드러난 주님의 광휘 앞에서 만물이 무(無)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주여! 이들은 주님의 대업의 밧줄을 계속하여 튼튼히 붙들고, 주님의 장엄한 옷자락에 매달려, 주님의 성약을 굳건하게 지키는 종들이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와 주시옵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확실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복종함에 그들의 허리를 튼튼히 하여 주소서.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6528

    저는

저의 주여, 저는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경이로운 주님의 은총에 희망을 걸고 주님의 후한 하사품이 드러나기 만을 바라고 있는 자이옵나이다. 제가 비오니 주께서 주님의 자비의 문으로부터 제가 실망하여 돌아서게 하지 마시옵고, 저를 주님의 대업을 거부한 주님의 피조물 중 하나로 내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며 주님의 종의 아들이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진리를 알아보았사옵고, 주님의 단일성을 고백하고, 주님의 유일성을 인지하오며, 주님의 용서와 사면을 바라면서 주님의 일체성의 해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의도를 실행하심에 있어서 강력하시오며, 가장 영광되시고 항상 용서하시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6528

    제가

주여! 주님께로 제가 쉴 곳을 찾아가옵고, 주님의 모든 징표를 향하여 저의 마음을 두옵나이다. 주여! 제가 여행 중이거나 집에 있거나, 제가 일하거나 쉬거나 주님께 저의 모든 믿음을 바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충족하신 도움을 저에게 허락하시와 제가 모든 것에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소서. 대자대비하신 분이시여!

주여,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저의 몫을 내려주시옵고, 무엇이나 주께서 저에게 정해주신 것으로 제가 만족하게 해 주소서.

주님은 명령하실 절대 권한을 보유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6528

    제가

진리의 탐구자여! 하느님께서 그대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자정에 하느님께 빌고, 기도하며 하느님과 교통하여야 할지니라. 말하라:



주여, 저는 저의 얼굴을 주님의 일체성의 왕국으로 향하였사옵고, 주님의 자비의 바다에 잠겼사옵나이다. 주여, 이 어두운 밤에 제가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심으로써 제 눈을 뜨게 하여주시옵고, 이 놀라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의 술로 저를 즐겁게 해 주소서. 주여,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듣게 하시옵고, 주님의 하늘의 문들을 저의 얼굴 앞에 열어 주시와. 제가 주님의 영광의 불빛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리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07155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여! 저의 주여! 제가 주님을 찬양하옵고 주님께 감사올리옵나이다. 주님은 이 보잘것 없는 시녀를, 주님께 빌고 애원하고 있는 주님의 이 종을 각별히 보아 주셨사옵고, 저를 분명한 주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와, 이 불확정의 세계에서 제가 주님의 높으신 부름을 듣게 하셨사옵고, 만유(萬有) 위에 주께서 높이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거를 보게 하셨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하오니 그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왕국에서 칭찬받을 만한 아이로 길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관용의 혜택을 받고 주님의 교육아래 성장 발달케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고마우신 분이시옵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07157

    제가 주님 밖에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저의 하느님, 저의 주여!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친족으로부터 벗어났사오며, 주님을 통하여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서 독립하기를 간구하였사옵고, 주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사옵나이다. 제가 주님밖에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저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풍성한 은총의 주님이시옵나이다.


    
  

  
  
    AB07164

    이 종은, 그를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 종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 왔사오며, 주님의 봉사의 길을 걷고, 주님의 총애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희망하고, 주님의 왕국에 기대며, 주님의 선물의 술에 취한 채, 주님의 사랑의 사막을 애타게 방황하고 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열기를 더해 주시옵고 주님에 대한 그의 찬미를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시오며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열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가장 관대하시고 넘쳐흐르는 은총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7709

    저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시녀들을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양올려지이다! 저의 얼굴은 주님의 용안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사옵고, 저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용안이오며, 저의 부름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옵고, 저의 계시가 바로 주님의 계시이오며, 저 자신이 바로 주님 당신이옵고, 저의 대업이 바로 주님의 대업이오며, 저의 명령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옵고, 저의 존재가 바로 주님의 존재이오며, 저의 통치가 바로 주님의 통치이옵고, 저의 영광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오며, 저의 힘이 바로 주님의 힘이옵나이다.

열국을 만드시며 영원의 임금이신 주님께 제가 비오니, 주님의 시녀들을 주님의 순결의 성소 안에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날에 걸맞지 않은 그들의 행실을 말소하여 주소서. 저의 하느님, 그들로부터 모든 의심과 게으른 공상을 씻어주소서. 이름들의 주님이시고 발언의 근원이신 분이시여, 그들로부터 주님과 한 가족답지 않은 것은 모두 성화(聖化)시켜 주소서. 주님은 전 피조물을 한 손에 넣고 계신 분이시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시며,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자존하시는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AB08483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저를

저의 하느님, 사방팔방에서 시련이 제 위에 쏟아져 내렸으며 주님 밖에는 어느 누구도 그 시련을 없애버리거나 바꿀 수 없음을 주님은 잘 아시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아옵니다마는, 주께서 어떤 영혼에게 시련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주님의 천상낙원에서 그의 지위를 높여 주실 의향이 있사오며, 또한 이 풍진 세상살이를 위하여 주님의 막강하신 힘으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실 의도가 있사오니,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이 이 세상의 허영에 쏠리지 않게 되옵나이다. 참으로 어떤 상황에 서도 저는 주님께 대한 기억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대한 복종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모든 적들을 제가 피할 수 있게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제가 주님의 영광에 의지하여 맹세하오니 저는 주님 당신 말고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사오며, 주님의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사옵고, 주님의 정의 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사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어떠하시든 간에 그 뜻대로 하시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뿐 아니라 저도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옵고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여러 천국과 땅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만인의 찬송보다 무한히 높이 계시옵나이다. 주님의 성실한 종들 위에 평화가 임하옵고, 모든 세계들의 주이신 하느님께 영광올려지이다.


    
  

  
  
    AB08489

    저는 집을 나왔사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사랑의 밧줄을 굳게 부여잡고 저의 집을 나왔사오며 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맡겼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완고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완강한 박해자와 주님을 멀리한 악행자들로 부터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간원하옵나니,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써 저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위력과 권능으로써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자이시옵고 위난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오며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08559

    저는 주님의 시녀들 중 하나, .... 저희들을

주여, 주님의 무서운 권능 앞에서는 만물이 몸을 떨었사오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만사를 관장하고 계시옵고,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얼굴을 들어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있나이다! 주께서 이름들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이름들의 정신으로 삼으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님의 이름들의 왕국을 무서워 떨게 한 이 계시 안에서 주님을 외면한 자들과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고귀하신 주님 당신의 진리를 거역한 자들의 속삭임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소서.

저의 주여, 저는 주님의 시녀들 중 하나이옵나이다! 저는 제 얼굴을 주님의 친절하신 후의의 성소와 찬양하여 마지않는 주님의 영광의 성전을 향하였나이다. 주님 것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완수할 힘을 주시와 제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게 함으로써 저를 열락에 들게 하시옵고, 제가 주님의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모두 끊게 하시오며, 순간마다“여러 세계들의 주이신 하느님께 찬미올려지이다!”하고 외치게 하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의 먹을 것으로 하시옵고, 주님의 임재(臨在)의 빛을 저의 마실 것으로 하시오며, 주님의 뜻을 저의 소망으로, 주님의 찬송을 저의 일로, 주님의 기억을 저의 동무로, 주님의 통치를 저의 구원으로, 주님의 거소를 저의 거처로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는 장막으로 차단되어 있는 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께서 높은 곳에 마련해 두신 자리를 저의 집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권능과 영광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AB09040

    저는 어린 아이옵니다

하느님! 저는 어린 아이옵니다. 주께서 주신 가슴이 위안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여 주시 옵고 주님의 사랑의 꿀과 젖으로 저를 키워 주시오며, 피와 살이 되는 주님의 지식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소서. 제가 어릴 동안에 자유를 주시옵고, 제가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비할 데 없는 분, 주님이시여! 보이지 않는 분의 왕국에서 저로 하여금 허물없이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신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9040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막 돋아난 이 새싹을

하느님, 이 어린 아이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키워 주시옵고, 주님의 섭리의 가슴으로 젖을 먹여 주소서. 이제 막 돋아난 이 새싹을 주님의 사랑의 장미원에서 키워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의 소나기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아이를 왕국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하늘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은 강력하시고 친절하시옵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관대하신 분이시며,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09338

    저희가 미천하오니, 이 나약한 자에게도

주여! 저희가 미천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저희가 불쌍하오니 주님의 부귀의 바다에서 저희의 몫을 나누어 주소서. 저희가 모자라오니 주께서 채워 주시옵고, 저희가 비천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내려 주소서. 하늘의 새들이나 들판의 짐승들도 주께서 나날이 먹여 주시오며, 모두가 주님의 돌보심과 자비로운 보살핌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이 나약한 자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이 무력한 영혼에게도 주님의 권능 으로 은혜를 내려 주소서.

저희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내려 주시와 저희가 주님밖에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 의 신비를 널리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며, 전 인류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옵 나이다.


    
  

  
  
    AB09658

    주님의 종들과 시녀들을

주,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찬미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이 도래했사옵고 부활이 일어났사오며, 천지에 있는 모두가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러한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주님의 자비의 하늘과 주님의 자애의 구름에서 단비를 내려주시와 그로써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대업을 도운 주님의 종들의 가슴을 기쁨으로 부풀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시녀들을 게으른 공상과 헛된 상상의 창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의 손으로부터 고요히 흐르는 주님의 지식의 물 한 모금을 내려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지존하시며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9658

    저는 주님의 종이옵나이다. 그를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찬미 올리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은총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온후하신 자비의 술을 마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사랑의 단맛을 음미한 주님의 종이옵나이다. 주님의 이름들의 구현자들에 의지하여 제 가 비오니 이들 구현자들은 어떠한 슬픔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없고 주님의 용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을 수 없는 이들이오며 조심성 없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 힘을 합한다 하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의 길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게 하지 못할 이들이옵나이다. 이들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께서 가지신 좋은 것들을 그에게 나누어 주시옵고 그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와 그가 세상을 보기를 마치 눈 깜짝하기 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마는 그림자 보듯 하게 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주님의 한량없는 권세의 힘으로 그를, 주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그의 주님이시옵고 모든 세계들의 주님이시옵나이다.


    
  

  
  
    AB09764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 저의 친족들을, 그분을 축복, 주님의 낱말, 주님의 문자인 분들을, 얼굴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들을







저의 하느님! 저의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이옵고, 주님의 종의 아들이옵나이다. 지금 주님의 명령의 책에 정해진 대로 주님의 일체성의 태양이 주님의 뜻에 따라 솟아올라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춘 이 새벽에 저는 침상에서 일어났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의 광채를 받고 깨어 났사오니 주님께 찬송 드리나이다. 저의 주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게 해 주시옵고, 주님 밖에는 어느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또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저의 친족들을 위하여, 남녀 간에 다같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록해 주소서. 모든 피조물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시고, 전 우주의 소망이신 분이시여, 주께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악을 속삭이게 만드신 이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은 뜻대로 행하실 힘이 있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전능자이시고 위난에서 도와주시며 자존(自存)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최상의 칭호들 보다 한층 위에 두신 분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주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신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사 주께서 사랑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행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더하여 주님의 낱말들이고 주님의 문자들인 이들과 또한 얼굴을 주님 쪽으로 돌려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만인의 주, 임금이시며,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09771

    저의 슬픔을 없애 주시옵고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관용과 아량으로 저의 슬픔을 없애 주시옵고 주님의 주권과 위력으로 저의 번뇌를 쫓아 주시옵소서. 저의 하느님! 제가 슬픔에 둘러싸인 때 주님을 우러르면 주님은 저를 굽어보시옵나이다. 만물의 주이시며,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비호하시는 주님이시여!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복종시키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비의 바다에 물결치는 파도와 은총의 태양광채에 의지하여 간원하옵나니, 주님께 얼굴을 향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의 주이시고 여러 하늘나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시여.

저의 주여! 주님의 날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님은 굽어보시옵나이다. 주님의 이름들의 여명이시고 주님의 속성들의 동천이신 그분께 의지하여 간원하옵나니, 저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덕을 찬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시며,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 모습의 빛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저의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의 빚을 갚아 주시오며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지배는 모든 사람이 증언한 바와 같사옵고 주님의 존엄과 주권은 이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확인한 바와 같사옵나이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오며 주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09772

    주님의 종들을 자비로이 보아주시와 그들이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 시여! 주님의 열렬한 연인들이 주님과 헤어져 애타게 우는 소리와 주님을 알아뵌 이들이 주님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통곡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그들의 면전에 주님의 은총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와 주님의 윤허 아래,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들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장엄한 옥좌 앞에 그들이 도열하여 주님의 옥음을 듣고, 주님의 용안의 찬연한 빛을 받도록 해 주소서.

주께서 흡족해 하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주님의 통치력에 맞설자는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영원 전부터 주님은 상대할 자 하나 없이 홀로 계셨사옵고, 앞으로도영원히 주님은 당신에 대한 온갖 생각과 모든 묘사를 초월해 계실 것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주님의 종들을 자비로이 보아 주시와, 그들이 주님 곁에, 그 대양의 해변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지 마소서.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면 그들에게 따뜻이 대해 줄 이가 누가 있겠사오며, 주께서 그들을 멀리 떼어 놓으신다면 그들을 감싸줄 이가 어디에 있겠나이까? 그들에게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은 아무도 없사옵고 주님 밖에 애모할 이 아무도 없사옵나이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관대히 대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09794

    저는 아직 어린 아이옵니다

저의 주여, 저의 주님이시여! 저는 아직 어린 아이옵니다. 주님의 자비의 젖으로 저를 키워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저를 단련 시켜 주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저를 키워 주소서. 저를 어둠에서 구해 주시옵고, 밝은 빛이 되게 하소서. 저를 불행에서 해방시켜 주시옵고, 꽃밭의 장미가 되게 하소서. 저를 주님의 문앞에서 시중드는 종이 되게 하시옵고, 정의의 자질을 저에게 내려 주소서. 저로 하여금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근원이 되게 하시옵고, 제 머리에 영원한 삶의 왕관을 씌워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력하시고, 보시며, 들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10492

    이 불쌍한 어린이를, 이 그릇되고 불행한 영혼에게

무비하신 주여! 이 불쌍한 어린이를 위하여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고, 이 그릇되고 불 행한 영혼에게 친절하고 용서하시는 분이 되어 주소서. 주여! 우리는 보잘 것 없는 풀잎이오나 그래도 주님의 장미원에 있사옵니다. 아직 잎도 꽃도 없는 어린 나무이오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의 과수원의 나무이옵니다. 주님의 자애의 구름 에서 비를 내려 이 나무를 키워주시옵고, 정신적 인 봄철의 소생시키는 입김으로 생기를 불어 넣 어 주소서. 이 아이가 조심성과 분별력과 품위를 갖추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얻 어 영원토록 주님의 왕국 안에 살도록 허락해 주 소서.


    
  

  
  
    AB10685

    주님의 이 어린 시녀를, 그를

가장 영광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 어린 시녀를 축복되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일체성의 문턱에서 그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오며,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잔을 깊이 들이키게 하시와, 그가 환희와 열락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권능하시옵고 강력하시오며, 주님은 전지하시고 영명하시옵나이다.


    
  

  
  
    AB10703

    이 젊은이를, 이 미천한 이에게

주님이시여, 이 젊은이를 빛나게 해 주시옵고, 이 미천한 이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 사람에게 지식을 내려 주시옵고, 아침마다 힘을 더해 주시오며, 이 사람을 주님의 보호의 피난소 안에 지켜 주시와, 이 사람이 잘못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성업에 헌신하고,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하며, 불행한 이들을 이끌어 주고,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 주며, 조심성 없는 이들을 일깨워서 모두가 주님을 기억하고 찬미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주님은 강대하신 분이시옵고,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10809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저를 도와주시기를

저의 하느님, 제가 사모하는 분이시여, 저의 임금이시여, 저의 소망이시여! 주님께 드릴 감사를 어떤 말씀으로 형언할 수 있으리까? 주님은 제가 부주의 했을 때 저를 일깨워 주셨고, 제가 주님께 등을 돌렸을 때 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도록 은혜로이 도와 주셨나이다. 제가 죽은 자와 같았을 때 주님은 생명수로 저를 회생시켜 주셨고, 제가 시들었을 때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붓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말씀의 강물로 저를 소생시켜 주셨나이다.

하느님의 섭리시여! 모든 존재는 주님의 은총에서 생겨났사오니, 주님의 관용의 물을 거절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자비의 대양에서 멀리하게 하지 마소서.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저를 도와주시기를 비오며, 주님의 은혜의 하늘에서 주님의 오랜 은총을 구하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은혜의 주이시며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시옵나이다.


    
  

  
  
    AB11094

    그들을

저의 하느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여!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여! 고난을 쫓아 주시는 분이시여!

제가 진실로 주님께 간원하옵나니,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세계에 오른 이들의 죄를 사하여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그들을 죄악에서 정화(淨化)시켜 주시옵고 그들의 슬픔을 물리쳐 주시오며, 그들의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들로하여금 행복의 꽃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가장 정결한 물로 씻어 주시오며 그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산 위에 빛나는 주님의 성스러운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B11151

    왕국의 이 딸에게, 그를

친절하신 주여! 왕국의 이 딸에게 하늘의 확증을 내려주시옵고 그를 친절히 도우사, 그가 주님의 대업에 굳건하게 남아있게 하시옵고, 신비의 장미원에 사는「나이팅게일」같이,「압하」왕국에서 가장 경이로운 곡조로 노래하여,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도록 하소서. 왕국의 딸들 가운데서 그를 높여주시옵고, 그가 영원한 삶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옵고,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11201

    저 자신과... 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을,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양올리옵나이다! 제가 주님의 종들에게 일러 주님의 선물 말고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게 하였사옵고, 주님의 불가사의한 명령과 바꿀 수 없는 목적에 따라 내려온 주님의 명백한 서책에 지정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도록 한 사실을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가 한 마디도 말을 할 수 없사옵고, 주님의 재가 없이는 어디로나 한 발자국도 내 디딜 수가 없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저로 하여금 주님의 대업을 현시하게 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덕분이옵나이다. 그러하온데 제입이 주님을 칭송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 하지 못하게 저지당한 불행을 당하였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통치력에 의하여 주께서 저에게 정해 주신 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 비오니 주께서 저 자신에게 힘을 주시옵고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사랑 안에서 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힘을 주시오며, 저희들을 주님의 대업 안에 굳건히 남아있도록 해 주시옵소서.주님의 권능을 두고 맹세하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종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장막으로 차단되는 것이 바로 수치이옵고,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광이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의 힘으로 무장 되면 아무 것도 저를 해칠 수 없사오며 제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저를 놀라게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의 주여, 주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주님의 증적을 불신한 자들의 위해로부터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줄 것들을 내려 보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가장 영광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11201

    주님의 종을 도우사

저의 하느님, 주님의 종을 도우사 말씀을 선포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반박하게 하소서. 진리를 세우시고, 성스러운 말씀들을 널리 펴게 하시옵고, 빛을 내 보이시고, 올바른 이들의 가슴 속에 아침 햇빛이 동터 오르게 하소서. 주님은 진실로 관대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11392

    저희들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관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는 주님의 신의(神意)아래 안식처를 찾은 주님의 종들이옵나이다. 저희를 은혜로이 굽어보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에 빛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마음에 이해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저희의 영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왕국의 길을 가리켜 주시옵고, 저희들을 모두 성령의 숨길로써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끝없는 영예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를 통합하여 주시옵고, 인간 세계를 계몽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두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기쁨을 희원하며, 주님의 왕국의 신비를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이시여! 저희들을 통합시켜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옵고 친절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11392

    저희는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저희는 주님의 성스러운 대문 문간에 안주하면서 주님 대전(大殿)의 입구 문턱에서 일하는 종들이옵나이다. 저희는 이 굳건한 기둥 외에는 다른 피난처를 찾지 않사오며, 주님의 안전한 보호 말고 다른 안식처를 향하지 않사옵나이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오며, 저희를 지지해 주시와 저희가 주님의 좋은 뜻 만을 사랑하고, 주님 만을 칭송하며, 진리의 길 만을 따라가도록 해 주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말고는 어떤 것도 필요없이 살 수 있을만큼 부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부터 저희가 선물을 받도록 해 주소서. 나아가 저희가 주님의 대업을 높이 떠받들고, 주님의 향기를 멀리,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게 해 주시옵고, 자기를 잊고 주님만을 전념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만 전심토록 해 주소서.

베풀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과 자애와 주님의 선물을 허락해주시옵고, 저희를 지지해 주시와 저희가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 주소서. 주님은 강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통찰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관대하시고, 진실로 주님은 대자대비하시오며, 진실로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저희가 회개를 드려야 할 분이시옵고, 가장 중대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11403

    저에게 현세와 내세의 좋은 것들을

주여, 주님의 얼굴은 저의 숭배의 표적이옵나이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저의 성소(聖所)이옵고, 주께서 계신 곳은 저의 목표이옵나이다. 주님에 대한 칭송이 저의 소망이옵고, 주님의 섭리는 저의 반려이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은 제가 존재하는 원인이옵고, 주님의 말씀은 저의 위안이옵나이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저의 소원이옵고, 주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소중한 소망이오며, 가장 큰 희망이옵나이다. 주님께 간청하오니 주님의 종들 가운데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정해 두신 것들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옵고, 저에게 현세와 내세의 좋은 것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만인의 임금이시옵나이다.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주님 밖에는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AB12019

    시련의 때에 제가 아무런 해를

저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간원하옵나이다. 시련의 때에 제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제가 부주의할 때는 주님의 영감을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은 하느님이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옵나이다. 아무도 주님의 의지를 막을 자 없사옵고 아무도 주님의 목적을 위축시킬 자 없사옵나이다.


    
  

  
  
    AB12260

    저를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찬송드리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나이다. 온 우주를 감싼 주님의 증표에 의지하여 비옵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비춘 주님의 용안의 빛에 의지하여 비오며, 온 피조물을 능가하는 주님의 자비와 온 우주에 충만한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제가 비오니, 제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운 장막을 찢어 주시와 제가 주님의 장대한 영감의 샘과 주님의 계시와 풍성한 은혜의 여명을 찾아 서둘러 가게 해 주시옵고 마치 바다 밑에 잠기듯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날에 제가 주님을 모르고 지내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의 옷을 벗기우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의 왕좌가 자리 잡은 낙원(레즈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을 제가 들이키게 해 주시와 제 눈을 열어 주시옵고, 제 얼굴을 비춰 주시오며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고, 제 영혼을 일깨워 주시오며, 제 발걸음을 힘차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영원 전부터 그 위력을 통하여 만물 위에 군림하셨사옵고, 그 의지를 통하여 만유(萬有)에 명령하실 수 있었던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의 하늘이나 주님의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주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와 관용으로 저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와 주님의 일체성의 나뭇가지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지저귀는 새들의 달콤한 노래가락에 제 귀를 기울이게 해 주소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오며,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12727

    이 사람은

주여! 저의 주여!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불로 밝혀졌사옵고, 주님의 자비의 나무에서 붙여온 불로 타오르는 등불이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현시의「시내」산에서 붙여온 불로 이 등불의 불꽃과 열기와 광채를 더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확고히 굳혀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오며, 강력하시고 관대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U0070

    이 영혼들을

거룩하신 섭리시여! 지금 여기에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른 주님의 지지자들이 모였나이다. 이 영혼들을 하늘의 천사로 화하게 해 주시옵고, 그들을 주님의 성령의 숨길로 소생시켜 주시오며, 그들에게 유려한 언변과 단호한 심성을 내려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늘의 힘과 자비로운 감성을 내려주시오며, 그들로 하여금 인류 일체성의 선양자가 되게 하시옵고, 인간계에서 사랑과 화합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와, 진리의 태양광선을 통하여 무지한 편견의 위험한 암흑이 사라지게 하여주시옵고, 이 음울한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시오며, 이 물질계가 정신계의 광선을 빨아들이게 하시옵고, 이 잡다한 색깔들이 하나의 색으로 화하게 해 주시오며, 찬송의 곡조가 주님의 신성(神性)의 왕국으로 울려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만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ABU0129

    이 어린이들을

하느님, 이 어린이들을 가르쳐 주소서. 이들은 주님의 과수원의 나무이옵고, 주님의 목장의 꽃이오며, 주님의 정원의 장미이옵나이다. 이들 위에 주님의 비를 내리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 태양이 이들 위에 비치게 하소서. 주님의 미풍이 이들을 새롭게 하여 이들이 훈육 받고 성장하고 발전하여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해 주소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ABU0137

    모두를 하나로 결합하소서. 여러 종교들을 화합케 하시옵고 나라들을 하나로, 저희 모두를

인자하신 주여! 주님은 같은 근원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사옵고, 모두가 한 집안으로 살도록 정하셨사옵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저들이 모두 주님의 종이오며, 온 인류가 주님의 천막 아래 보호받고 있사옵고, 모두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모여 있사오며, 모두가 주님의 섭리의 빛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하느님! 주님은 모두에게 인자하시옵고, 모두 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며, 모두를 비호하시옵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옵나이다. 주님은 만인에게 각기 재주와 기능을 주셨사옵고, 모두가 주님의 자비의 바다에 잠겨 있사옵나이다.

인자하신 주여! 모두를 하나로 결합하소서. 여러 종교들을 화합케 하시옵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와, 저들이 서로를 한 가족같이 보고, 온 땅덩어리를 한 집안처럼 보게 하소서. 저들이 모두 온전한 화합아래 모여 같이 살게 하소서. 하느님! 인류 일체의 깃발을 드높이 세워주소서!

하느님! 최대의 평화를 확립해 주소서.

하느님이시여,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결합시켜주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사랑의 향기로써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눈을 주님의 인도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저희들의 귀를 주님의 말씀의 곡조로 즐겁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를 주님의 섭리의 성채 안에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은 강대하시고 강력하시옵나이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옵고, 모든 인류의 결점을 너그러이 보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U0137

    저희들에게, 그들을

자애로우신 주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인도의 곧은 길을 보여 주셨사옵고, 왕국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며, 실체의 태양을 통하여 주님 당신을 현시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찬미올려지이다. 주께서는 눈 먼 이들에게 시력을 주셨사옵고, 귀 먹은 이들에게 청력을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죽은 이들을 소생시켜 주셨사옵고, 가난한 이들을 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길 잃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 주셨사옵고, 입술이 타는 이들을 인도의 샘으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물이 없어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실체의 바다로 인도하셨사옵고, 갈 곳 없는 새들을 은총의 장미원으로 초대하셨나이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는 주님의 시종들이옵고 주님의 가련한 자들이옵나이다.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어 주님의 임재(臨在)를 갈망하오며, 주님의 샘물을 목마르게 찾고, 병들어 주님의 치유를 열망하옵나이다. 저희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사오며 주님의 향기를 퍼뜨림으로써 모든 영혼들이 입을 모아“하느님, 저희를 곧은 길로 인도하소서.”하고 소리쳐 외치게 하는 일 밖에 아무런 다른 목표나 소망이 없사옵나이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와 빛을 보게 하시옵고, 그들을 무지의 암흑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들을 주님의 인도의 등불 주위로 모아 주소서. 자기 몫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모두 자기 몫을 받게 하소서. 박탈당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신비를 속속들이 다 알게 하소서.

전능하신 분이시여! 자애로운 눈길로 저희를 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늘의 확증을 내려 주소서. 저희 위에 성령의 숨길을 불어주시와 주님께 시봉하는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고, 빛나는 별과 같이 이 지역을 주님의 인도의 불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력하시고 권능하시며 영명하시고 보시는 분이시옵나이다.


    
  

  
  
    ABU0826

    저희는 약하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는 약하오니 저희를 강하게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저희는 무지하오니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가난하오니 저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저희는 죽었사오니 저희를 되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욕된 존재이오니 주님의 왕 국 안에서 저희를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는 빛나는 별이 될 것이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지않으신다면, 저희는 진흙보다 못하게 될 것이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하느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기심을 정복하고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물질 세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숨길로써 저희를 되살려 주시와, 저희가 일어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 몰두하며, 주님의 왕국 안에서 최상의 성실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하느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옵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시옵나이다.


    
  

  
  
    BB00003

    땅위의 모든 백성들이

주여! 땅위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신앙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와 피조물 중 어느 하나도 주님의 뜻의 경계 밖에 남아있게 하지 마소서.

기억 못할 때로부터 주님께는 주님 마음대로 하실 힘이 있었사오며, 주께서 소망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위에 초월해 계셨사옵나이다.


    
  

  
  
    BB00011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되돌아온 그를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영광 올리옵나이다. 제가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의 깃발을 세우셨고, 주님의 인애의 광채를 비춰 주셨사오며, 주님의 통치권을 계시해 주셨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들의 등 불이 주님의 속성들의 자리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주님의 유일성의 천막이시고 초월성의 현시자이신 분이 밝혀졌사옵나이다.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의 길이 알려졌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들이 눈앞에 드러났사오며, 그 이름을 통하여 모든 잘못의 근본이 무서워 떨게 되었으며, 악의 증거가 소멸해 버렸사옵나이다. 그 이름을 통하여 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왔고, 하늘의 식탁이 내려 왔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보우하셨고, 주님의 치유가 확실해 졌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자애를 나타내 보여 주셨고,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주님의 용서를 계시해 주셨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되돌아 온 그를, 주님의 자비에 매달리고 주님의 인애하신 섭리의 옷자락을 붙든 그를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그래서 그에게 주님의 치유를 내려 주시옵고, 그를 온전케 해 주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변함없는 건강과 주께서 하사하신 평안을 그에게 입혀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치유자이시오며 보전자이시옵고, 조력자이시며 전능하시고, 강력하시며 가장 영광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B00028

    제가… .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느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이들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낭송하라.



주, 저의 하느님! 주님은 저를 왕국의 대로(大路)로 인도하시어 이 곧게 뻗은 먼 길을 걷게 하셨사오며,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심으로써 저의 눈을 밝혀 주셨사옵고, 신비의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성스러운 새의 곡조를 듣게 하셨사오며 의로운 이들 간에 보이는 주님의 사랑으로써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저를 확신케 하시와 제가 열국(列國)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들이고, 인류간에 주님의 왕국이 현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약하오니 주님의 권능으로써 저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이 말을 못하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축하와 찬양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비천하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저를 영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의 문턱에 접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밝은 등불이 되고 빛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 가지의 그늘이 이 모든 지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구속을 받지 않는 분이시옵나이다.


    
  

  
  
    BB00047

    하느님께서는

말하라: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더할 수 없이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시오니 천지 간에 하느님 밖에 달리 충족자가 없사옵나이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스스로 아시는 분이시고, 부양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B00100

    저로 하여금

하느님, 모든 이름들의 하느님이시여, 여러 하늘들을 만드신 분이시여! 제가 주님의 이름에 의탁하여 주님께 간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의 여명과 주님의 힘이 동터 올랐사옵고 그 이름을 통하여 굳은 것이 모두 흘러가게 되었고, 죽은 시체가 모두 생기를 얻었으며, 흔들리는 영이 모두 확고하게 자리 잡았나이다. 그 이름에 의지하여 비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 밖에는 어느 누구에 대한 집착도 모두 끊어 버리고, 주님의 대업에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다스림의 힘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신 것을 제가 원하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의향이면 그것을 실행토록 해 주소서.

나아가 제가 주님께 비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필요 없을 만큼 저를 부하게 해 줄 그 무엇을 정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주께서 보고 계시다시피 저는 지금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손은 주님의 은총의 밧줄을 부여잡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자비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기록해 주신 것을 저를 위해서도 기록해 주소서. 주님의 소망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니다.


    
  

  
  
    BB00148

    저희들의 마음을

하느님, 주님께 찬미와 영광올려지이다! 주님의 거룩하신 면전에 이를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해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호의의 힘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옵고, 저희에게 부동심을 내려 주시와 저희가 주님의 뜻과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의 지식은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앞으로 창조하실 모든 것을 포용하옵고, 주님의 천상의 권능은 주께서 존재하게 하셨고, 또한 존재하게 하실 모든 것을 초월하옵나이다. 주님밖에 경배 받을 이 아무도 없사옵고, 주님 밖에 바랄 이 아무도 없사오며, 주님 밖에 애모할 이 아무도 없사옵고, 주님의 좋으신 뜻 말고 사랑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최고의 통치주이시옵고, 지고의 진리이시오며 위험에서 구조해 주시옵고,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B00171

    저를

자애로우신 하느님! 주께서 저를 일깨워 알게 해 주셨으니 감사올리옵나이다. 주께서 저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사옵고 주님의 왕국으로 저를 인도하셨사오며 주님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사옵나이다. 주께서 저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보게 해 주셨사오며 제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사옵나이다. 하느님! 제가 확고부동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무서운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튼튼한 성약의 성채 안에 저를 안전히 보호하게 해 주소서. 주님은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보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에게 불빛에 비치는 유리와 같은 마음을 주시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광채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생각을 내려주시와 그 생각들로 하여 천국의 은총이 쏟아져 내려 이 세상을 장미꽃밭으로 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신 은혜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BB00454

    제가 주님의 징표를

가장 높으신 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씀올리옵나이다! 찬양과 영광은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 돌아가야 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지혜 앞에서는 지혜로운 이가 무색해지고, 주님의 지식 앞에서는 학식 있는 이가 무식을 자백하게 되오며, 주님의 위력 앞에서는 강한 이가 힘을 잃게 되옵고, 주님의 부 앞에서는 부한 이가스스로 가난함을 자백하게 되오며, 주님의 빛 앞에서는 개명된 이가 어둠 속에 길을 잃게 되옵고, 주님의 지식의 사당을 향하여 모든 이해의 본질이 그 얼굴을 향하오며, 주께서 계신 성소를 가운데 두고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둘러싸고 있사옵나이다.

당신께서는 영원 전부터 접근할 수도, 탐색할 수도 없는 분이시온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노래할 수 없고, 가 볼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지혜로운 이들의 지혜와 학식높은 이들의 학식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주님의 본질을, 제가 감히 어떻게 노래하고 말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하오나 비록 제가 주님의 영광의 하늘로 오를 수 없고 주님의 지식의 영토로 날아갈 수 없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에 서 나타나는 주님의 증표를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사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에 의지하여 말씀 올리옵나이다! 만인의 임이시여, 주님에 대한 열망의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여! 주님의 증표안에, 그리고 주님의 증표에 의하여 주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사온데 하늘과 땅의 모든 거주자들이 힘을 합하여 그 증표 중 극히 일부 만을 찬미하고자 하더라도 결국 못하고 말 것이오니, 하물며 주님의 모든 증표들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찬미하려 한다면 얼마나 많이 찬미를 올려야 하오리까?

만물이 증언하여 가로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비슷해 보이는 모든 동류들 위에 우뚝 솟아 계시었고 영원 후까지 그렇게 높이 계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증언을 받으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찬미가 돌아가야만 하옵나이다. 모든 왕들이 주님의 종에 불과 하옵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이 모두 주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옵나이다. 은혜로우시고 강력하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 밖에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BB00560

    제가

모든 현시자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근원의 근원되신 분이시여, 모든 계시의 창시주이시고 모든 빛의 원천이신 하느님이시여!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의 이름에 의하여 이해의 하늘이 장식되었사옵고, 말씀의 바다가 일렁이게 되었사오며 주님의 섭리의 시혜가 모든 종교의 추종자들에게 널리 선포되었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주님 말고는 아무 것도 필요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말고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도록 저를 부유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구름으로부터 저에게 비를 내려 주시와 그 비가 주님의 모든 세계들 중 어느 세계에서나 저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주는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저를 도우시와 제가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 주님의 대업에 봉사하게 하시고, 그로써 주님 당신의 왕국이 지속하는 한, 주님의 통치가 계속하는 한, 끝까지 제가 기억되도록 할 그 무엇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이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 주님의 은혜의 지평선과 주님의 은총의 바다와 주님의 선물의 하늘을 향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관용과 주님의 은총으로 저를 대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기도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위력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전지하시고 영명하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BB00560

    주님의 빛을 제 눈으로 보게, 그들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성자들을

그분은 기도 들으시고, 기도에 답하시는 하느님이시옵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세계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은 저를 태워버리는 불꽃이었사오며, 제가 부주의함으로써 제가슴이 녹아 없어져 버렸나이다. 제가 주님의 가장 크신 이름에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세계의 소망이시며, 인류의 임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영감의 미풍이 제 영혼을 지탱해 주시와 주님의 놀라운 옥음(玉音)이 제 귀에 이르고, 주님의 이름들과 주님의 품성들 속에 계시된 주님의 표적들과 주님의 빛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소서. 만물을 한 손에 잡고 계신 분이시여!

주님은 보시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총애하시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흘리는 눈물과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이 주님의 성스러운 궁전에서 멀어짐으로써 생기는 두려움을 보시옵나이다. 유형무형의 만물을 흔드는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지상의 악한 자들과 핍박자들의 손에 핍박 받는 믿는 이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주님은 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도시들과 주님의 영토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주님은 사자(使者)들과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과 주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의 신성한 통일의 깃대를 꽂게 하신 그분께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은총과 자비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제가 다시 주님께 비옵나이다. 주님의 은총의 단비와 주님의 은혜의 바닷물결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님의 성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눈에 위 안이 되고 그들의 가슴에 위로가 되는 것들을 정해 주소서. 주여! 주님은 보시옵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일어서서 봉사하기를 엎드려 열망하는 이를 보시옵고, 죽은 이가 주님의 은총의 바다에서 영원한 삶을 기구하고 주님의 풍요로운 하늘로 솟아오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시오며, 낯선 이방인이 주님의 은총의 천막 아래 영광의 집을 찾고, 구하는 이가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문으로 급히 나아가며, 죄지은 이가 용서의 큰 바다를 향하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광의 주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절대통치권에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저는 제 자신의 뜻과 소망을 저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의 성스러운 뜻과 소망이 저를 다스리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원한 천명(天命)의 펜이 제게 내린 명령에 따라 제가 움직이게 하소서. 주여, 이 종은 무력하오나 주님의 권능의 태양을 향하고 있사옵고, 비천하오나 영광의 동천을 향하여 나아가오며, 모자라오나 주님의 은총의 대양을 갈구하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저를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용서하시며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시옵나이다.


    
  

  
  
    BB00593

    저희들의 죄를

하느님, 우리 주여! 주님의 은총으로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허락해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소서. 저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서는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비오며, 주님의 인자하신 용서를 비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가장 높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의 인애하신 섭리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감싸고 있사오며, 주님의 용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크옵나이다. 주권은 주님의 것이오며, 주님의 손 안에 창조와 계시의 여러 왕국들이 들어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오른 손에 모든 피조물을 잡고 계시오며, 모든 용서는 주께서 정하시는 대로 되옵나이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용서를 받을 이가 정해지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사오며, 주님의 눈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사옵나이다.

하느님, 우리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경이로운 바다에 들 어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어울리는 것을 저희에게 윤허해 주소서.

주님은 통치주이시오며, 막강하게 행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며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B00617

    저희들의 죄를,저와 저의 부모를 용서,주님의 사랑의 거처로 들어온 이들을 모두 용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용서를 비오며 주님의 종들이 주께 향하기를 주께서 몸소 원하시는 줄 아옵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저와 저의 부모를 용서해 주시오며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사랑의 거처에 들어온 이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와, 주님의 초월적 주권에 걸맞고, 주님의 높으신 권능의 영광에 적합한 은사를 베풀어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은 저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께 간청 올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주님을 부르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옵나이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주께서 당신을 저에게 계시해주셨사온즉 제가 주님께 찬미올리옵고, 제가 주님을 알아볼 임무를 온전히 수행치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걷지 못하였사온즉 주님께 용서를 비옵나이다.


    
  

  
  
    BB00623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에 하느님 밖에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에 하느님 밖에 누가 또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여라: 하느님께 찬송드리옵나이다! 그분은 하느님이시옵나이다! 모두가 그분의 종이오며, 모두가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있사옵나이다!


    
  

  
  
    BB00630

    저를

주여! 주님은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시옵고, 모든 고뇌를 씻어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모든 슬픔을 쫓아주시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시는 분이시오며, 모든 영혼을 죄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자비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를 구원을 얻은 주님의 종들 중 하나로 생각해 주소서.


    
  

  
  
    BB00682

    저와 모든 이들에게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영광있으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강풍과 주님의 목적의 여명이시며 주님의 영감의 해돋이인 분들께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얼굴을 찾은 저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관용과 은총에 걸맞는 것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내려 주소서. 저의 주여! 저는 가난하고 쓸쓸하오니 저를 주님의 풍족의 바다에 잠기게 하시고, 제가 목마르오니 주님의 자애의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소서.

주님 당신께 의지하여 주님께 비옵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두에게 주님 당신의 현시자로, 그리고 주님의 분별력 있는 말씀으로 주께서 임명하신 분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의 나무 그늘 아래 주님의 종들을 불러모아 주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나무 열매를 나누어 먹게 하시고, 그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와 그 나뭇가지 위에서 읊조리는「새」의 달콤한 노래 소리에 그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은 진실로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분이시옵나이다.


    
  

  
  
    BBU0015

    이들은, 저희들은

그 분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주여,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이들은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옥음을 들었사옵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 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사옵고 주님의 놀라움을 목격하였사오며 주님의 증거를 알아보고 주님의 표적을 증언하였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인도를 따랐사오며, 주님의 신비를 발견했사옵고, 주님의 책의 비밀과 주님의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싯귀와 주님의 서한 속의 복음을 이해했사옵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옷자락에 매달렸사옵고, 주님의 광휘와 장엄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았나이다.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의 성약에 굳건해 졌사옵고 그들의 심장은 주님의 성약에 강건해 졌사옵나이다.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매혹의 불을 붙여주시옵고 사랑과 이해의 새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지저귀며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시옵고, 빛나는 깃발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해 주소서. 그들로 하여 주님의 대업을 드높여 주시옵고, 주님의 깃발을 펴게 하시오며, 주님의 놀라움을 멀리, 널리 알리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 주님의 말씀이 승리케 하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허리를 튼튼하게 해 주소서. 그들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그들에게 영감을 내리시와 주님의 성스러운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신성의 왕국에서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고, 주님의 대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와 그들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게 하소서.

주여! 저희들은 약하오니, 저희를 강하게 해주시와 저희가 주님의 신성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는 불쌍하오니, 주님의 신성하신 일체성의 보물창고로써 저희를 부하게 해 주소서. 저희는 헐벗었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저희를 입혀 주소서. 저희는 죄인이오니, 주님의 은총과 총애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은혜로우시고 강대하시며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충실하고 확고한 이들 위에 영광 중의 영광이 강림하여이다.


    
  

  
  
    BH00009HOW

    제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을 애모하는 이들이 주님과 멀리 이별해 있음으로 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이 시간에, 제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사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애태우고 있는 이 때에, 제가 어찌 누워 쉴 수 있겠나이까?

저의 주여, 저는 저의 정신과 저의 전존재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보호의 오른 손 안에 맡기오며, 주님의 위력을 통하여 저의 머리를 베개 위에 눕히옵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에 따라 머리를 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오며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말씀드리오니, 제가 잠이 드나 깨어있으나 간에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요구하지 않사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시종이오며 전적으로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저를 인자하게 도와주시와 제가 주님의 좋으신 뜻의 향기를 퍼뜨릴 일을 하게 해 주소서. 이것이 진정 저의 소망이오며,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의 희망이옵나이다. 여러 세계들의 주여, 주님께 찬송올려지이다.


    
  

  
  
    BH00071

    제가 용서를

저의 주여, 제가 주님께 용서를 비나이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아닌 저의 모든 말씀과, 주님에 대한 찬송이 아닌 저의 모든 찬송과, 주님 곁에 있음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저의 모든 기쁨과, 주님과의 교통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닌 저의 모든 즐거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으로 인한 행복이 아닌 저의 모든 행복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저와 상관되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중의 주님이시고 수단을 제공하시며 잠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여.


    
  

  
  
    BH00072

    저를,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저희들에게

만인이 도움을 청해 마지않는 창조주, 통치주, 충족자, 지존자이신 그대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라:

저의 하느님이시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여, 왕국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존재는 주님 밖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마는 주님은 제 가슴 속 비밀을 환히 아시옵나이다. 주님은 저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보고 계시지마는 주님 밖에는 아무도 그런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은총으로 제가 주님 밖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낼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 밖에는 어느 누구로부터서도 독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제 삶의 이득을 거둘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대문들을 저의 면전에 활짝 열어 주시옵고, 주님의 애정어린 자비와 선물을 저에게 후하게 내려주소서.

풍성한 은총의 주여! 주님의 하늘의 원조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방에서 감싸도록 해 주시옵고, 주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선물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소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주님 만으로 충족케 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의 주님이 시오며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주님 밖에 저희가 간청드릴 분이 달리 있을 수 없사오며, 주님의 은혜 말고 저희가 기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옵나이다. 주님은 그 위력에 있어 대적할 자 없사옵고 그 계략에 있어 따를 자 없는, 은혜와 은총의 주님이시옵나이다. 만유의 소유주이시고 지존자이신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축복을 사자들과 성자들과 의로운 이들에게 내려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바로 하느님이시옵고 비할 데 없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강압하는 분이시옵나이다.


    
  

  
  
    BH00095

    저희가,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하느님, 제가 애모하는 분이시여, 제 소망의 목표이시여, 가장 관대하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모든 생명이 주님에게서 나오며 모든 힘은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누구든지 주께서 높여 주기로 하신다면 천사들을 능가하게 되옵고“진실로 짐이 그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였노라”고 하신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오며, 누구든지 주님께서 낮추기로 하신다면 먼지보다도, 아니 아무 것도 없는 것 보다도 더 못하게 되옵나이다.

거룩하신 섭리시여! 저희가 악하고 죄많으며 방종하오나 그래도 주님에게서“진리의 자리”하나를 구하오며 전능하신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보기를 갈망하옵나이다. 명령은 주님의 일이 오며 모든 통치권이 주님의 것이옵고, 권능의 영토가 모두 주님의 명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무엇이든 주께서 하시는 일이면 모두 순정한 정의이오며 그보다 은총의 정수 자체이옵나이다.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에서 비쳐나오는 한 줄기 빛이면 충분히 온 세상에서 죄악의 흔적을 남김없이 쓸어 없앨 수 있사오며, 주님의 계시의 날에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이면 충분히 모든 인류를 새 옷으로 갈아 입힐 수 있사옵나이다.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힘을 주님의 연약한 피조물들에게 내려 주시옵고, 죽은 자들을 소생시켜 주시와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의 대양으로 이끌리게 하시오며, 주님의 대업에 굳건히 남아있게 하시옵소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간에 세계의 여러 가지 말 중에 어느 말로든 주님께 대한 찬양의 향기가 널리 풍겨 나온다면, 진실로 그것은 가상하고 대단히 소중한 일이옵나이다. 그러나 어떤 언어든 간에, 그러한 향기가 없으면, 어떤 말이나 생각이든 그 언어로 표현할 가치가 없사옵나이다.

섭리시여, 저희가 주님께 비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시며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H00160

    저희에게

주여,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시험이 병 고치는 약이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칼날이 열망의 대상이옵고,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창끝이 가장 아끼는 소망이오며, 주님의 진리를 알아본 이들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유일무이한 희망이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감미로우심과 주님의 용안에서 발산되는 영광의 광채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은거처로부터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할 것들을 내려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희의 발을 주님의 대업 안에 굳건히 디디게 하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지식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시오며, 저희의 가슴을 주님의 이름의 광명으로 비추어 주소서.


    
  

  
  
    BH00248

    이들을 지켜주시옵고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찬양올려지이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통치권과 주님의 지배권을 고백하옵고, 분별하는 눈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권능하심을 보옵나이다. 시험의 질풍도, 주님 곁에 가까이 함을 즐기는 이들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의 지평선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사옵고, 시련의 폭풍도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궁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하옵나이다.

제가 생각하옵건대, 주님의 사랑의 등불이 그들의 마음 속에 타고 있사옵고, 주님의 자애의 불이 그들의 가슴 속에 켜져 있사옵나이다. 역경이 그들을 주님의 대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사옵고, 인생의 부침(浮沈)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할 수도 없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이들에 의지하여, 그리고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헤어짐으로 하여 이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이들을 주님의 적들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정해두신 것으로 이들의 영혼을 키워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오며 이들은 슬픔에 빠져들지도 않사옵나이다.


    
  

  
  
    BH00264

    저로 하여금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양올려지이다! 제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올리려 할 때면 언제나 번번이 주님에 대한 저의 무거운 죄와 쓰라린 잘못 때문에 뒤로 물러나게 되오며, 주님의 은총을 모두 박탈당하고 주님을 칭송할 힘이 조금도 없음을 알게 되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저의 믿음이 굳건한 덕분에 주님께로 향한 저의 희망이 소생하오며 주께서 저에게 은혜로이 대해 주시리라는 저의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제가 감히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청하게 되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모든 피조물을 뛰어넘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이름들의 대양들 아래 잠겨있는 모두가 증언해 마지않는 그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저를 저 자신에게 맡겨버리지 마시옵소서. 저의 마음이란 선하기보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를 주님의 보호의 성채 안에, 주님의 보살핌의 피난소 안에 지켜 주시옵소서.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의 권능에 의하여 주님께서 결정하신 바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이옵나이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란, 주님의 은혜로우신 천명과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도움 받고, 주님의 명령과 판결의 증표로 도움 받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없사옵나이다.

주님을 동경하는 이들이 사모하는 분이시여, 주님의 대업의 현시자들과 주님의 영감의 여명이신 분들, 주님의 위엄의 해설자들과 주님의 지식의 창고이신 분들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주님의 성스러운 집과 주님의 전당과 주님의 신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마시옵소서. 저의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성스러운 궁정에 도달하게 도와 주시옵고 당신 주위를 돌 수 있게 도와 주시오며, 당신의 문전에 겸손히 서있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은 그 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미치는 분이시옵나이다. 주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힘의 하느님이시옵고 영광과 지혜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여러 세계들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찬송올려지이다!


    
  

  
  
    BH00537

    저를 끌어 당겨 주시옵고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 영혼의 고뇌를 진정시키실 분으로 주님밖에 아무도 없사옵고, 주님은 저의 최상의 소망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가슴은 주님과 주님의 연인들 말고는 어느 누구와도 하나로 결합되지 않사옵나이다. 제가 진심으로 선언하오니 저의 삶과 죽음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비할 데 없고 상대가 없는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주님이시여! 주님께 비오니 제가 스스로주님을 외면하고 문을 닫아버렸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영광과 장엄에 의지하여 말씀올리오니 주님은 저에게 당신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지위에 걸맞게 저를 일깨워 상기토록 하고 계심에도 저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뵙지도, 주님께 경배드리지도 못했사옵나이다. 저의 주님이시여, 저의 악행과 죄 때문에 주께서 저를 사로잡으신다면, 가혹한 화가 저에게 닥칠 것이 옵나이다. 제가 알기로 저를 도와 주실 분은 주님 밖에 아무도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주님 밖에는 제가 찾아 갈 피난처가 아무데도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피조물 중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주님의 허락없이 감히 나서서 중재할 존재가없사옵나이다. 주님의 궁정 앞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에 확고히 매달려 주님의 명에 따라, 주님의 영광에 걸맞게 열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비오니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의 애원을 들어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하느님이시오며,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아무런 도움없이 홀로, 주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시옵나이다. 주님의 연인들의 헌신이 주님께 이로울 것이 없사옵고, 불신자들의 악행이 주님을 해칠 수 없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하느님이시오며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호의의 증거들에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간원드리오니 주께서 계신 그 높은 성소 가까이로 저를 끌어당겨 주시옵고, 주님 밖의 그 무엇이든, 그것이 간교한 탈을 쓰고 나타날 때, 제가 그 쪽으로 이끌려 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발걸음을 주님께 용납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의 분노와 징벌의 폭풍우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소로 제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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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에 찬미, 제가 생명수를 들이키게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에 찬미드리옵나이다. 주님은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무에게도 예배하지 않으시오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시오며, 만물을 알고 계시오나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으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알리고자 원하셨으므로 주님의 입으로 한 마디 말씀을 하심으로써 창조물을 존재케 하시고 우주를 만드셨사옵나이다. 형성자이시며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최강자이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간원하옵나니, 주님의 뜻의 지평선 위에 빛난 바로 이 한 마디 말씀에 의하여 제가 생명수를 깊이 들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생명수를 통하여 주께서 선택하신 이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사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사옵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언제나 그리고 어 떠한 경우를 당해서도 저의 얼굴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력과 영광과 은혜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최상의 통치자이시며 가장 영광스럽고전지하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BH00768

    *호꾸꼴라는 진실로 중대한 율법이니라. 모든 이들은 이것을 헌납할 의무가 있으니 그것은 은총과 풍요와 모든 선(善)의 근원이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무엇이든 아낌 없이 주시는 하느님의 모든 세계들에서 모든 영혼 각자에게 돌아 갈 관대한 하사품이니라.  -바하올라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그에게 확증을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고, 만물이 향해야 할 분, 주님이시여, 주님께 찬미 드리옵나이다. 저의 내적인 입과 외적인 입으로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은 스스로 당신을 현시하셨고 계시하셨사오며, 주님의 증거들을 내려 주셨사옵고, 주님의 가르침을 선포하셨나이다. 주님은 주님 당신 밖에는 어느 누구로 부터서도 자족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성별해 계심을 제가 증언하옵나이다. 주님의 대업의 초월적 영광과 주님의 말씀의 최고 권능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그에게 확증을 내려 주소서. 그는 주께서 당신의 책에 정해주신 것을 바치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가 할 일을 준수함으로써 주님의 가납(嘉納)의 향기가 풍겨나게 할 수 있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H00868

    저는 증언하옵고..., 저희가 비오니 존재계의 시현자들 모두에게 주 님의 자비를

제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의 일체성을 증언하옵고, 과거와 현재의 주님의 선물을 알아보옵나이다. 주님은 가장 은혜로우시며, 주님의 충만한 자비의 비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똑같이 적시었고, 주님의 은혜의 빛은 복종하는 사람이나 거역하는 사람을 다같이 비추었나이다.

자비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문전에서는 자비의 진수조차 머리를 조아렸사옵고, 주님의 대업의 성소 둘레에는 가장 순수한 자애가 둘러 쌌사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옛부터의 은총과 주님의 현재의 은혜를 구하여 비오니, 존재계의 시현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날에 비오듯 내려지는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모두가 가난하고 모자라오나 주님은 진실로 모든 것을 가지셨사옵고, 모두를 복종시키시며,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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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 고통과 질환과 허약을, 제가 간원하오니 그가 간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소서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치유의 대양과, 주님의 은총의 햇빛과 주님의 종들을 복종시키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지존하신 말씀의 침투하는 힘과, 주님의 존귀하신 붓의 힘과, 천지만물 창조 이전의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의 물로써 저의 이 온갖 고통과 질환과 모든 허약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은총의 문전에서 기다리는 이 간원자를, 주님의 관용의 밧줄에 매달려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그를 주님은 굽어 보시옵나이다. 제가 간원하오니, 주님의 은총의 바다와 자애의 태양으로부터 그가 간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무엇이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고,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지극히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H01313NAM

    주님의 이름은 저의 치유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은 저의 치유이오며, 주님을 기억함은 저의 치료이옵나이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저의 소망이오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저의 반려(伴侶)이옵나이다. 저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는 저의 치유이오며, 현세나 내세에 있어서 저의 구원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관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영명하시옵나이다.


    
  

  
  
    BH01352

    모든 사람들의 이마 위에

주여! 통합의 빛이 지구를 전부 감싸고, ‘왕국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새긴 도장이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 위에 찍히게 하여주시옵소서.


    
  

  
  
    BH01969

    이 시녀를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양올려지이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이신 분께서 주님의 대업의 왕좌에 좌정하셨사옵고, 그 이름을 통하여 주께서 만물을 변하게 하시고, 만물을 모으시오며, 만물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만물에 보상을 내리시오며,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옵나이다. 제가 그 이름에 의탁하여 비오니 이 시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녀는 안식처를 찾아 주님 품으로 들어왔사옵고, 주님당신께서 현시되신 바로 그 현시자의 품을 찾아들었사오며,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그이는 병이 들어 주님의 치유의 나무그늘 아래로 들어왔사옵고, 고통 받아 주님의 보호의 도시로 뛰어 들어왔사오며, 병고에 시달려 주님의 은총의 원천을 찾았사옵고, 심히 괴로워 주님의 평안의 샘물로 급히 달려왔사오며, 죄악의 짐에 짓눌려 그 얼굴을 주님의 용서의 마당으로 향하였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의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주님의 절대통치권과 주님의 자애에 의지하여 비오니, 그이에게 주님의 향유와 주님의 치유의 옷을 입혀 주시옵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의 잔을 마시게 해 주소서. 나아가 그이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모든 아픔과 병고에서, 그리고 무엇이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주님 외의 모든 것 위에 무한히 높이 계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치유자이시옵고, 최고의 충족자이시오며, 보존자이시옵고, 항상 용서하시오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BH02006

    주님의 종들을

주여, 주님의 명령의 권능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하신 주님께 영광 올리옵나이다.

주여! 주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을 도와주시와 그들에게 큰 승리를 내려주소서. 주여, 하늘과 땅의 천사군과 그 사이에 있는 모두를 보내주시와, 주님의 종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오며 힘을 주시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시오며, 그들을 지지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영예를 내려 주시오며,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와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소서.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시옵고, 하늘들과 땅의 주님이시오며, 모든 세계들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주여, 이들 종들의 힘을 통하여 이 신앙을 강화시켜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이기게 하소서. 그들은 진실로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벗어난 주님의 종들이옵고, 주님은 진정코 진실된 신자들의 보호자이시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불가침의 신앙에 대한 충성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늘들과 땅, 혹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보다 튼튼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힘의 증표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와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주님의 힘을 시현하게 하소서.


    
  

  
  
    BH02372

    모든 장엄과 모든 영광이, 제가 주님을 안 것은

저의 하느님, 모든 장엄과 영광이, 모든 통치권과 광휘가, 그리고 위풍과 광채가 모두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누구든 주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통치권을 주시오며, 누구든 주께서 뜻하시는 이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옵나이다. 모든 것을 가지셨고, 가장 높으신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주님은 무(無)에서 우주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께 가치 있는 것은 주님 당신 밖에 없사옵고,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은 주님의 성스러운 어전에서는 폐물과 같사오며, 주님 당신의 영광에 비긴다면 아무 것도 아니옵나이다. 주님의 덕을 칭송한다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옵나이다. 다만 주께서 주님의 책(코란)에서 주님 당신을 칭송하여 가로되“아무도 그분을 볼수 없으되,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도다. 그분은 포착할 수 없는 분이시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이 밖에 다른 칭송을 드릴 말씀이 없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영광은 주님의 것이오며,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로운 안목이나 지성이라도 주님의 표적 중에 가장 작은 것도 파악할 수 없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하느님이시오며,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않사옵나이다. 주님 당신 만이 주님의 속성을 표현하실 수 있사옵고, 주님의 찬송 밖에는 누구의 찬송도 주님의 신성한 궁정에 이르지 못하오며, 주님의 속성은 주님 당신 밖에는 아무도 헤아릴수가 없사옵나이다. 영광은 주님의 것이오며, 주님은 주님 당신 말고는 아무도 묘사할 수 없는 분이시오니, 이는 주님의 덕성을 적절히 찬송하거나 주님의 본질의 내적 실체를 이해하는 일은 인간 능력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주님의 피조물들이 주님을 묘사한다거나 주님 외의 누가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없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을 안(知)것은 오로지 주께서 당신을 저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오니, 만일 주께서 당신을 저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주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경배하옵는 것은 주께서 저를 주님께 불러 주셨기 때문이오며, 만일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던들 제가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을 것이옵나이다


    
  

  
  
    BH02372

    이들 종들은, 저희들을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여! 강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여!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이들 종들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문턱에서 애원하며, 주님의 확실한 보장으로부터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희구하며 여기 모였나이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뜻 말고 다른 목적이 없사옵고 인류를 위한 봉사 밖에 다른 의도가 아무 것도 없사옵나이다.

하느님! 이 모임이 빛나도록 해 주소서. 마음마다 자비심을 심어 주소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힘을 내려 주소서. 그들에게 천상의 마음을 내려 축복해 주소서. 그들이 더욱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왕국을 향하고 인류를 위한 봉사에 전념하게 해 주소서. 각자가 빛나는 촛불이 되게 해 주시옵고, 각자가 찬란한 별이 되게 하소서. 각자가 모두 하느님의 왕국에서 색깔 곱고 향기 그윽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친절하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저희들의 단점을 생각하지 마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 주소서.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저희를 주님의 자비로 치유해 주소서. 저희들은 약하오나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은 가난하오나 주님은 부하시나이다. 저희들은 병을 앓고 있사오나 주님은 의사이시옵나이다. 저희들은 모자라오나 주님은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섭리를 내려 주소서.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옵나이다.


    
  

  
  
    BH02617

    저의 죄를, 그들의 죄도

하느님,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옵나이다. 주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칭송으로 부터 성별되어 계시온데 제가 어찌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올릴 수 있겠나이까.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드옵나이다. 주님은 임금이시오며 영원한 진리이시옵나이다.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옵고 모두가 주님께 되돌아가야 하옵나이다. 주께서는 분명한 표준에 맞추어 주님의 정해진 계시를 내려보내 주셨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 찬송드리옵나이다! 누구든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명령하셔서, 하늘과 땅의 군사들과 무엇이든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어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옵나이다. 주께서는 통치주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며, 무적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옵나이다.

주여,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옵나이다. 주님의 용서를 비는 주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주께서는 어느 때고 항상 용서해 주시옵나이다.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고, 새벽에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들과,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들과, 하느님 밖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찾지 않는 이들과, 하느님께서 은혜롭게 내려주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바치는 이들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들과, 맡은 바 의무에 태만하지 않은 이들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옵소서.


    
  

  
  
    BH02617

    저와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 영광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주님은 만물 이전부터 계셨던 하느님이시옵고, 만물 이후까지 존속하실 분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만물을 아시며, 만물 위에 높이 계신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만물을 자비롭게 대하시 고 만물 간에 심판하시며 만물을 한 눈에 보고계신 하느님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시오며 저의 위치를 알고 계시고 저의 내적, 외적 존재를 보고 계시옵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저와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용서를 허락해 주소서. 누구든 저에게 슬픔을 가(加)하거나 저를 해치려는 이의 위해를 제가 이겨 내도록 도와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주님은 만인 각자를 충족케 하시오며 아무도 주님 없이는 자족 할 수 없사옵나이다.


    
  

  
  
    BH02944

    저를

저의 주여! 주께서는 사람들이 고통과 재난 에 빠져있고 고난과 불행에 둘러싸여 있음을 아시옵나이다. 독사의 습격과 같이 갖은 시련 이 사람을 공격하고 갖은 역경이 사람을 맹습하옵나이다. 주님의 보호와 보존, 그리고 방어와 호위의 날개 아래가 아니고서는 그가 쉴 피난처와 비호소가 아무 데도 없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저의 주여! 주님의 보호를 저의 갑옷으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존을 저의 방패로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일체성의 문 앞에 겸손함을 저의 방호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의 호위와 방어를 저의 성채와 저의 주거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기심과 욕망의 속삭임으로 부터 지켜 주시옵고, 저를 온갖 질환과 시험과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수호해 주시며, 보존해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오며, 진실로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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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한은 바하올라와 바압의 영묘에서 낭송한 다. 그분들의 성일 봉축시에도 자주 낭송된다.









가장 존엄하신 주님 당신에게서 동터오른 찬송과 주님의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에서 비쳐나온 영광을 모두 주님께 되돌려 올리옵나이다. 장엄의 현시자이시옵고, 영원의 왕이시며, 천지만유의 주이신 분이시여!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주권과 당신의 통치권이 계시되었사옵고, 하느님의 권능과 당신의 위엄이 계시되었사오며, 옛부터의 광휘의 여러 태양이 주님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창공에 그 빛을 발하였사옵고, 보이지 않는 분의 아름다움이 창조의 지평선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사옵나이다. 제가 또한 증언하오니, 주님의 펜이 한 번 움직임으로써“그대는 존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수행되었사오며, 하느님의 숨겨진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났사옵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었사오며, 모든 계시들이 내려오게 되었나이다.

나아가 제가 또 다시 증언하오니, 주님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추앙받으시는 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났사옵고, 주님의 용안을 통하여 경모 받으시는 분의 얼굴이 환히 비추었사오며,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심판을 받았사오니,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은 영광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셨사옵고, 신앙심 없는 이들은 가장 낮은 구렁 속으로 떨어지게 하셨나이다.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을 알아본 이는 하느님을 알아본 이이고, 주님의 어전에 도달한 이는 하느님의 어전에 도달한 이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과 주님의 표적을 믿고, 주님의 주권앞에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만나는 영예를 얻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맞아들여, 주님 주위에 둘러서고, 주님의 왕좌 앞에 선 이는 그 축복이 크옵나이다. 반대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부정하며, 주님의 증적을 거부하고, 주님의 주권을 반박하며, 주님을 대항하여 일어서고, 주님의 용안 앞에 거만을 부려 주님의 증언을 논박하며, 주님의 계율과 통치에서 도망하여 주님의 명령의 손으로 주님의 성스러운 서판(書板)위에 믿지않는 자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로 새겨진 자에게 화가 미칠 것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의 하느님, 저의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저에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자애의 오른 손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의 성스러운 숨길을 불어 주시와 그로 말미암아 제가 저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주께서 계신 어전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도록 해 주소서. 주님은 강력 하시와 주님 뜻대로 하시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만물 위에 군림해 오셨사옵나이다.

하느님의 기억과 그분의 찬송,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의 광휘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비옵나이다. 그분의 아름다움이신 주님이시여! 제가 증언하오니 피조물의 눈이 주님같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이를 아직 보지 못했사옵나이다. 주님은 일생을 나날이 고난의 바다에 잠겨 계셨사옵나이다. 주님은 한 때 쇠사슬과 족쇄에 매였사옵고, 또 한 때는 주님의 적들의 칼날 아래 위협 당하셨나이다.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에 의하여 주님께 명령된 것을 만인이 지키도록 주님은 명하셨나이다.

주께서 당하신 부당한 학대를 보상키 위하여 제 정신을 제물로 바치오며, 주께서 겪으신 고난을 대신하여 제 영혼을 배상으로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여 제가 하느님께 비옵고, 주님의 용안의 광채를 받아 얼굴이 환하게된 이들과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명령받은 것은 무엇이나 지킨 이들에 의지하여 제가 하느님께 비오니, 주님과 주님의 피조물들 사이를 가로막은 장막을 걷어내 주시옵고, 저에게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좋은 것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가장 높이 계시오며, 가장 영광스럽고, 항상 용서하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성스러운「로트」나무와 그 잎사귀들과, 그 큰 가지들과, 그 가지들과, 그 줄기들과, 그 곁가지들을, 주님의 가장 높으신 명칭들이 존속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의 가장 장엄한 품성들이 지속하는 날까지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공격자들과 폭도들의 해악에 서 그 나무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주,저의 하느님이시여,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간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시녀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가장 은혜로우시고, 주님의 은총은 끝이 없사옵나이다.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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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저희를

압도하는 위엄의 주이시고, 거역할 수 없는 분,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주권의 근원을 손 안에 넣고 계신 주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있으라”는 그분의 명령 한말씀으로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창조하시어, 그것이 존재하게 하시옵나이다. 지금까지 권위의 힘은 그분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분의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옵나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는 누구든, 그분의 명령의 힘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분은 진실로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계시와 창조의 왕국들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모든 영광과 위엄은 그분께 속하옵나이다. 진실로 그분은 강력하시고 가장 영광되신 분이 시옵나이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불굴의 근원이신 분이셨사오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분으로 남을 것이옵나이다. 그분은 진실로 힘과 능력의 주님이시옵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왕국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느님의 것이오며 그분의 힘은 만물 위에 최상(最上)의 것이옵나이다. 땅과 하늘의 모든 보물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도 모두 그분의 것이오며, 그분의 보호는 만물을 감싸안사옵나이다. 그분은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만유의 창조주이시오며, 그분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옵나이다. 그 분은 하늘들과 땅에 사는 모든 이들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판단하시는 주님이시옵고, 진실로 하느님은 헤아림에 있어 신속하시옵나이다. 그분은 하늘들과 땅에 사는 모든 이들 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에 할당된 정량과 한도를 정하시옵나이다. 진실로 그분은 최고의 보호주이시옵나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열쇠는 그분의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그분이 원하시는대로, 그분의 명령의 힘을 통하여 그분은 선물을 주시옵나이다. 진실로 그 분의 은총은 만물과 만인을 다 포용하옵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말하라: 하느님은 저에게 충족하시옵고, 하느님은 만물의 왕국을 손 안에 넣고 계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연합한 신군(神軍)의 위력을 통하여 그분의 종들 중 그분이 원하시는 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 분은 보호하시옵나이다. 하느님은 진실로 만물을 굽어 살피고 계시옵나이다. 주여, 주님은 한없이 높이 계신 분이시옵나이다!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저희 앞에 있는 것이 나 뒤에 있는 것으로부터, 저희의 머리 위에 있는 것, 저희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것, 저희 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어느 쪽의 무엇이든, 그로부터 저희 를 보호해 주소서. 진실로 만물 위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보호는 틀림이 없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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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편 필수기도

매일 오전, 오후, 저녁에 각기 낭송함

기도할 사람은 손을 씻으면서 낭송하라.



저의 하느님, 저의 손에 힘을 주시와, 세계의 군력(軍力)으로도 당할 수 없는 확고한 힘 으로써 주님의 경전(經典)을 받들게 하소서. 그리고 이 손이 그 일 이외의 다른 일에는 일체 관 여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능 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얼굴을 씻으면서 낭송하라



저의 주여! 저의 얼굴을 주님께로 돌렸사오니 주님의 얼굴 빛으로 저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이 얼굴을 주님 이외의 아무에게도 돌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다음, 께블레(예배의 방향, 즉「악카」의「바아지」)를 향하고 서서 낭송하라.



하느님께서 증언하셨으되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계시와 창조의 왕국은 그분의 것이옵나이다.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계시의 태양이신 분을 현시하셨으니 그분은「시 내」산상에서 대화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가장 높은 지평선이 밝아졌으며, 지나갈 수 없는 「로트」나무가 그분을 통하여 발언하시게 되었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보라, 만유(萬有)의 소유주께서 오셨도다. 하늘과 땅, 영광과 주권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은 만인의 주이시고 높이 있는 왕좌와 그 아래 땅의 소유주이시니라!”고 선언하셨사옵나이다

다음, 허리를 구부려 두 손을 무릎 위에 받치고 낭송하라.



주님은 저희가 아무리 찬송해도 다 찬송할 수 없고 저와 천지 간의 모든 이들이 아무리 표현하려 해도 도저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옵나이다.

다음 기립하여 두 손바닥을 얼굴 쪽으로 들고 낭송하라



저의 하느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옷자락에 매달려 간원하는 이를 실망케 하지 마소서. 자비로운 분 가운데서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이제 앉아서 낭송하라



저는 주님의 유일성과 단일성을 증언하옵고 주께서 바로 하느님이시며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입증하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주님의 대업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성약을 실현하셨사오며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나이다. 축복과 평화와 경의 (敬意)와 영광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그들은 변화무상한 세상의 변동 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했으며, 주께서 가지신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에서,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바친 이들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 깊으신 분이시옵나이다.

(긴 구절 대신 다음의 싯귀를 낭송해도 좋다: “하느님께서는 증언하셨으되,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다고 하셨사옵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위난에서 도와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시는 분이시옵나이다.”또 앉아서 낭송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도 좋다: “저는 주님의 유일성과 단일성을 증언하옵고, 주께서 바로 하느님이시며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입증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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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저에게 순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소서, 저의 하느님, 그리고 제 안에 고요한 양심을 다시 새롭게 해 주소서, 저의 희망이시여! 힘의 정신을 통하여 저를 주님의 대업 안에 확고하게 해주소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저에게 주님의 길을 계시하여 주소서, 주, 제 소망의 목표이시여!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저를 주님의 신성의 하늘로 높이 솟아 오르게 하소서, 제 존재의 모태이시여! 주님의 영원의 미풍으로 저를 기쁘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노랫가락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저의 동반자이시여! 주님의 오랜 용안의 풍성하심으로 주님 밖의 모든 것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저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썩지 않는 본질의 계시로 저를 기쁘게 하소서, 명백한 것들 중 가장 명백하시고, 숨어있는 것들 중에 가장 깊숙이 숨어 계신 분이시여!


    
  

  
  
    BH04427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시녀 중 한 사람이 되게

저의 주, 저의 사랑, 저의 소망이시여! 제가 고독할 때 저의 벗이 되어 주시옵고 제가 추방당할 때 저의 반려(伴侶)가 되어 주소서. 저의 슬픔을 씻어 주시옵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움에 헌신케 하여 주소서. 주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향기로 운 신성(神性)으로 제가 이끌리게 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성별(聖別)된 이들과 교제하게 해 주소서. 주님의 성스러운 문턱에서 봉사하기를 희구하는 이들, 주님의 대업 안에서 일하기 위하여 일어선 이들과 교제하게 해 주소서. 원컨대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주님의 시녀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인자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H04475

    저희들의 죄를, 믿은 이들을

주여, 찬송은 주님께 돌아가야 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와 저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 밖에는 어떤 무엇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고 소망하시며 주님께 잘 어울리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진실로 믿은 이들의 지위를 높여 주시옵고 주님의 하해 같은 아량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H04724

    *바하이의 혼약은 쌍방 간의 합일이며 진정한 애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서로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 이 영원한 결합은 확고한 성약으로 맺어져아 하며 조화와 우애와 융합을 진작하여야 하고 영원한 삶에 도달해야 한다. -압돌바하



*신성회가 인정하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각기 독자적으로 선서해야 할 결혼서약 문구는 케탑-에-악다스(지성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다같이 진실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저희는 증언하옵나이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가 지극하신 분이시옵나이다! 태고주, 항존주(恒存主), 불변주, 영존주(永存主)이신 하느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 그분은 진실로 유일무이하시고 아무에게도 구속 받지 않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분 자신의 실재(實在)로서 입증하셨사옵나이다. 저희는 하느님의 일체성을 인지하고 유일성을 고백하와, 진실로 그분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증언하옵나이다. 그분은 항상 그분 이외의 일체(一切)의 표현을 초월하여 계시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사시옵나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현시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 하셨을 때, 그분께서 계명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만드셨사옵나이다. 그 중 하나로 결혼의 율법을 세우시와 그것을 행복과 구원의 보루로 삼으시고 그분의 지성서(至聖書)에서 그것을 신성의 하늘에서 내려 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명하셨사옵나이다. 높을손 그분의 영광이시여!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아, 결혼하라. 그리하여 나의 종들 가운데 나를 기억하는 이 가 그대들에게서 나타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계명 중의 하나이며, 그대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니 이에 복종하라.”고 하셨사옵나이다.


    
  

  
  
    BH04749

    저와 주님을 믿는 이들을

저의 주여, 만물의 몫이 주님의 손 안에서 정해지오니, 저와 주님을 믿는 이들을 위하여 모서에 정해진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저희들 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해 주소서.

주님의 좋은 선물은 주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 위에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주님의 하늘나라 은혜의 경이로운 징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일체성을 인식하는 이들 위에 풍성히 하사되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정해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나 주님의 보살피심에 맡기옵고, 주님의 지식이 감싸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 밖에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있을 수 없사옵고, 주님의 현존이 없으면 그 어떤 승리도 생겨나지 않사오며 다만 주님 한 분만이 명령하시오니, 주님의 전지하신 신통력으로 감지하시는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뜻하신 것이면 무엇이나 이루어졌사옵고, 당신께서 뜻하지 않으신 것이면 이루어지지 않사옵나이다.

지존자이시고 최강자이신 하느님 밖에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사옵나이다.


    
  

  
  
    BH05006

    저에게

영원의 왕이시며, 나라를 만드시고 썩어가는 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리옵나이다! 전 인류를 주님의 위엄과 영광의 지평선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종들을 은혜와 은총의 궁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저를 주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헤아려 주시오며, 주께서 명령하신 불행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의 선물이 있는 곳을 줄곧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저는 주님의 자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성은(聖恩)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았나이다. 주님의 관용의 구름으로부터 비를 내리시와 그로써 주님 이외의 어떤 자에 대한 기억도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저로 하여금 오로지 그분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숭배의 표적이신 데도 불구하고 성약의 파괴자와 주님과 주님의 증적을 믿지 않는 선동자들이 그분을 대항해서 줄지어 서 있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옷의 향기를 저에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얼굴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타날 때 주님의 계시의 입김을 저에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뜻대로 하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옵나이다. 누구나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사오며 주님의 힘으로 의도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도 없사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 이외에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BH05071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자애로우신 저의 주님이시여, 주님께 영광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성스러운 발언의 대양이 격동하고, 주님의 최고 통치의 표적이 무수하며, 주님의 신격(神格)의 증거가 압도적이고, 주님의 지식 안에 숨겨진 신비들이 엄존하옵나이다. 이 모든 사실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와 제가 주님과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님의 책에 명하신 주님의 호꾹(권리)을 제가 의무를 다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소서.

저의 주여,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역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며 주님의 아량의 옷자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이옵나이다. 만물의 주이시며 이름들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원드리오니, 주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저에게 거부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선택받은 이들에게 명하신 것을 저에게 불허하지 마소서.

모든 이름들의 주님이시여, 천국들의 창조주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주님의 힘을 더해주는 은총을 통하여 저를 도우사 제가 주님의 대업에 확고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세상의 허영으로 인하여 제가 장막 속에 갇히도록 저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위하여 일어선 악행자들의 폭동으로 제가 방해받지 않게 해 주소서. 그래서 제 마음의 소망이시여,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좋은 것을 저에게 정해주소서. 진실로 주님께는 주님 뜻대로 하실 힘이 있사옵나이다.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BH05408

    저를

주,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에 찬미올려지이다! 저는 주님의 자애의 밧줄을 붙들고 주님의 은총의 옷자락에 매달린 주님의 종이옵나이다. 주님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종시키셨사옵고,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의 숨길이 전 창조계에 불어오 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러하오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천지를 에워싼 주님의 힘으로 저를 강하게 해 주시옵고, 모든 병고와 고난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은 모든 이름들의 주님이시옵고 주님을 기쁘게 할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영명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모든 세계에서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정해 주소서. 주님의 피조물들 중 선택된 이들은 질책자의 질책에도, 불신자의 아우성소리에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불화조장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에 추호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사옵나이다.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기록해 두신 것을 저에게도 내려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절대적 통치권의 위력을 통하여 위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BH05450

    저는 오늘 아침 잠이 깨었사오며…

집을 나왔사옵나이다. 안전히 돌아갈 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오늘 아침 주님의 은총으로 잠이 깨었사오며 온전히 주님을 믿어 저 자신을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저의 집을 나왔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자비의 하늘로부터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와, 제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집을 떠나게해 주셨듯이, 제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유일하시고, 비할 데 없으시며, 전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BH05450

    저의 내적 존재를 밝게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이 지켜 주시는 곳에서 잠을 깨었나이다. 안전한 곳을 찾는 자라면 의당 주님이 지켜 주시는 성소와 주님이 방어해 주시는 성채에서 살아야 하옵나이다. 저의 주여, 은혜의 아침 햇빛으로 저의 외적 존재를 비추어 주셨듯이, 계시의 새벽 했살로 저의 내적 존재를 밝게 비추어 주소서.


    
  

  
  
    BH05467

    ##단편 필수기도

매일 한번, 오후에 낭송함

저의 하느님, 제가 증언하오니, 주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은,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옵나이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저의 무력함과 주님의 강력하심을, 그리고 저의 가난함과 주님의 부하심을 증언하옵나이다.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매일 드리는 필수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자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도 좋으나 하나 만은 반드시 낭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수 기도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쇼기 에펜디

*“필수기도에서‘오전’, ‘오후’, ‘저녁’이라 함 은 각기 일출에서 정오 사이, 정오에서 일몰 사 이, 일몰에서 일몰 후 두 시간까지를 의미한다.” - 케탑-에-악다스


    
  

  
  
    BH05849

    윤일 기도

월26일부터 3월1일까지의 윤일은 단식을 위 한 준비기간이고, 이 동안에 접대와 자선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한다.





저의 하느님, 저의 불, 저의 빛이시여! 주여, 모든 이름의 왕이시여, 주님의 책에서 주께서「아이얌-에-하」(「하」의 날, 즉 윤일)라고 명명하신 날들이 시작되었아오며, 주님의 최상의 펜으로 주께서 주님의 창조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단식일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저의 주여, 제가 이 날들의 힘과 이 기간에 주님의 계명의 끈에 매달려 주님의 가르침의 손잡이를 붙든 이들의 힘을 입어 간원하오니, 모든 영혼 각자에게 주님의 궁정 경내에 처소를 마련해 주시옵고, 주님의 찬란한 얼굴 빛이 드러나는 곳에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이들은 주님의 책에 내려주신 것을 멀리하게 하는 부패한 성향에 물들지 않은 주님의 종들이옵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대업 앞에 엎드려 주님에게서 나온 단단한 각오로 주님의 경전을 받아들었사오며, 주께서 내려주신 가르침 을 지켰사옵고 주께서 내려주신 것이면 무엇이 나 따르기로 결정하였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경전에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하고 믿고 있음을 굽어 보시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자애로운 손에서 이들이 주님의 영원의 물을 마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臨在)의 바다에 자신을 잠그고 주님과 만나는 열락을 맛본 이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이들에게 내려주소서.

주여, 왕 중의 왕이시며 짓밟힌 이들의 동정자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원하옵나니, 이들을 위하여 현세와 내세의 좋은 것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피조물들 중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들을 위하여 기록해 주시옵고, 주님 주위에 둘러 선 이들과 같이 여겨 주시오며, 주님의 여러 세계들 중 어느 세계에서나 주님의 왕좌 주변에 같이 사는 이들로 보아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일에 정통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H05883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자애와 박애의 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옵나이다!

주님께 영광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전능과 권능을 증언하오며 주님의 주권과 자애, 주님의 은혜와 위력 을 증언하옵나이다. 또한 주님의 존재의 유일성과 주님의 본질의 단일성을 증언하옵고 주님은 존재의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높이 성별 되신 분임을 증언하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은총의 바다와 주님의 사랑의 하늘과 주님의 은혜의 태양을 우러러 간구하는 저를 주께서 굽어 보시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이 종에게 맡기신 것이 있사오니 그것은 주께서 그로써 세상에 생명을 주신 성령이심을 증언하옵나이다. 주님의 계시의 구체(球體)에서 비쳐 나오는 빛에 의지하여 간원하오니, 주님의 이 종이 주님의 날에 성취한 일을 자애로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 에게 주님의 뜻의 영광을 입혀 주시옵고 주께서 그를 기꺼이 받아 주셔서 그를 돋보이게 하여 주소서.

저의 주여! 저 자신과 모든 창조물이 다함께 주님의 권능을 증언하옵나이다. 만인의 주이신 분이시여, 주께서 계신 거룩한 곳, 지고의 천국과 주님께 가장 가까운 은거처로 올라간 이 영혼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 종이,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과 주님의 성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자(使者)들과 사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이 가난한 이는 주님의 부(富)의 왕국으로 서둘러 갔사오며, 이 나그네가 주님의 성역(聖域)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 목마른 이가 하늘에 있는 주님의 은총의 강으로 걸음을 재촉하였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의 만찬과 주님의 은총의 혜택을 그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 서. 진실로 주님은 인자하시며 지극히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께서 위탁하신 영혼은 주님께 로 돌아갔사옵나이다. 천지간에 편만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보아 이 새로 온 이에게도 당연히 주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의 나무열매를 주실 것으로 아옵나이다! 주님은 뜻대로 하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옵나이다. 인자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주시는 분이시며, 용서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님을 예우(禮遇)하라고 명령하셨사온데 주님을 향하여 승천한 이 사람은 참으로 주님 곁에 올라가 주님의 어전에 도달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써 그를 맞이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의하여 제가 확실히 아오니 주님의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그에게 부인하시거나, 주님의 은총의 끈에 매달려 주님의 부(富)의 여명을 향해 오른 이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옵나이다.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며 강력하시고 전지하시며 은총이 무한하신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BH06296

    제가

주님의 달콤한 영원의 강물을 제가 마시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존재의 나무열매를 제가 맛보게 하소서, 저의 소망이시여! 주님의 사랑의 맑은 샘물을 제가 들이키게 하소서, 저의 영광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섭리의 그늘 아래 제가 살게 하소서, 저의 빛이시여! 주께서 계신 곳 가까이서 제가 노닐게하소서, 저의 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자비의 왕좌 오른 편에 저를 앉혀 주소서, 저의 열망이시여! 주님의 기쁨의 향기로운 바람을 저에게 한 줄기 보내 주소서, 저의 목표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실체의 높은 낙원으로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제가 애모하는 분이시여! 주님의 일체성의 비둘기 노래소리를 제가 듣게 하소서, 눈부시게 빛나는 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힘과 권능의 정신으로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저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여! 주님의 사랑의 정신 안에서 제가 확고하게 하소서, 저의 구원자이시여!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제 발걸음을 굳건히 해 주소서, 저를 만드신 분이시여! 주님의 불멸하는 꽃밭에서, 주님의 면전에 제가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저에 게 자비로운 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를 앉혀 주소서, 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여! 주님의 자애의 하늘로 저를 솟아오르게하소서, 저를 소생시키는 분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인도의 태양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이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정신의 계시 앞으로 저를 불러 주소서, 저의 근본이시고 저의 가장 높은 소망이신 주님이시여! 그리고 주께서 현시하실 주님의 아름다움의 향기를 향하여 제가 돌아가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주님에게는 스스로 뜻하시는 것을 행할 힘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옵나이다


    
  

  
  
    BH06580

    저를

저의 하느님, 주님의 땅에 주께서 붙여 놓으신 그 불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 광채는 흙으로도 덮을 수 없고 그 불꽃은 물로도 끌 수 없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서도 그 힘을 대적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 불 가까이 다가가 그 불타는 소리를 들은 이는 복이 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기운 돋구는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주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셨사오나 어떤 이들은 주님의 날에 그들이 저지른 소행으로 하여 그 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사옵나이다. 누구든 그 불을 향하여 급히 나아가 그곳에 도달한 이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주님의 길에 생명을 바쳐 주님 당신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초탈하여 주님께로 올라갔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창조계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이 불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장엄의 왕좌 앞에 제가 나서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대문 앞에 제가 서지 못하게 한 장막을 찢어 주시옵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 좋은 것이면 무엇이나 저에게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자비의 피난처에서 저를 멀리 내쫓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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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 종은

저의 하느님, 저의 주, 저의 소망의 목표이 시여! 주님의 이 종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를 간원하면서, 주님의 자비의 피난소에서 잠들고, 주님의 은총의 지붕 아래서 쉬고자 하옵나이다.

저의 주여, 제가 주님께 간원하옵나니, 잠들지 않는 주님의 눈으로 저의 눈을 지켜 주시와 주님밖에는 아무 것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시력을 강화시키시어 주님의 표적을 알아보고, 주님의 계시의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날 때 그 앞에서 어떠한 권력도 무서워 떨게 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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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송, 주님의 종들의 얼굴을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모든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은 모든 영광과 위엄의 원천이시며, 위대함과 영예, 주권과 통치권, 고상함과 은혜, 경외(敬畏)와 권능의 원천이시옵나이다. 누구든 주께서 뜻하신다면 그를 가장 큰 바다에 가까이 가게 하시오며, 누구든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에게 가장 오랜 이름을 인식하는 영예를 주시옵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통치의지에 맞설 수 있는이가 없사옵나이다. 영원 전부터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사옵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이옵나이다.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밖에는 달리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종들의 얼굴을 밝히 비쳐 주시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들의 가슴을 깨끗이 씻어 주시와 그들이 천상의 은혜의 궁정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현시자이시고 주님의 본질의 여명이신 분을 알아보게 하소서. 진실로 주님은 모든 세계들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제한 받지 않으시고 모두를 복종케 하시는 주님 밖에는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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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회개하여 주님을 향하였사오며, 진실로 주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향하였사오며, 진실로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의 자비의 밧줄을 붙들었사옵고, 주님에게는 천지에 있는 만물의 창고가 있사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께로 서둘러 나아 갔사옵고, 진실로 주님은 용서하시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주님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하늘의 술과 같은 주님의 은총을 찾아 목마르오며, 진실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가 증언하오니, 주님은 주님의 대업을 계시하셨사옵고,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셨사오며, 주님의 은총의 하늘에 서 주께서 총애하시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리게 한 것들을 내려 주셨사옵나이다. 주님의 튼튼한 밧줄과, 주님의 빛나는 옷자락을 부여잡은 이에게 복이 있사옵나이다!

만유(萬有)의 주이시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의 임금이신 분이시여, 저는 주님의 힘과 권능과 통치권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제 이름을 주님의 영광의 펜으로 기록해 주시와 저도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해 주소서. 그들은 얼굴을 주님의 용안의 빛으로 굳건하게 향하고 있어서 악한 자들의 두루마리로도 그들의 얼굴을 그 빛에서 돌리게 할 수 없었던 이 들이옵나이다. 기도 들으시고 기도에 답하시는 하느님이시여!


    
  

  
  
    BH08828

    저를 도우시와 주님의 종들의 일이 번성케 하는 일과 주님의 여러 도시가 융성케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에 의지하여 간청 드리오니, 저를 도우시와 주님의 종들의 일이 번성케 하는 일과 주님의 여러 도시가 융성케 하는 일을 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는 진실로 모든 일을 이루는 힘이있사옵나이다.


    
  

  
  
    BH08828

    저와 주님의 종교를 떠받드는 이들을 , 잘 모르고 있는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신교를 기꺼이 받아들인 가정에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영광 올리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와 주님의 신앙을 떠받드는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용서하시며, 가장 관대하신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여! 잘 모르고 있는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주님의 대업으로 들어가게 해 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한 번 알아본다면 심판의 날이 진실임을 증언하게 되오며 주님의 은총의 계시를 반박하려 들지 않사옵나이다. 그들 위에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려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에 살던 간에, 주님의 종들 가운데 경건한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정해두신 것을 그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최고의 통치주이시며,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시여! 주님의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의 증표로, 그리고 주님의 자애의 표시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용서하심에 있어서 비길 데 없는 분이시옵나이다. 누구에게나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주님의 날에 신앙의 추종자로 헤아려질 수 있었겠나이까?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를 축복해 주시옵고, 아울러 정해진 날에 주님의 증적을 믿을 이들과 저의 사랑을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그 사랑조차 사실은 주께서 그들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정의의 주님이시옵고, 가장 높이 계신분이시옵나이다.


    
  

  
  
    BH08838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옵나이다! 어둠이 모든 땅 위를 뒤 덮었고, 악의 세력이 모든 나라를 에워 쌌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이를 통하여 저는 주님의 지혜의 빛을 보오며 주님의 섭리의 환한 빛을 분별 하옵나이다.

주님으로부터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주님의 불을 끄고 주님의 은총의 바람을 잠재울 힘이 있다고 상상해 왔사옵나이다. 아니옵니다. 주님의 권능이 저에게 증언하옵나이다! 모든 고난에 주님의 지혜가 깃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모든 고초에 주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의 권력들이 우리를 대항해 서 힘을 합칠 수 있었더라도, 아무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옵나이다. 제 앞에 펼쳐진 주님의 지혜의 경이로운 신비를 제가 내 보인다면 주님의 적들의 통제 수단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그러하오니 영광은 주님의 것이 옵나이다. 주님의 최대의 명칭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율법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슴에 확신을 줄 그 무엇을 내려 주소서.

주님께는 뜻대로 하실 능력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H09205

    주께서 신임하시는 종들을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께서 신임하시는 종들을 이기심과 욕정의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자하신 눈으로 그들을 모든 원한과 증오와 시기심으로부터 지켜 주시오며, 주께서 지켜주시는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그들을 피신시켜 주소서. 의심의 창끝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스런 증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체성의 동녘에서 퍼져 나오는 찬란한 빛으로 그들의 얼굴 을 비춰 주소서. 주님의 왕국에서 계시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영토에서 나오는 주님의 막강한 힘으로 그들의 허리를 튼튼히 해 주소서. 주님은 가장 은혜로우시고, 보호해 주시며,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옵나이다.


    
  

  
  
    BH09207

    정의

저의 머리에

이같이 말하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머리에 정의의 왕관을 씌워 주시옵고, 저의 신전을 공정의 장신구로 치장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모든 선물과 하사품의 소유주 이시옵나이다.


    
  

  
  
    BH09614

    ##「아흐마드」의 서한



*“매일의 필수 기도와 함께 낭송해야 할 특별한 기도가 몇 가지 있으니, 예컨대 치유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아흐마드」의 서한도 바하올라께서 특별한 효능과 의의가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니, 신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여 의심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낭송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신자들은 하느님께 더욱 가까워져서, 당신의 계율과 가르침을 보다 충실히 자기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쇼기 에펜디 (대필서한)





그분은 임금이시고, 전지하시며 영명하신 분이시니라! 보라, 낙원의「나이팅게일」이 영원의 나뭇가지에서 성스럽고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하여, 진실한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복음을 전하고, 신성의 일체성을 믿는 이들을 관대하신 분의 어전(御前)에 불러들이며, 단절된 이들에게 임금이시요 영광자이시며 무비하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소식을 알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신성의 자리와 이 찬란한 아름다움에게로 인도하여 들이도다.

진실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가장 큰 아름다움이 니, 이것은 사자(使者)들의 성전(聖典)에 예언된 바이며 그분을 통하여 진실은 잘못과 분별되고 모든 계명의 지혜가 입증될 것이니라. 진실로 그분은 고원하시고 강력하시며 위대하신 하느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이니라.

「아흐마드」여! 그분께서 바로 하느님이심을 그대는 증언하고, 임금이시고 보호자이시며, 무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이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증언하라. 그리고 그분께서「알리」(성「바압」)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분은 진정한 하느님의 사자이시며 우리가 모두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있음을 아울러 증언하라.

말하여라: 사람들아, 영광되시고 지혜로우신 분께서「바얀」에 명하신 하느님의 계명에 복종하라. 진실로 그분은 하느님의 사자들의 왕이시며 그대들이 알아본다면 그분의 성전(聖典)은 모서(母書)가 되느니라.

이와 같이「나이팅게일」은 이 감옥에서 그대들을 부르고 있나니, 그는 다만 이 명백한 소식을 전할 뿐이니라.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치 않는 이는 그대로 가게 할 것이며 원하는 이에게는 주님의 길을 택하게 하라.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만일 이 말씀을 부정한 다면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하느님을 믿어왔는가? 그 증거를 내 보여라, 거짓된 무리들이여.

아니, 나의 영혼을 그 손 안에 갖고 계신 분께 맹세하여 말하거니와 그들이 설혹 힘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내놓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이니라.

「아흐마드」여! 내가 없는 동안 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대 일생을 두고 나의 생애를 기억할지며, 이 변방의 감옥에서 내가 겪는 비탄과 귀양살이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대는 나의 사랑안에 확고부동하여, 적의 칼날이 머리 위에 빗발치고 하늘과 땅이 그대를 대항하여 일어설지라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나의 적에 대해서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강물이 될지며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고 만약 그대가 나의 길에서 고통의 습격을 당하거나 나를 위하여 천대를 받을지라도 그대는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의 하느님이시요 그대 선조의 주이신 하느님께 의지하라. 이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고, 그들 자신의 귀로 하느님의 곡조를 듣는 총명을 잃고 미망의 길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이러함을 내가 보았노니, 이는 그대도 아는 바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미신이 그들과 그들 자신의 가슴 사이에 장막이 되어, 그들 스스로를 고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느님의 길에서 멀리하게 하였느니라.

그대 자신이 확신할지니, 진실로 이 아름다움을 외면하는 자는 과거에 오신 사자들도 외면한 자이며, 과거 영원 전부터 미래 영겁(永劫)에 하느님께 대하여 오만함을 보이는 것이니라. 「아흐마드」여, 이 서한을 깊이 음미하라. 그대는 일상 그것을 낭송할 것이며, 그로부터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이 서한을 읊는 이에게 백 명의 순교자가 받을 보상과 두 세계에서의 봉행(奉行)을 정하여 두셨느니라. 이러한 은혜는 짐의 은총으로 그대에게 내리는 것이요, 짐의 자비로 그대에게 베푸는 것이니, 이는 그대가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함이니라.

하느님께 맹세하여 말하거니와! 누구든지 고통스럽거나 슬픔에 잠겨있는 이가 이 서한을 절대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읽는다면, 하느님께서는 그의 슬픔을 쫓아주시고, 그의 어려움을 풀어 주시며, 그의 고통을 없애 주실 것이니라.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애하신 분이시니라. 모든 세계들의 주이신 하느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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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주님의 종들과 시녀들을

주님의 이름은 높이 찬양받아야 하옵나이다. 저의 하느님이시며 만물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영광이시며 만물의 영광이시여, 저의 소망이시며 만물의 소망이시여, 저의 힘이시며 만물의 힘이시여, 저의 임금이시며 만물의 임금이시여, 저의 소유주이시며 만물의 소유주이시여, 저의 목표이시며 만물의 목표이시여, 저의 작동자이시며 만물의 작동자이시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주님의 온후하신 자비의 대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옵고, 제가 주님 곁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의 주여,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저에게 이로운 것이 없사오며 주님 당신 밖에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 봐야 저에게 소용되는 것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부(富)는 너무나 풍성해서 주님 당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가 없사옵나이다. 제가 그러한 주님의 부에 의지하여 비오니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일어선 이들 가운데 저도 넣어 주소서.

그러하오니 저의 주여, 주님의 종들과 시녀들 을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BH09947

    저는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양올리옵나이다! 저는 주님과 주님의 증표들을 믿은 주님의 종들 중 하나이옵나이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자비의 문을 향하고 주님의 자애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주님의 가장 훌륭하신 칭호들과 주님의 가장 뛰어나신 속성들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주님의 베푸심의 문을 저의 얼굴 앞에 열어주소서. 모든 이름들과 속성들의 소유주이신 주여, 저를 도우사, 제가 좋은 일을 행하게 해 주소서!

저의 주여, 저는 가난하오나 주님은 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저는 주님을 향하여 저의 얼굴을 고정시켰사옵고 주님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제가 떨어져 나왔나이다. 제가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주님의 애틋한 자비의 미풍을 저에게서 빼앗지 마시옵고, 주님의 종들 중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정해주신 것을 저에게 보류하지마소서.

저의 주여, 저의 눈을 가린 장막을 치워 주시와 주님의 피조물들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신 것을 제가 알게 해 주시옵고, 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전능하신 힘을 알아보게 해 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의 가장 강력한 증표들로 저의 영혼을 황홀하게해 주시옵고, 저의 부패하고 악한 욕망의 심연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그리고 저를 위하여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록해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은 강력하시옵나이다. 가장 영광되시고, 모든 사람이 도움을 구해 마지않는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께서 저를 깊은 잠에서 깨우셨고, 저를 흔들어, 대부분의 주님의 종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감지해 보려는 열망을 저 안에 불러 일으켜 주셨사오니 제가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의 주여, 제가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위하여, 주께서 바라셨던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의 위력과 주님의 힘은 만물이 증언하는 바이옵나이다.

전능하시고 다정하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계시지 않사옵나이다.


    
  

  
  
    BH09947

    저는 작은 씨앗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송 올리나이다. 주님의 날에 제가 태어나게 해 주셨고, 제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식을 불어 넣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종들의 가슴에서 진주같은 주님의 지혜와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빌어 간청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비로우신 분, 주님 이름의 태양이 주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빛을 내려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이름을 빌어 간청하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에게 주님의 놀라우나 감추어진 은혜를 내려 주소서.

저의 하느님, 이 날들은 제 인생의 시작이옵고, 주께서 이 날들을 주님 당신의 날들과 맺어 주셨나이다.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영예를 내려 주셨사오니, 주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정해 두신 것들을 저에게서 빼앗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오나, 주께서 이 씨앗을 주님의 사랑의 흙 속에 심어주셨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싹트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이 씨앗은 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자비의 물과 주님의 은총의 샘을 목마르게 찾고 있나이다. 이 씨앗이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또 주님의 마당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게 할 것들을 주님의 자애의 하늘에서 내려 주소서. 주님은 주님을 알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강과 샘으로부터 흡족하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옵니다.

모든 세계들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찬송 올리나이다.


    
  

  
  
    BH09960

    저를 도우사 제가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 아무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 중요성을 헤아리지 못한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비옵고, 주님의 계시의 동천이시고 주님의 표적의 태양이신 분께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제 가슴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제 가슴을 주님의 가장 큰 바다에 연결시키시와, 거기서 주님의 지혜의 생명수와 주님께 대한 찬송과 찬미의 맑은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해 주소서.

저의 수족이 주님의 통일성을 증언하옵고, 제 모발이 주님의 주권과 권능의 힘을 선언하옵나이다. 저는 전적으로 저 자신을 말살하고 온전히 저 자신을 부정한 연후에 주님의 은총의 문전에 섰사옵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주님의 선물의 지평선에 저의 시선을 고정하였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에게 주님의 주권의 위대함에 알맞는 것을 내려 주시옵고, 힘을 더해 주는 주님의 은총으로 저를 도우사, 제가 주님의 대업을 가르치게 하시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주님께 나아가고,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대업과 주님의 계시의 동틀 녘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해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옵나 이다.


    
  

  
  
    BH10505

    주님의 이 종과 이 시녀는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께 영광올리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이 종과 이 시녀는 주님의 자비의 그늘에 모여 주님의 은총과 관용을 통하여 결합하였나이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왕국에서 이들을 도와 주시옵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모든 좋을 것들을 정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으로서 이들을 확고히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올리는 이들의 봉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세나 내세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선물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들은 주님의 자비의 왕국을 향하여 기원하오며 주님의 유일성의 성역(聖域)을 향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진실로 이들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결합하였사오니, 이들로 하여금 시간의 끝까지 조화(調和)와 일치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지극히 강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BH10505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통합시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통합시켜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그들의 노력을 도와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께 봉사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느님! 그들을 그대로 버려 두지마시옵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지식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구조자이시며 그들의 주님이시옵나이다.


    
  

  
  
    BH10578

    사방에서 영혼들을 공격하는 병을,

그들의 시선을 낙원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병을,

저를 휘감고 있는 질병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미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도시들을 세우신 주님의 가장 위대한 이름에 의지하여 간원하옵고, 주님의 가장 훌륭한 칭호와 가장 존귀한 특성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수많은 은총이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도와 주시옵고, 그들의 얼굴을 주님의 지혜의 성소로 돌리게 해 주소서. 사방에서 영혼들을 공격하는 병을,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의 이름의 안식처에 있는 낙원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병을 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천상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의 왕이 되도록 정하셨사옵나이다.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옵나이다. 모든 이름의 왕국이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옵나이다. 강력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주여, 보잘 것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저는 주님의 부유함의 옷자락에 매달렸사옵나이다. 심히 앓고 있는 저는 주님의 치유의 밧줄을 굳게 붙들었사옵나이다. 저를 휘감고 있는 질병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주님의 인애와 자비의 물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통하여 저에게 건강의 옷을 입혀 주소서. 저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고, 제가 주님밖에 어떤 다른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저를 도우사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흡족한 것을 이루게 해 주소서.

주님은 참으로 현세와 내세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주님은 진실로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BH10578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칭송하도록

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영광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하느님의 최대의 명칭이신 분이시며, 주님의 진리를 거부한 하느님의 피조물들에 의하여 심한 고초를 당하시고, 아무도 표현할 수없는 슬픔 속에 파묻혔던 분께 의지하여 제가 비오니,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역했사오며, 모두가 주님의 대업을 계시하신 분을 거만하게 외면해 버린 오늘날,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칭송하도록 해 주소서. 저의 주여, 주님 당신 밖에는 주님을 도울 이가 없사옵고, 주님 당신의 힘 말고는 주님을 구할 힘이 없사옵나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제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억에 굳건히 매달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것은 진실로 제 능력으로 가능하오며, 주님은 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옵나이다. 저의 주여, 온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저에게서 빼앗지 마소서.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항상 용서하시는 주님 밖에는 다른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BH10589

    저는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에 찬미올리옵나이 다.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주님의 은총의 옷자락으로부터 흘러나와 전 창조계에 스며든 그 향기에 의지하여 제가 비옵고, 주님의 위력과 주님의 주권을 통하여 주님의 자비의 지평선 위에 환하게 비친 주님의 의지의 태양에 의지하여 비오니, 저의 가슴에 서 모든 쓸데없는 공상과 헛된 상상을 지워 주시와, 저의 모든 애정을 다하여 제가 주님께로 향하게 해 주소서, 모든 인류의 주이신 분이시여!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종이옵고, 주님의 종의 아들이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은총의 손잡이를 굳게 붙잡았사옵고, 주님의 따뜻한 자비의 밧줄에 매달렸나이다. 저에게 주님께 있는 좋은 것들을 정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의 구름과 주님의 호의의 하늘로부터 주께서 내려주신 식탁에서 저를 먹여 주소서.

주님은 진실로 여러 세계들의 주님이시옵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하느님이시옵나이다.


    
  

  
  
    BH10622

    노우루즈는 3월 21일로 바하이력으로 정월 초하루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식을 지키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멀리한 이들의 잔칫날로 노우루즈를 정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사랑의 불과 주께서 명하신 단식의 열(熱)로 주님의 대업 안에서 그들을 불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저의 주여, 주님은 주께서 내려주신 단식이라는 장식으로 그들을 단장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총과 넘치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주심으로써 또 다시 그들을 치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사오며,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정해지옵나이다. 단식을 지키지 않은 이라도 주께서 그것을 지킨 이로 보신다면 그는 영원한 옛날부터 단식을 지켜온 사람들 가운데 들 것이오며, 단식을 지킨 이라도 주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로 판단하신다면 그는 주님의 계시의 법의(法衣)를 먼지로 더럽힌 이로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로 간주될 것이옵나이다.

“주님의 일로서 주님은 칭송 받으신다”는 기(旗)가 게양(揭揚)되고,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은 복종 받으신다”는 기(旗)가 펼쳐진 것도 모두 주님을 통하여 그렇게 된 것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러한 지위를 종들에게 알려 주시와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존하며 모든 행위의 미덕은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뜻에 좌우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옵고, 또 인간 행위의 고삐는 주님의 승낙과 주님의 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를 알려 주시와, 오늘날 에는 어떠한 것도 그들을 주님의 아름다움(바하올라)에서 떼어 놓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에 대하여「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시되“정신(예수)의 아버지시여, 모든 지배권은 주님의 것이옵니다”고 하시고, 주님의 동반자(모하멧)께서 외쳐 가로되,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 계시된 자리에 도달하게 할 것을 기록해 주신 주님께 영광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떠나서 주님 당신의 계시자이시며, 주님의 속성의 현시자이신 그분을 향한 이들 말고는 모든 사람들 이 그로 인하여 깊이 후회하고 애석해 하였나이다.”고 하고 계시옵나이다.

저의 주여, 주님의 가지인 그이와 주님의 모든 동반자들이 주님의 궁정 안에서 주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단식을 지키다가 오늘 그것을 끝냈사옵나이다. 그이와 그 동반자들 그리고 그 동안에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전(聖典)에 정해 두신 모든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현세와 내세에서 이로운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전지하시고 영명하시옵나이다.


    
  

  
  
    BH11092

    제 가슴 속 소망이시여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제가 가장 애모하는 임 이시여, 제 가슴 속 소망이시여.


    
  

  
  
    BH11641

    제가

저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올려지이다! 주님의 길에서 굽히지 않고 견디는 고난이 아니고서 어떻게 주님의 진정한 연인임이 인정될 수 있사오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이 아니고서 어떻게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의 지위가 드러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의 권능이 저에게 중언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동무이오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친구이옵고, 주님을 만나러 서둘러 가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찢어진 심장의 살점들이 그들의 음식이옵나이다.

저의 입에는 주님의 길에서 받은 죽음의 쓴맛이 곧 단맛이오며, 제가 헤아리건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느라 받은 적들의 화살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주님의 대업 안에서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 나 제가 받아 마시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모두 저에게 내려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 만을 원하오며,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만을 소중히 여기옵나이다. 저는 항상 주님께 저의 모든 신뢰와 믿음을 두었사옵나이다.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주님의 통치권에 걸맞는 이들을 이 계시의 지지자로 일으켜 세우시와 그들이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저를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땅에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주님에게는 뜻대로 하실 능력이 있사옵나이다.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주님 밖에는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사옵나이다.


    
  

  
  
    PIN

    저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용서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향기로운 말씀에 매혹되어 영광의 정점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로 서둘러 나아 간 주님의 진정한 연인들의 피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옵고, 주님의 지식에 감싸여 있는 신비에 의지하고, 주님의 은총의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저와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자비로운 이들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온화로우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은 이 죄 많은 자가 주님의 은혜의 대양을 향하고 있음을 보고 계시옵고, 이 연약한 자가 주님의 성스러운 힘의 왕국을 찾고 있으며, 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부의 태양을 향하고 있음을 보시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으로 그를 실망시키지 마시옵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하사품을 그에게 숨기지 마시오며, 주님의 하늘과 주님의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문에서 그를 내치지 말아 주소서.

아, 슬프고 슬프옵니다! 저의 죄가 저로 하여금 주님의 성스러운 궁정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사옵고, 저의 잘못이 저로 하여금 주님의 장엄한 신전으로부터 벗어나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였나이다. 저는 주께서 저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범하였사옵고, 주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저버렸나이다.

이름들의 통치주이신 분에 의지하여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관용의 펜으로 저를 위하여 제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할 것들을 기록해 주시옵고, 저와 주님의 용서와 사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저의 잘못과 죄로부터 저를 깨끗이 씻어줄 것들을 기록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력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시옵나이다. 막강하시고 자애로우신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PIN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종을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 찬양올려지이다!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의 넘쳐흐르는 은총의 구름으로부터 비를 내려 주시와 주님의 종들의 가슴을 씻어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용안을 보지 못하게 막거나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면 무엇이나 깨끗이 씻어주시와 그들이 모두 자신의 창조주이신 분을 알아보게하소서. 하느님, 주님의 통치의 권능을 통하여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도와 주시와 그들이 주님의 가장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지닌 이의 옷에서 나는 향기를 모든 더러운 악취와 쉬이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애정을 모두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오며 주님과 속깊은 친교를 즐기게 하여 주시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을 모두 주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게해 주시옵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덕을 칭송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임이시여, 제 가슴의 소망이시여, 제가 주님께 비오니 주님을 거역한 자들의 창끝과 주님의 진리를 반박한 자들의 화살로부터 주님의 용안을 찾은 주님의 종을 보호해 주소서. 그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케 하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그의 시선을 주님의 계시의 성소에 고정케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주님께 희망을 건 이들을 주님의 자비의 문에서 외면하신 일이 없사옵고, 주님을 찾은 이들을 주님의 은총의 궁정에 들지 못하게 막으신 일이 한 번도 없는 분이시옵나이다.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높이 계시오며,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무엇이든 강압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주님 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나이다.


    
  

  
  
    PIN

    주님의 종들, 주님의 성자들을

주여! 주님의 이름 아래 벌여놓은 축연의 식탁을 거두지 마시옵고. 주님의 소진(燒盡)하지 않는 불로 점화된 화염을 꺼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에 대한 기억의 곡조를 읊조리며 흐르는 주님의 생명수를 막지 마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 가득한 입김을 주님의 종들에게서 빼앗아 가지 마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자(聖者)들을 괴롭히는 근심걱정을 안락으로 바꾸어 주시옵고, 그들의 고난을 평안으로, 그들의 굴욕을 영광으로, 그들의 슬픔을 복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 인류의 고삐를 손안에 잡고 계신 주님이시여!

진실로 주님은 단일자, 유일자이시오며 강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극히 영명하신 분이시옵나이다.


    
  

  
  
    PIN

    주님의 신임 받는 종들을 도우사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신임 받는 종들을 도우사 그들의 마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해 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비쳐오는 인도의 불빛을 땅 위의 모든 나라에 널리 전하게 하소서. 진실로 주님은 강력하시고 강대하시며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고 항상 주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진실로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가장 은혜가 크신 분이시옵나이다.


    
  

  
  
    PIN

    저희들과 저희들의 부모들을 용서

주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하늘을 향하여 애타게 내젓고 있는 저희들의 손을 주님은 보고 계시옵나이다. 저희들의 손에 주님의 아낌없는 선물과 풍성한 은혜를 가득 쥐어 주소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아버지들, 그리고 저희들의 어머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과 거룩하신 관용의 바다로부터 저희가 소망한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게 해 주소서. 저희들이 가슴 속 깊이 애모하는 임이시여! 주님의 길에 바친 저희들의 일을 모두 받아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가장 강력하시고 지존하시며 무비하시고 다만 한 분이시며, 용서하시고, 은혜 넘쳐흐르는 분이시옵나이다.


    
  

  
  
    PIN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의 먹을 것으로

저의 주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의 먹을 것으로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모습을 저의 마실 것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의 희망으로, 주님의 찬송을 저의 행동으로, 주님에 대한 기억을 저의 동무로, 주님의 권력을 저의 구원자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계신곳을 저의 집으로 하여 주시옵고, 제가 사는 곳을 성화된 자리로 만들어 주시와, 주님에게서 장막으로 차단된 이들에게 부과되는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영광되시며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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